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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내며 
  

속초문화원은 그동안 지역문화의 원형을 밝혀내고 현재적 가치를 부여

해 왔습니다. 속초의 다양한 공간에서 파생한 역사의 흔적과 문화적 의미

는 속초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도시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 년에 한번 발간하는 향토사 안내서는 우리 문화의 다

양한 모습을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올해부터는 향토사안내서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기

왕에 밝혀낸 향토문화의 원형을 ‘문화콘텐츠’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기획안의 주제를 ‘문화콘텐츠로 돌아본 속초’

로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원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산

발적으로 밝혀온 문화원형을 모아두면 그것이 콘텐츠로서 가치를 드러내

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문화콘텐츠로 ‘설악산’을 선택한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설악

산이 속초에 끼친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

히, 강원도를 대표하는 민속학자이자 우리 지역의 보배라고 할 수 있는 강

릉원주대학교 장정룡 교수가 그동안 발표한 설악산 글은 놀라울 정도입니

다. 장정룡 교수는 자연유산으로서의 설악산을 넘어 사람과 조화를 이뤄

온 설악산의 놀라운 면모를 치열한 탐구정신과 애정어린 열정으로 밝혀내

고 있습니다.



속초문화원이 지역의 문화중심 기관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까닭에 

한권의 책에 전력을 기울이지 못함은 아쉬운 일입니다. 올해는 전문편집인

을 선정하여 장정룡교수의 열정을 빛내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속

초 고유의 문화콘텐츠가 도시경쟁력이고, 미래의 유산이라고 생각하기 때

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 설악산의 다양한 모습이 조명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장

정룡교수를 비롯하여 책자 발간에 노력하신 분들께 깊은 고마움을 전합

니다. 

이천십육년 눈오는 날

속초문화원장 박 무 웅



산과 사람사이 사잇길 
  

오랫동안 가슴 속에 설악이 자리 잡고 있다. 은자(隱者)의 산이라는 평

가와 같이 설악은 내 속에 은밀한 속삭임으로 말하고 있다. 설악은 어머니

의 품이다. 그리움의 원천이기도 하고, 가슴 찡한 명징(明澄)의 상징이다.

설악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 설악을 알아야 했다. 산이름, 산이

야기, 산사람들, 산의 노래. 그것을 문화, 학술이라는 이름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의 명산이라는 거창함을 떠나서 익숙한 설악의 바람소리, 설

악의 물소리, 설악의 전설에 귀기우리고자 하였다. 

  

사실 낮은 목소리로 아련한 음성으로 오랫동안 소통해온 설악이다. 사랑

보다는 아낌, 감동보다는 어떤 느낌으로 함께 지내왔다고 해도 될 것 같다. 

어려서부터 설악산 아래서 살았기에 내밀한 계곡과 늠름한 산자락, 수정같

이 맑은 물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이러한 나의 소소한 감정과 내칠 수 없는 끈끈한 생각들을 표출하였다. 

사계절 색색의 옷을 갈아입는 설악산은 천변만화다. 끊임없이 계절에 따라 

변화하되 설악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 본지풍광은 늘 아름답고 소중하다. 

금강이 일 만 이 천봉이라면 설악은 일 만 이 천폭이라고 한다. 산과 물이 

어울려 세상에 없는 폭포를 이루었으니, 설악은 가히 금강과 쌍벽이다. 

  

이 책에서는 설악을 다녀간 조선시대 문인들의 기행문을 비롯하여 외국

인, 관광객들이 탐승적 관점에서 피력한 글, 산삼을 쫓는 설악산 심메마니

도 찾아보았다. 울산바위 전설의 숨겨진 수수께끼도 풀고자 했다. 설악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애를 쓴 개척자의 이야기도 소개하였다. 질곡의 시

대, 설악산 꼭대기에 초가집을 짓고 감자밥을 먹는다는 설악산아리랑은 

고난의 고개를 넘어온 시대적 영탄이기도 하다. 설악산을 노래한 가요와 

설악산을 문화콘텐츠로 접근하고 스토리텔링으로 옷을 입힌 분들의 내용

도 수록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설악의 아주 작은 일부일 수 있다. 내설악, 외설악으로 나

누듯이 이 글들은 더 깊이 있는 걸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사잇길에서 주

마간산격으로 보았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간 썼던 글과 새로 몇 편을 모

아서 세상에 내놓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독자들은 내가 설악을 노래하고 말하고 그리고 기록하고자 한 작은 소

망을 이 책에 담았다고 이해해주기를 기대한다. 설악의 원근은 늘 내 삶의 

거리로 일정하게 유지해왔다. 그리고 산과 그곳 사람의 이야기는 연구과제

로 상존하고 있다. 

  

나는 설악사랑의 첫마음을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므로 만용을 무릅쓰고 한 권의 책에 미진한 사랑을 담고자 했다. 끝

으로 이 책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속초문화원과 편집자 

연선예 선생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이천십육년 십이월 연구실에서

장 정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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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과 구름  사진제공·속초시청 

“하늘과 땅 사이를 채운 것은 모두 산이다.”
정범조(丁範祖), 「설악기(雪嶽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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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산은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길러준다. 그리고 인자요산(仁者樂山)이라 

하였다. 이렇게 산은 사람과 말 없이 친근한 벗이 되고 때로는 인생의 길잡

이가 되어준다. 나는 어려서 설악산 아랫마을에 살았다. 그곳에서 내 키를 

훌쩍 넘는 눈다운 눈을 맞아 보았고, 한겨울에 마을로 내려온 산양도 보

았고, 설화(雪花)의 경관에 흠뻑 빠져본 적도 있었다. 산악인은 물론 한국

인이 가장 좋아하는 산이 설악산이라고 평하니 설악산 아랫마을에 살았

던 나는 행복한 유년기를 보냈다고 할 것이다. 

설악산의 주봉인 대청봉은 1708m에 달하여 남한에서 한라산·지리산 

다음 가는 높은 산이며, 연중 5~6개월간 눈이 쌓여 있다. 전체면적 

354.6km2의 경관적 특징인 웅장하고 다채로운 모습은 대규모의 화강암의 

관입(貫入)과 이에 수반되는 암질, 구조상의 차에 의한 차별침식(差別侵

蝕)의 결과다.

설악경관의 백미는 무엇보다 가을 단풍과 겨울 백설이다. 1966년부터 산

1. 조선시대 설악산 기행문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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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등반대회로 시작된 가을철 설악문화제는 신라 때부터 나라에서 향축

(香祝)을 내려 행했던 국가급 봉정산제(封定山祭)의 소사(小祀)제의를 

계승한 것이다.1)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된 겨울철 설악눈꽃축제가 2008

년에 폐지되었으나 명산 설악의 전통을 계승한 겨울 산 눈꽃과 얼음축제

로 되살려 특화함이 마땅하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겨울 설악에 눈이 

오지 않는다고 하여도 설악산은 천연보호구역으로 그 명칭 자체로 오랜 

역사와 전통적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설화인 눈꽃, 얼음산 빙벽, 겨울산

행등반, 얼음조각대회 등으로 충분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지닌다. 

설악의 겨울눈꽃축제가 대관령이나 태백산 눈 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와 

함께 대표성을 지닌 겨울축제로 환생한다면 봄설악은 산채와 들꽃, 여름 

설악은 시원한 계곡물, 가을 설악은 만산홍엽의 단풍, 겨울 설악은 백설과 

솜다리꽃을 주제로 한 사계절축제화가 가능하다. 사실상 춘하추동의 설악

은 천변만화(千變萬化)와 천태만상(千態萬象)의 다름이 아니다. 따라서 

속초는 청정바다, 영감이 깃든 호수, 화이트 설악산이라는 ‘초이스-속초

(CHOICE-SOKCHO)’의 선택받은 무한하고 강력한 문화자원을 갖고 있으

며 OSMU(one source multi use)를 통한 활용 가능성도 무궁무진(無窮

無盡)하다.  

1969년 2월 14일 한국산악회 적설기 설악산 훈련등반대 10명이 죽음의 

계곡에서 조난 당했던 당시에 나는 초등학교에 다녔으며 몇 채 안 되는 집

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산촌 설악동에 살았다. 많은 취재진과 각지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우리 집에 묵으면서 잠깐이지만 큰 귀가 인상적이었던 노

산 이은상, 국어학자 심악 이숭녕 선생, 부친과 함께 설악 개발기에 앞장섰

던 이달영, 이대성, 의사 이기섭 박사, 사진가 최구현 작가도 만나보았다.2) 

1) �장정룡, 「속초시의 축제」, 『강원도 축제의 이해』, 국학자료원, 2006, 135~154쪽, 이 글에서 필자는 속초시 축제를 전 
 통지향형축제, 통일지향형축제, 국제지향형축제로 나눈바 있다.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된 설악눈꽃축제를 폐지하고, 
 2008년부터 시작한 불 축제를 비롯하여 논뫼호불꽃놀이와 실향민주제를 포함한 속초관광발전을 위한 4계절특성 
 화축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崔九鉉, 『雪嶽山觀光畵帖』, 雪岳觀光協會, 1958, 필자 소장의 이 흑백사진집을 속초시립박물관에 기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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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날 우연한 기회에 노산 선생의 「설악행각」을 읽으면서 주마등처럼 지나

간 유년기 설악시절이 되살아났다.3)  노산처럼 좋은 유산록을 쓰지는 못했

지만, 어른들과 함께 대청봉을 수시로 넘었고, 계조암과 양폭산장도 자주 

갔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설악에 대한 관심은 관광안내자로 입담 좋은 

유만석이라는 탁월한 이야기꾼을 만나서 설악산 전설을 수집했다.4) 그리

고 전달재라는 채삼인을 만나 설악산 심메마니 풍습을 살펴보았고,5) 울산

바위 전설도 새로운 시각으로 천착해보았다.6) 이번 기회에 조선시대 설악

산기행문을 집필하니 권금성을 바라보고 쌍천물에 멱을 감던 지난 세월, 

그 감회가 새롭다. 그간 설악산 시문에 대한 단편적인 글이 나왔으나 전반

적인 연구는 금강산 등에 비하면 희소하다. 따라서 국립공원 설악산에 대

한 자연생태적 연구 뿐 아니라 구전설화, 한시(漢詩), 소설, 수필, 사진, 그

림, 가요 등 문예미학적 관점에서 설악산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체계적

인 자료수집이 필요하다.7) 

1965년 11월 5일자로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된 설악산은 1970년 국

립공원이 되었고, 1982년 8월 12일 유네스코 세계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

정되었지만, 금강산에 비해 규모나 명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3) 李殷相,「雪岳行脚」, 『鷺山文選』, 永昌書館, 1947  
4) 장정룡 외, 『속초지역구전설화집』, 속초문화원, 1999
5) 장정룡, 「설악산 심메마니연구」, 『강릉어문학』 7집, 강릉대국문과, 1992
6) 장정룡, 「설악산 울산바위 전설 고찰」, 『속초문화』 제24호, 2008, 72~92쪽
7) �엄경선, 「신문기사로 읽는 우리 지역이야기」28, 『설악신문』934호, 2009.11.30 14면 “1975년 6월 당시 굴지의 음반 

 사였던 지구레코드에서는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가수 하춘화가 부른 ‘속초에 심은 사랑’ ‘설악산 메아리’를 새 음반으 
 로 내놓았다. ‘속초에 심은 사랑’은 속초시의 고향 심기운동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하춘화가 단독으로 불 
 렀으며, ‘설악산 메아리’는 ‘잘했군 잘했어’ ‘다정한 부부’에 이은 후속타를 노려 하춘화, 고봉산이 콤비로 불렀다.”  
 필자가 소장한 ‘설악산메아리’(김령인 작사, 고봉산 작곡, 하춘화 고봉산 노래)음반에 실린 가사는 다음과 같다. 음반 
 의 뒷면에는 속초항구과 흔들바위를 미는 승려 사진이 들어 있다. “1.흰구름 덮인 설악산으로 그대와 손잡고, 휘파람 
 불면서 하이킹가자, 진달래 철쭉꽃 우리를 부른다. 레이 레이 레이호 레이 레이호, 산메아리 를려온다. 사랑노래 들린 
 다, 시원한 폭포수가 노래를 합창하면, 오색의 무지개핀다 그대와 손을 잡고, 설악산 찾아가는 즐거운 청춘하이킹, 2. 
 형제봉으로 마등령으로 즐거운 하이킹, 콧노래도 흥겹게 설악산 가자, 에델봐이스가 우리들을 부른다, 레이 레이 레 
 이호 레이 레이호, 산새들이 노래한다. 흰구름이 떠있다, 금강산 찾아가다 설악산 봉우리핀, 전설의 울산바위로 발걸 
 음 가벼웁게, 비선대 찾아가는 즐거운 청춘하이킹” 1984년 남궁옥분 도 ‘설악산’(오세은 작사작곡)이라는 노래를 취 
 입했다. 가사 중에는 “설악산 설악산 오 설악산, 나는 좋아 설악산이 나는 좋아, 아 그대 품속으로”라고 하였고 대청봉, 
 한계령 오색약수, 백담사 등 내설악을 주요 내용으로 넣었다.



14   명산 설악, 겨울빛으로 깨어나다

하지만 한반도 분단이라는 현재의 상황에서 본다면 통일이 되기 전까지 설

악산과 금강산은 가깝고도 먼 운명에 처해 있다 할 것이다. 설악산은 설악

산대로, 금강산은 금강산대로 각각 나름의 아름다움과 풍치를 갖고 있기

에 굳이 설악산과 금강산을 작의적으로 비교하거나 상하를 논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8)  

설악을 ‘옷을 입은 금강’이라 하거나, 설악산 가는 길에 개골산 중을 만

나 풍악이 어떠하냐고 물었다는 시조도 결국은 금강산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다.9)

근래 들어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관광하자는 견해가 나오지만 사실상 

설득력이 떨어진다. 설악은 설악이다. 송강이 놀라서 내뱉었다는 퍼닝

(punning:언어유희)처럼 설악은 설악(서락)이지 벼락이 아니다.10) 설악기

행문이 금강산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수를 보인다고 해서 설악이 금강

의 미에 뒤떨어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1973년부터 설악에 입산하여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성동규 사진작가

는 이렇게 말했다. “설악산은 돌들과 계곡과 수목의 조화로운 ‘합창 교향

곡’이다. 그것은 대자연과의 조화이며 질서이다. 설악산의 아름다움은 특

히 그 다양한 변화 속에 있다. 막히는가 하면 터지고, 오밀조밀한가 하면 

장대하고, 감겼다 풀어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도 남

음이 있다. 더욱이 철따라 변화하는 오묘한 색채와 형상들의 조화는 신

공(神工)이라 불러 마땅하리라”고 극찬했다.11) 

8) 金逌東,『全鮮名勝古蹟』, 東明社, 1929, 257쪽 “麟蹄君, 雪嶽山…泉石絶勝하고 峯巒壯奇하야 與金剛으로 上下云이라” 
9) �趙明履 “雪嶽山 가는 길에 皆骨山 중을 만나, 중드리 무른 말이 楓岳이 엇더트니, 이이 蓮여 서리치니 때마잣다  

 드라” 조명리는 조선 영조 때 사람으로 자는 仲禮, 호는 道泉 漳州 蘆江, 벼슬이 형조판서에 이르고 시호는 文憲이다. 
 유창돈, 『고시조신석』, 동국문화사, 1959, 348~349쪽 

10)� “송강 정철은 설악에서 역적이 나타난다 하여 봉정암에 穴을 지르려고 설악산을 찾은 일이 있었다. 그때 정철은 설악 
산을 평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여 후세에 흥미로운 이야기꺼리가 되고 있다. ‘雪岳이 아니라 벼락이요, 구경이 아니라 
苦境이며, 鳳頂이 아니라 難頂이라’라고 말하며 매우 고생을 했다고 한다. 즉 설악산에 들어서자 천지가 진동하고 소
낙비가 내리고 큰 雷聲이 온 몸을 삼킬 듯이 으르릉 거리자 혼자서 답답하여 내뱉은 말이라고 한다.” 황호근, 『국립공
원 설악산』 통문관, 1973, 47쪽, 필자가 수집한 송강정철과 설악산에 얽힌 전설로는 ‘계조암과 송강 정철’ ‘울산바위와 
송강정철’이 있다. 장정룡, 『속초지역구전설화집』, 속초문화원, 1999, 119쪽 참조

11) 成東奎, 『雪岳의 秘境』, 아카데미서적, 1988,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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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의 진경산수를 보여준 문봉선 교수는 “만경대를 그리려고 며칠간 양

폭에서 머물기도 했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기도 여러 번 했다. 그런 가운

데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광경이나 생각이 내 그림을 바꾸어 놓았다. 아침

에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해질녘에 보이는 모습이 달랐다. 짙은 먹으로만 

그려보기도 했고 붓 대신 나뭇가지를 꺾어 골격만 그려보기도 했으며 운

무를 쫓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풍경을 그려보기도 했다”고 서술했다.12)

이처럼 시시각각 변화무쌍한 사계의 설악산은 다양한 관점과 시각, 다양

한 예술장르에서 논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고에서 설악을 탐승하고 

그 감상을 기록한 조선시대 기행수필을 음미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수필(隨筆)은 이른바 마음 가는 대로 붓 가는 대로 한가한 마음에

서 처마에 떨어지는 낙숫물로 먹을 갈고 편지를 잇대어 수의수필(隨意隨

筆)로 여유롭게 쓴 글이다.13) 고전수필의 형식에 기(記) 록(錄) 문(聞) 화(

話) 담(談) 필(筆)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도 상황에 맞는 글을 쓰는 무형

식의 형식을 따랐기 때문이다. 기행문은 감동을 주는 수필문학의 한 장르

로서 뿐 아니라 파한(破閑)을 넘어 지리와 풍속, 전설 등 문화적인 측면에

서도 훌륭한 연구 자료다. 또한 낮은 곳에서 높은 이상을, 지류에서 근원

을 생각하게 하는 탐승의 경지는 산악기행만이 갖는 높고 깊은 가치다.  

설악기행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나 조선시대 문인 삼연 김창흡과 내재 

홍태유가 맺은 인연이 묘하다. 첫 번째 인연은 같은 해인 1705년에 설악산

을 다녀와서 쓴 최초의 설악기행문이란 점이다. 김창흡은 52세, 홍태유는 

33세에 설악산을 다녀온 것이나, 하나의 대상을 놓고 다른 문체인 일기체

와 감상문으로 쓴 두 선비의 다른 시각이 여실히 나타난다. 두 번째 인연

은 설악산에 은둔했던 김창흡이 나이는 아래지만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홍태유의 시문들을 산정(刪定)했다는 점이다. 삼연은 홍태유의 세 아

12) 문봉선, 「설악산과 나 그리고…」, 『설악산』, 학고재, 1996, 130쪽
13) �李齊賢, 『櫟翁稗說』, 仲思序 “지정 임오년(1342) 여름이다.…벼루를 꺼내어 처마에서 떨어지는 낙수물을 받아 먹을 

 갈았다. 그리고 평소에 벗들에게서 받은 편지 조각을 이어서 그 뒷면에 여러 가지를 적고 그 끝에 책이름을 역옹패설 
 이라고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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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권유하여 내재의 시와 설악산에 대한 글들을 보고, 높은 문학성을 칭

찬하였다. 이처럼 김창흡과 홍태유는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고, 설악산이

라는 자연이 맺어준 인연이 특별하다. 내외설악을 죽망망혜(竹杖芒鞋)의 

모습으로 교감하며 돌아다닌 뛰어난 와유록(臥遊錄)은 이정소, 이복원, 

정범조, 김금원의 글이 더 있다. 본고에서는 설악을 찾았던 선비들이 1700

년대에 작성한 기행문 가운데 유산(遊山)과정과 경관미 서술을 탐색하고, 

작가의 서사적 상상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설악산의 유래와 팔기팔경

설악을 명악(名嶽)이요 영악(靈嶽)이며14) 또한 선경(仙境)이요 화경(畵

境)이다.15) 예로부터 금강산·설악산·오대산을 삼형제라고 불러왔으며 금

강과 설악이 골격은 닮았지만 심산정경(深山情景)의 맛은 삼형제 가운데 

설악이 으뜸이라 평가하였다. 금강은 수려하나 웅장하지 못하고, 지리산은 

웅장하나 수려하지 못한데, 설악산은 수려한데다 웅장하다고도 평한다.

일찍이 육당 최남선은 설악을 칭송하기를 “설악산은 절세의 미인이 그윽

한 골속에 있으되 고운 양자(樣姿)는 물속의 고기를 놀래고, 맑은 소리는 

하늘의 구름을 멈추게 하는듯한 뜻이 있어서 참으로 산수풍경의 지극한 

취미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금강보담도 설악에서 그 구하는 바를 비로소 

만족케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16) 

설악산은 인제, 양양의 사이에 있는 태백산맥의 위에 생긴 일대승지입니다. 전일에는 인

제 쪽은 한계산이라 하고 양양 쪽은 설악산이라 하여 일산(一山)에 이명(二名)이 있었지마

는 본대 이유 있는 일 아님에 마땅히 유래가 먼 설악이란 한 이름으로 통일할 것이겠지요. 설

14) 黃沍根, 『國立公園 雪嶽山』, 通文館, 自序
15) 金錦園,『湖東西洛記』, “人之稱名區勝景者 必曰仙景畵景”
16) 崔南善, 『朝鮮의 山水』, 東明社, 1947, 23~25쪽, 원문의 맞춤법을 현대어로 바꾸었다.(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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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산은 또한 커다란 石山덩어리로서 그의 경치는 대개 금강산에 비방하다고 하면 얼른 짐작

이 될 것입니다. 산세가 웅대하고 기봉이 무더기무더기 높이 빼어나고 골이 깊고 숲이 짙고 

큰 소와 급한 여울과 맑은 시내와 긴 폭포가 여기저기 변화 있게 배치되어서 사람으로 하여

금 홀연 기이함에 놀라고 홀연 시원함을 부르짖게 하는 점이 대체로 금강산과 같습니다. 탄

탄히 짜인 상은 금강산이 승(勝)하다고 하겠지마는 너그러이 펴인 맛은 설악산이 도리어 승

하다고도 하겠지요. 금강산은 너무나 현로(顯露)하여서 마치 노방(路傍)에서 술파는 색시

같이 아무나 손을 잡게 된 한탄이 있음에 비하여 설악산은 절세의 미인이 그윽한 골속에 있

으되 고은 양자는 물속의 고기를 놀래고 맑은 소리는 하늘의 구름을 멈추게 하는듯한 뜻이 

있어서 참으로 산수풍경의 지극한 취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금강보담도 설악에서 그 구하는 

바를 비로소 만족케 할 것입니다. 

근래에 교통이 편리해짐과 함께 금강산의 속악화(俗惡化)가 점점 줄달음질을 할수록 우

리의 설악산에 대한 그리움은 그대로 깊어감이 또한 사실입니다. 옛날에도 참으로 산수의 

사이에 몸을 맡기려 하던 이는 김매월당, 김삼연 네와 같이 그윽한 집을 다 이 산중에 얽고 

지낸 것이 진실로 우연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금강산과 설악산이 누가 나으냐 못하냐 하는 

문제는 얼른 대답하기 어렵고 또 아무래도 금강산이 나으리라 함이 보통이겠지마는 설악산

에는 분명히 금강산에서 볼 수 없는 경치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 산의 입구인 갈역(葛驛:박

성원의 한설록에는 가역(加歷)이라 하였다)으로부터 시작하여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70

리 길이의 긴 계곡에 바위벼랑과 돌바닥이 깊은 골로서 흘러나오는 시냇물을 데리고 굽이굽

이 갖은 재주를 부려서 토막토막 소도 만들고 폭포도 드리우는 일대(一大) 필름은 금강산은 

고사하고 조선의 어느 명산에고 다시없는 장관일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서는 청룡

담, 황룡담, 제폭, 황장폭 무엇무엇하지마는 온통 합하여서는 곡백담(曲百潭)이라고 부릅니

다. 해주의 석담, 청주보은의 하양동, 안의의 서상동, 북상동 등을 다 한데 연접해도 그 길이

나 그 기이함이나 다 설악의 곡백담을 따르지 못할 줄나는 생각합니다. 

수렴동(水簾洞)이란 것이 금강산, 설악산에 다 있지마는 금강의 수렴은 오두막살이집 쪽

들창에 천발 쯤 된다 하면 설악의 수렴은 경회루 넓은 일면을 뒤덮어 가린 큰 발이라고 할 것

입니다. 칠폭, 십이폭 등 무더기 폭포가 여기저기 많음도 한 특색이거니와 산성골짜구니로 

솟아 떨어지는 대승폭포는 두 동강을 합하면 길이가 수백 척이어서 반도 안에서는 가장 긴 

폭포가 됩니다. 이밖에 옥련(玉蓮)을 느려 세운듯한 봉정과 석순을 둘러친듯한 오세와 같이 

봉만(峯巒)과 동학(洞壑)의 유달리 기이한 것도 이루 손을 꼽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설

악의 경치를 낫낫이 세어보면 그 기장(奇壯)함이 결코 금강의 아래 들 것이 아니건마는 원

체 이름이 높은 금강산에 눌려서 세상에 알리기는 금강산의 몇 백 천분지의 일도 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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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는 이로 보면 도리어 우스운 일입니다. 그러나 큰 실상을 가지고 세상에 소문나지 아니

한 것이 설악산 하나만은 아니겠지요.

혹자는 설악을 은자(隱者)의 산이라 했다.17)  그만큼 금강에 비해 덜 알

려졌다는 뜻도 되지만 설악은 유일하게 금강과 그 아름다움을 다툴 수 있

으며, 그 명성은 생육신이며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를 쓴 매월당 김시

습과 5천여수의 시를 남긴 삼연 김창흡에 의해 더욱 높은 평가되고 있다.18) 

노산도 “창파를 잡아 다려 발밑에 깔고, 내로라 빼어 오른 설악산청봉, 매

월이 놀던 데가 어디메던고, 뎅그렁 오세암에 풍경이 운다”고 매월당에 대

해서 언급했다.19) 

설악산은 강원도 인제군, 양양군, 고성군 일부와 속초시까지 포괄하는

데 설악산맥 북쪽의 주능선을 경계로 양양방면 즉 동쪽을 외설악, 서쪽

인 인제방면을 내설악이라 부르며 한계령 남쪽 장수대 주변을 내설악이

라고도 부른다. 설악의 주봉인 대청봉은 해발 1,708m이며 연중 5개월 동

안 눈이 쌓여 있으며, 봄의 진달래, 초여름의 후박꽃과 아련한 신록, 가을

의 단풍, 겨울의 설경으로 등산객 뿐 아니라 일반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

승지다.20)  

 설악은 신라 때 처음 소사(小祀)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

칭으로 설산(雪山), 설봉산(雪峰山), 설화산(雪華山) 등으로 불렀는데 그 

어원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한가위 때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

하여, 이듬 해 여름이 되어야 녹는 까닭으로 이렇게 이름 지었다는 것이 

17) �洪泰猷,「遊雪岳記」, 『耐齋集』 卷4. 記 “지금까지 많은 명산을 보아왔지만 그 중에서도 금강산만이 이 설악산과 우위 
 를 다툴 수 있고 다른 산은 견줄 바가 못 된다. 금강산은 그 아름다움이 중국에까지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설악산의 경 
 치는 우리나라 사람조차 아는 이가 드무니, 이 산은 산 가운데 隱者이다. 내가 세세히 설악의 경치를 적은 것은 고향 
 에 돌아가 친우들에게 자랑하고자 함이요, 또 절경을 찾아 유람하려는 이들에게도 알려주려는 뜻에서이다.”

18) �金錦園(1817년경-1847년이후), 『湖東西洛記』, “설악에는 옛날 김삼연의 영시암과 김청한의 오세암이 있었으나 그 
 들의 자취가 남아 있지 않아 비록 볼 수는 없으나 설악의 이름이 이 두 사람 때문에 더욱 알려져 금강과 어깨를 겨루 
 게 되었다.”

19) 李殷相, 『祖國江山』, 民族文化社, 19, 32쪽
20) 손경석, 『한국의 산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6, 2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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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1) 둘째는 암석의 색깔이 눈 같이 하얗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

이고22) 셋째는 신성한 산이라는 뜻의 ‘뫼’에서 유래하였다는 것이다.23)  

조선중기 이만부(李萬敷:1664~1732)의 『지행록(地行錄)』에 의하면 첫

째와 둘째 유래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데 “설악산은 산이 매우 높아 음력 

8월(중추)이면 눈이 내리기 시작하며, 이듬해 음력 5월(여름)에 가서야 눈

이 녹기 때문에 설악이라 이른다. 또 그 바위 봉우리의 돌 빛이 희고 깨끗

하기 때문에도 또한 설악이라 부른다”고 하였다.24)  따라서 설악 명칭의 유

래는 백설과 관련된 것, 암석과 관련된 것, 신앙과 관련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외면적 양태와 정신적 세계관을 포함한 명칭으로 한반도에서는 

유일하게 눈 설(雪)자를 사용한 ‘설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필자는 설악산과 관련된 두 권의 서명본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노산 이은상의 『산찾아 물따라』 (박영사, 1966년 초판, 1975년 3판 발행)

이고, 다른 하나는 황호근의 『국립공원 설악산』 (통문관, 1973년)이다. 노

산의 이 책은 동아일보에 1933년 10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37회에 걸

쳐 연재된 것으로 그의 설악산 기행에는 심마니, 포수 등 10여명이 동행하

였다. 30세의 젊은 시인이자 동아일보 기자출신이며 산악인인 노산 이은

상은 설악행각 1회 ‘행각 전야의 등하(行脚 前夜의 燈下)에서’라는 제목으

로 설악행각을 쓴 동기를 밝혔는데 “그 모든 것보다도, 설악은 우리 옛 조

상들의 오랜 숭배를 입어온 신령한 산, 거룩한 지역이라 후세에 끼쳐진 한 

자손이 찾아가 그 영적을 더듬고 활력을 얻어 조선민족정신을 재인식하자, 

21)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4, 양양산천조 “부의 서북쪽 50리에 있는 진산으로 매우 높고 가파르다. 중추부터 눈이 내 
리기 시작하여 이듬해 여름이 되어야 녹는 까닭에 이렇게 이름지었다.”(在府西北五十里 鎭山極高峻 仲秋始雪至夏而
消故名)

22) �金錦園, 『湖東西洛記』, “설악산을 찾으니 돌들은 불쑥불쑥 솟아 하늘에 닿았고, 산봉우리들 우뚝 벌려 있는데 돌들 
 은 희기가 눈 같아 설악이라 이름했다.”(訪雪岳山 石勢連天 峯巒聳列 石白如雪 故名雪岳也) 김금원은 원주 태생으로 
 자세한 이력은 알 수 없으나 14세 때인 1830년 봄 3월에 남장을 하고 처음 금강산을 여행하였다. 규당학사 김덕희 
 의 소실이 되었으며 서울 용산에 있는 삼호정에서 박죽서, 김운초, 김경춘 등과 시문을 주고 받았다. 1850년에 유명 
 한 여류기행문인 『호동서락기』를 썼다.(필자 주)  

23) �李殷相, 「雪岳行脚」, 『鷺山文選』, 永昌書館, 1958, 165쪽 “이 설악의 ‘설’이란 것은 결국 신성을 의미하는 ‘’의 음역 
 인 것임만은 介疑할 것 없는 일이라 봅니다”

24) 김윤우, 「설악산의 산수와 명승고적」, 『山書』 제15집, 한국산서회, 2004,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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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족 신념을 재수립하자, 조선민족문화를 재건설하자 하는 거기에 더 

큰 깊은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 글은 후에 『노산문선』에 수록되었지만, 새로 『산찾아 물따라』 (1966

년)를 묶어 내면서 “일제강점기의 검열기준으로 ‘설사 신문에는 그대로 넘

겨준 글이라도 단행본에는 옮겨 싣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군데군데 삭제

를 당한 곳이 많았다. 그랬으나 이번에 이같이 새로 간행하게 되므로, 그 

당시 이 글을 발표했던 동아일보 보관지에서 그 삭제된 구절을 찾아 그대

로 베껴 내어 완전히 보충해 넣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25) 따라서 『노산문선』에 실리지 못했던 설악행각의 내용들이 『 산

찾아 물따라』에 오롯이 담겨지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처럼 설악산

이 1933년 노산 이은상 신문연재로 널리 알려졌다는 평가가 온당하다.26) 

다음의 서명본인 황호근 『국립공원 설악산』은 사단법인 속초시관광협회 

회장이었던 양권일이 전용갑에게 준 것으로 내표지에 ‘전용갑 선생 혜존 

양권일(全瑢甲 先生 惠存 楊權一)’이라고 서명하였다. 서문에 의하면 양권

일이 지우였던 황호근에게 설악산에 대한 책을 저술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

으로 밝혀졌다. 황호근의 자서에 “이 책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것은 속초

시관광협회 회장 양권일 선생의 물심양면에 걸친 뜨거운 희생정신에서 이

루어진 것을 특별히 밝히고 감사를 드리는”것이라 하였다. 

양권일 회장에게 이 책을 받은 전용갑 사진작가는 자신의 책 앞장 화보

에 “사진 ‘○’표는 전용갑 촬영 기타 최구현 촬영(全瑢甲 撮影, 其他 崔九鉉 

撮影)”이라고 직접 써놓았다. 따라서 이 책은 전용갑 선생의 소장본이었음

을 알게 되는데, 필자의 수중에 들어옴에 따라 소개를 하게 된 것도 전생

의 큰 인연이 아닌가 싶다. 이 책에 수록된 컬러사진 40장 가운데 전용갑

이 붉은색 볼펜으로 ‘○’표를 한 사진은 향성사의 탑, 신흥사전경, 귀면암, 

비선대, 양폭, 천당폭포, 권금성 케이블카, 금강굴, 금강문, 선녀봉의 웅자, 

25) 이은상, 『산찾아 물따라』, 박영사, 1966년 5쪽, 머리말은 1966년 10월 3일 개천절에 노산 이은상이 썼다.
26) 엄경선, 「그 시절 설악에는 무슨 일이, 신문기사로 읽는 우리지역이야기⑥」, 『설악신문』 905호, 2009. 5. 4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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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담사의 전경, 한계령의 108계단, 12선녀탕, 백담산장, 속초항 출어, 영랑

호, 속초시 전경, 전설이 깃든 하조대 등으로 19장이다. 

따라서 최구현이 촬영한 사진은 노루목 고개, 신흥사 부도, 울산암, 흔들

바위, 높이 솟은 미륵봉의 웅자, 천불동계곡, 천화대, 진태봉의 운해, 비룡

교, 비룡폭포, 토왕성폭포, 장수대, 대승폭포, 속초항의 일출, 명태덕장, 속

초해수욕장, 옥색옥녀탕, 의상대, 낙산사, 홍련암, 낙산해수욕장 등 21장이

다. 1970년대 속초의 사진작가로 최구현과 전용갑이 활약했으며 황호근의 

책자에 수록된 사진도 함께 작업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황호근과 양권일은 설악산의 팔기팔경을 정리하였다. “설악산에는 기괴

한 점이 많은 산이라 신비스럽기 그지없다. 그 이치를 생각해도 풀 수 없

는 기이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조화로 이루어졌는

지 천만년의 비밀이 간직된 채 오늘에 이르른 것이다. 그런 기괴한 점을 양

권일 선생과 함께 해석하고 정리하니 손꼽을 수 있는 것이 여덟 가지나 되

므로 여기에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설악산의 풍경 가운데 특히 손꼽을 

수 있는 풍경 가운데 유독 팔경을 선정한 것은 그만큼 풍경조성에 절대적

인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정한 것이다. 필자는 양권일 선생과 며칠

을 두고 옛 선인들의 시구나 세간에 알려진 이야기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하

여 선정한 것이다”라 하였다.27)

설악산의 팔기는 모두 자연현상에 대한 기괴한 것으로 오랜 옛날부터 이

곳을 찾는 사람들이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생각하던 신기한 것이라 하였

고, 설악산의 팔경은 여덟 가지 좋은 풍경의 말한 것이라 하였다. 필자가 

팔기와 팔경 내용을 풀어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설악산의 팔기(八奇)

① 천후지동(天吼地動): �여름철 비올 때 하늘이 울부짖고 땅이 갈라지듯 지축이 흔들리

는 것 

27) 黃沍根, 『國立公園 雪嶽山』, 通文館, 1973, 59~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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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암동석(巨巖動石): �큰 집 채만한 바위가 쉽게 움직이는 설악산 흔들바위의 신기한 것 

③ 전석동혈(轉石洞穴): �계조암같이 바위가 바위와 서로 맞대어 자연굴을 만든 기이한 것 

④ 백두구혈(百斗甌穴): �내설악 외가평에서 백담사 구혈은 콩 백말을 담는 구멍으로 기괴

한 것 

⑤ 수직절리(垂直節理): �천불동 골짜기 봉우리가 수직으로 갈라져서 온갖 형상을 하는 기

이한 것 

⑥ 유다탕폭(有多盪瀑): �설악산에 탕이 많은데 모든 물체가 탕에 빠지면 탕벽에 붙는 괴

이한 것  

⑦ 금강유혈(金剛有穴): �미륵봉의 금강굴과 같이 큰 석산에 큰 구멍이 뚫린 신기롭고 기

이한 것 

⑧ 동계지설(冬季遲雪): �과거에는 늦가을부터 눈이 내렸지만 이제는 정월이나 2월에 내리

는 것  

○ 설악산의 팔경(八景)

① 용비승천(龍飛昇天): �설악산 폭포수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용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모습 

② 운악무해(雲嶽霧海): �여름철 봉우리마다 구름 위에 솟아 있고, 골짜기는 안개 속에 잠

겨 있는 모습  

③ 칠색유홍(七色有虹): �폭포에서 생기는 물방울이 햇빛에 반사되어 영롱한 일곱 색 무지

가 펼쳐진 모습 

④ 개화설경(開花雪景): �겨울산이 눈꽃으로 덮이는데 나무와 기암절벽의 눈꽃들이 묘경

을 이룬 모습 

⑤ 홍해황엽(紅海黃葉): �가을 산천이 단풍으로 물들어 마치 수를 놓은 병풍을 펼쳐놓은 

것과 같은 모습 

⑥ 춘만척촉(春滿躑躅): �봄의 대청봉에는 철쭉과 진달래꽃이 만발하여 온 산에 가득하여 

아름다운 모습 

⑦ 월야선봉(月夜仙峰): �가을 밤하늘이 밝을 때 둥근 달이 중천에 뜨면 기암 괴봉들의 선

녀 같은 모습 

⑧ 만산향훈(滿山香薰): �봄에 눈향나무가 피어 그 향기가 바람 따라 온 산에 가득하여 향

기에 취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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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팔경은 이처럼 사람들이 계절과 자연을 탐닉하며 그 경관을 읊

은 것으로, 천지수(天·地·水) 삼원(三元)과 오행의 절경을 합친 도교적인 

팔채지경색(八采之景色)이다. 따라서 그 팔경은 원경(元景) 시경(始景) 현

경(玄景) 영경(靈景) 진경(眞景) 명경(明景) 통경(洞景) 청경(淸景)의 경지

를 말한 것이다.28) 이에 따라 1973년에 간행된 설악산 책자는 필자인 황호

근과 책을 쓰도록 독려한 속초시관광협회 회장 양권일, 사진작가 최구현

과 전용갑이 공동으로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설악만이 갖는 팔기와 

팔경을 골라낸 것도 선각자의 혜안이라고 하겠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설악을 찾은 것은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과 같은 마

음에서 시작된 듯하다. 이미 이름난 금강과 유일하게 우위를 논할 수 있는 

설악산을 가기 위해, 평평한 길에서는 말도 타고, 가마도 타고 가다가 험한 

돌길이 나오면 신발을 챙겨서 걸었다. 그렇게 다녀온 설악에 대한 감동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기 위해 그리고 설악을 찾는 이들에게 그 감동을 

알려주기 위해서 유려한 문체로 한문기행수필을 남겼다. 다행스럽게 그들

의 문집에 담겨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알려졌다.

Ⅲ. 조선시대 설악산 기행문 개관

1. 김창흡의 「설악일기(雪岳日記)」, (1705)

김창흡(金昌翕:1653~1722) 선생은 조선 후기의 학자로서 본관은 안동, 

자는 자익(子益), 호는 삼연(三淵)·낙송자(洛誦子), 시호는 문강(文康)이

다. 영의정을 지낸 김수항(金壽恒)의 둘째 아들로서 이단상(李端相)에게 

배웠다. 1673(현종 14)년에 진사가 되었고, 1684년 장악원주부에 임명되었

28) 장정룡,『강원도민속연구』, 국학자료원, 2002, 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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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취임하지 않았으며, 1689(숙종 15)년 기사환국 때 아버지가 진도(珍

島)의 유배지에서 죽자 형 창집, 창협과 함께 영평(永平)에 숨어 살았다. 

1721년 집의, 다음해 세제시강원진선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였다. 성리학

에 뛰어나 형과 함께 율곡 이후 대학자라 칭했는데, 신임사화로 형이 유배

지에서 죽자 크게 상심하였고 지병이 악화되어 그 해에 죽었다. 사후에 이

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숙종의 묘정에 배향되고 양주의 석실서원, 울진의 

신계사, 강릉의 호해정 영당 등에 재향되었다. 문집에 『삼연집』, 저서에 『심

양일기』, 『문취』, 편서에 『안동김씨세보』가 있다. 

25세 때 처음 설악산과 만났던 삼연의 만년기는 설악산 은거기간으로 

54세부터 59세까지 만 5년이다. 벽운정사에 거처하다 1708년 화재가 나

자 1709년 다시 영시암(永矢菴)을 짓고 머물렀다. 삼연은 설악에서 많은 

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비선대 시 한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瓊臺俯金潭(경대 같은 맑은 물 굽어보니) 

   右扇排靑峰(부채 같은 청봉이 그 곳에 펼쳐졌네) 

   融時備衆妙(이곳이 생길 때에 묘리(妙理)를 갖추었던가) 

   豈惟勢奇壯(그 세(勢) 어찌하여 이리도 기장한가)”29)  

삼연은 열 가지의 즐거움을 논했는데 그 가운데 ‘산천을 두루 돌아 말과 

종도 지쳤지만 안장에 걸터앉자 길가며 읊은 게 작품이 되어 한 주머니 가

득할 때(경력산천 마돈복태 거안행음 유작성낭(經歷山川 馬頓僕怠 據鞍

行吟 有作成囊))’ ‘세모의 산속 절에서 눈보라 흩날릴 때 밤은 춥고 스님을 

잠들어 혼자 앉아 책을 읽을 때(애사세모 풍선교산 야한쾌안 고좌독서(崖

寺歲暮 風霰交山 夜寒僧眠 孤坐讀書))’가 들어 있다.30)  

29) �崔承洵, 『太白의 詩文』下, 江原文化叢書 11, 강원일보사, 1977, 155쪽 “그는 비선대의 맑은 물을 굽어보고 그 물에 잠 
 긴 奇壯한 경관을 본 것이 아니라 물밑에 잠겨있는 그림자를 보았다.…우주의 묘리를 한데 모였다는 것도 기발한 상 
 이거니와 낙구에 여운을 남겨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 것은 더욱 이곳의 경승도 살렸고 문장의 운치도 더하였다.” 

30) 『三淵集』拾遺卷之 24, ‘藝園十趣’ 
       설악을 주유(周遊)하며 시 쓰고 홀로 글 읽던 설악산 시인의 삼연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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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노학동 동사무소 앞 길가에는 1982년 속초문화원에서 세운 삼

연 김창흡 선생 추념비가 있다. 비문내용에는 “그의 가문이 권문세가였기

에 당쟁의 상처도 컸다. 장희빈과 얽힌 기사환국에 부는 송시열과 함께 사

사(賜死)되고 중백부(仲伯父) 또한 적소에서 죽는 등으로 처참한 가난(家

難)을 당하였다. 당대의 뛰어난 학자요 시인이었던 삼연 선생은 끔찍한 환

해풍파가 싫어 내설악에 들어와 영시암을 어리다 물소리 솔바람으로 홍록

을 씻으면서도 문득 외설악의 웅자와 동해의 창파가 그리우면 속초에 자

주 와서 향사들과 어울려 시회주를 즐겼다. 삼연이 간지 사반천여년 산천

은 변하였으나 그 정이 그리워 그의 비폭층담과 소야팔경을 새겨두고 그를 

추념코자 한다.”고 적었다. 

김창흡이 지었다는 소야팔경은 설악산 달마봉에서 발원하여 척산, 노리

를 거쳐 청초호로 유입되는 소야 뜰의 경관을 노래한 것으로 청호마경(靑

湖磨鏡), 속초귀범(束草歸帆), 주교야화(舟橋夜火), 온정조하(溫井朝霞), 

논산조양(論山朝陽), 청대화병(靑垈畵屛), 노동명월(蘆洞明月), 이동백설(

梨洞白雪), 도원홍우(桃源紅雨), 척산야침(尺山夜砧) 등이다.31) 『삼연집』

은 72권 36책으로 삼연은 5천여수의 시를 남겼다. 삼연의 기행문 「설악일

기」는 1705년 8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기록한 내용이다.

 

2. 홍태유의 「유설악기(游雪岳記)」, (1705)

홍태유(洪泰猷:1672~1715) 선생은 조선 숙종 때의 성리학자로서 본관

은 남양, 자는 백형(伯亨), 호는 내재(耐齋)다. 주부(主簿)벼슬을 했던 홍

치상(洪致祥)의 아들로 1689년 기사환국으로 아버지가 화를 당하자 벼

슬에 뜻을 버리고 학문과 저술에만 힘을 섰다. 문학재능이 뛰어난 문장은 

31) 『�道川面 面勢一覽』大正十五年度, 1926 ‘所野八景 起源’ 이 자료는 일제강점기 도천면 통치자료이나 당시의 문화재나 
고적, 명소전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익훈 전 교장님이 소장하신 자료를 빌려 필자가 쓴 「속초지역 구전설화집」에 
영인 수록하였다. 면세일람이 나올 당시 도천면 기성회회장은 박상희였다. 그는 이후 1929년부터 12년간 도천면장
을 역임하였다. 엄경선,「설악의 근현대 인물 사」, 마음살림, 2009, 163 ‘속초번영의 주역, 속초읍장 박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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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韓愈)와 유종원(柳宗元), 시는 두보(杜甫)를 본받았다고 한다. 영조 

때 지평으로 추증되었다. 그는 인심(仁心)을 바탕으로 한 덕정(德政)의 실

시를 주장하였다. 시문집으로 『내재집(耐齋集)』 5권이 있다. 시는 평담전

아(平淡典雅)하였으며 시에 천재적 재능을 가졌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송

나라 사람의 시를 좋아하다가 두보의 시에 침장하였고 만년에는 당나라 

시인 귀잠과 잠삼의 시체를 좋아했다. 삼연 김창흡이 그를 크게 칭찬할 

정도로 시와 문장에 뛰어났다. 

내재는 경기도 여주의 이호(梨湖)에 ‘내재’라는 집을 짓고 살았으며 

1705(숙종35)년 설악산, 한계사 일대를 유람했다. 저자는 가문의 불행을 

겪은 뒤 평생 벼슬을 하지 않고 학문에 전념하면서 산천유람을 즐겼으며 

많은 시문을 남겼으나 44세의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남에 따라 미처 자

신의 시문을 정리하지 못했다. 1715년에 기세한 후 아들들이 초고를 바탕

으로 유문을 수집 편차한 뒤 당대의 명인들에게 보였는데 먼저 김창흡의 

산정(刪定)을 받고 다음에 이병연, 이덕수에게 산정 받아 5권 3책의 책자

를 간행하였다. 

책자의 간행은 1730(영조6)년 저자의 종숙부이자 당시 영의정 홍치중의 

도움을 받아 운각활자로 냈으며 이선현과 이덕수가 서문을 썼다. 이후 

1754년 아들 홍익삼이 경주 부윤에 제수되자 저자에게 이조참판이 추증

된 뒤 문집이 다시 발간되었다. 아들 홍익삼은 운각활자로 문집을 초간한 

후 부록문자를 구성하는 등 중간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저자의 재종제 홍

진유가 지은 유사에다 홍익삼이 1754년 추증사실을 추기하였고, 1747년

경 윤봉조에게 행장을 받고 이제가 지은 묘갈명에 윤심형의 추기를 받고 

1739년경 이덕수에게 묘지명을 받았다. 이 중간본은 홍익삼이 경주부윤으

로 있던 1754년과 이듬해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전하는 규장

각 중간본 완본은 1755년경 목판이다. 『내재집』 권1~2는 시로서 220여수

가 연대순으로 실려 있고, 권3은 서(書) 서(序), 권4는 기(記) 제후(題後) 

잡저(雜著) 권5는 논(論) 묘지(墓誌) 행장(行狀) 애사(哀辭) 제문(祭文), 

부록은 유사 행장 묘갈명 묘지명이다. 「유설악기(遊雪嶽記)」는 『내재집』 



1장 - 문헌으로 돌아보는 설악기행    27

권4에 수록되어 있다.

홍태유의 설악산 기행은 인제현에서 동북쪽의 삼차령을 넘고, 곡백담 하

류, 난계역을 거쳐 곡백담에 이르렀다. 봉정암을 보았고 유홍굴의 오른쪽

으로 들어가 십이폭동과 폐문암을 돌아보았다. 그곳에서 30리를 더 들어

가 심원사와 삼연정사의 직서루를 거쳐 유홍굴에 도달했다. 거기서부터 

돌길을 힘들게 올라 십이폭동을 보고, 남쪽 절벽을 타고 봉정암에 이르렀

다. 폐문암 오른쪽으로 고개를 넘어 오세암에 이르렀다. 

홍태유는 이렇게 인제지역의 내설악 명승을 돌아봤는데, 유홍굴에 대해

서는 율곡 이이가 과거시험의 시관을 있을 때, 급제자로 뽑았던 유홍(유

홍:1524~1594)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언급하였다. 유홍은 1557년에 강원

도 암행어사를 역임했고 임진왜란 때에는 강원도와 함경도로 세자를 시종

하였고 도체찰사를 맡았으므로 강원도와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홍태유는 

이처럼 설악을 아껴서 친우들에게 자랑하고, 절경을 찾는 이들에게 알려

주기 위해 기행문을 썼던 것이다. 

3. 이정소의 「유설악록(遊雪岳錄)」, (1733)

이정소(李廷熽:1674~1736) 선생은 조선후기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 자

는 여장(汝章), 호는 춘파(春坡)이며 강화출신이다. 좌랑 상휴의 아들로 

1696년 진사가 되고 1714(숙종 40)년 증광시 갑과에 장원급제하였으며 

1715(숙종 41)년 식년시 을과에 장원하였다. 노론으로 벼슬은 지평과 정언

에 올랐다. 1721년 숙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경종의 후손이 없자 노론의 4

대신과 함께 연잉군을 왕세제로 책봉하였다. 그러나 소론파의 항소와 신임

사화가 일어나 영해에 유배되었다가 1725년 연잉군이 영조로 즉위하자 풀

려나와 승지, 병조참판 등을 지냈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

헌(忠獻)이다. 문집으로 필사본인 『춘파만록(春坡漫錄)』이 있다. 이 책은 

동유록, 후동유록, 유설악록이 1책으로 되어 있으며, 유설악록은 외설악기

행문으로 와선대, 비선대, 금강봉, 계조암, 천후산 등이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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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복원의 「설악왕환일기(雪岳往還日記)」, (1753)

이복원(李福源:1719~1729) 선생은 조선후기 학자이자 정치가로 본관은 

연안, 호는 쌍계(雙溪), 자는 수지(綏之),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6대조는 

대제학 월사 이정구, 5대조는 대제학 백주 이명한, 고조부는 이만상으로 3

대 대제학으로 유명한 대제학 청호 이일상의 셋째 아우다. 증조부는 군수 

이봉조, 조부는 관찰사 이정신, 아버지는 예조판서 이철보(李喆輔), 어머

니는 예산현감 박필순의 따님이며, 아들은 영의정 이시수(李時秀)와 대제

학을 역임한 극옹(屐翁) 이만수(李晩秀)를 둔 명문가다. 

쌍계 이복원은 1738(영조 14)년 사마시, 1754(영조 30)년 증광문과 을

과로 급제하였으며 대사간, 대사헌, 1772년 대제학, 1775년 형조판서를 거

쳐 한성부판윤에 임명되었다. 1780(정조 4)년에 이조판서를 거쳐, 형조판

서, 우의정, 좌의정, 판중추부사, 원자보양관, 세자부, 영중추부사 등의 관

직을 역임하였고, 1783년에는 문안사, 1790년에는 동지사로 청나라에 다

녀왔다.

문장에 능하여 영조의 시책문을 짓고 정조가 『명의록』을 지을 때 찬집당

상을 맡았으며, 왕실의 『갱장록』 편찬을 주도했다. 이외에도 『일성록』, 『대

전회통』의 서문을 썼다. 저서로 『천령향함이지락(千齡享含飴之樂)』, 『쌍계

유고(雙溪遺稿)』가 있다. 관직에 있는 동안 몸가짐에 엄격하여 마치 벼슬

이 없는 선비처럼 포의를 걸치고 근신하는 생활로 일생을 보내 유상(儒相)

이라 불렸다. 문형이 된 후에 정조 임금은 자신이 세운 규장각의 문헌편찬 

작업과 왕실의 기록을 전적으로 맡겼으며 “마음속에 쌓인 덕망이 밖으로 

맑게 비치니, 공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진 재상이로다.”라고 말

했다. 또한 쌍계의 죽음을 맞이하고 쓴 사제문(賜祭文)에서 정조는 “몸은 

순수하고 깨끗하며 사람들로부터는 시비가 없었고, 항상 맑고 검소하였으

며 마음가짐이 견고하였도다.”라고 칭송하였다. 따라서 세상에서는 그를 ‘

포의(布衣)의 대제학’이라 일컬었으며, 집안은 국조문원가(國朝文苑家)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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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사에는 영조 때 신흥사를 중창한 용암체조(龍岩體照)대사의 용암

대선사비가 있는데, 당시 좌의정을 지낸 쌍계가 비문을 짓고 표암 강세황

이 글씨를 썼다. 20세에 첫째 부인인 파평윤 씨를 잃고 재취한 순흥안 씨 

부인과 18년을 살았지만 둘째 부인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는 불행을 겪고 

쓴 제문은 조선 선비가 아내를 잃고 애통한 심사를 글로 표현한 것이다. 

“사람 사는 것이 마치 흩날리는 꽃잎이나 버들강아지와도 같아 정처 없이 

흩어지고 떨어지니 그 사이에 한번 만난다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

오.…수명은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내 할 일을 다 했는지 생각하면 유감이 

있구려. 이것이 내가 못내 후회하고 한스러워, 시간이 흘러도 그 한이 풀리

지 않는 이유라오”라고 슬퍼하였다.

쌍계가 강원도 양구현감 재임시기인 1753(영조29)년 4월 13일부터 17일

까지 5일간 양구 관아에서 출발하여 수렴동을 거쳐 쌍폭, 봉정암, 가야동

굴, 오세암, 영시암 등을 유람하고 양구현 관아로 돌아온 내설악 기행문이

다. 매월당 김시습과 오세암에 대한 언급과 주지 설정과의 대화가 들어 있

으며 영시암과 삼연거사에 대한 기록도 하여 설악과 매월, 삼연의 인연을 

중시하였다. 기행문의 끝에는 양구현의 가뭄으로 인해 보리들이 말라 시

들고 근심스런 안색의 백성들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것은 어진 목민관의 따

뜻한 마음을 엿보게 한다. 이 기행문은 『쌍계유고(雙溪遺稿)』제10권에 수

록된 것으로 장편에 속한다.

5. 정범조의 「설악기(雪岳記)」, (1779)

정범조(丁範祖:1723~1801)는 조선후기의 남인계 문신으로 본관은 나

주, 자는 법세(法世), 호는 해좌(海左),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정시한(丁

時翰:1625~1707)의 현손이자, 다산 정약용(丁若鏞:1762~1836)의 친척이

다. 37세인 1759년 진사시에, 1763(영조39)년 증광문과에 갑과 급제하여 

홍문관에 등용되었고, 1768년 지평·정언을 지내고 사가독서(賜暇讀書)

를 하였다. 1773년 동부승지에 발탁되었고, 1776년인 56세 풍기군수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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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참의를 거쳐 1778년 병조참의 동년 7월에 양양부사를 제수 받아 8월에 

부임하였다. 당시는 대흉년이라 양양주민이 새로 경작한 밭의 세금과 어민

의 봉납을 면제하였다.  

양양부사에 재직하면서 이듬해인 1779년 3월 설악산을 유람하고 「 설

악기(雪岳記)」를 썼으며 4월에는 금강산을 유람하였다. 1785(정조9)년 이

후 대사간, 대사성, 이조참의, 한성부우윤, 대사헌, 개성부유수, 이조참판, 

형조참판을 거쳐 1799년에 예문관제학, 1800(순조즉위)년 실록지사로서  

『정조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문집에 『해좌선생문집(海左先生文集)』

이 전한다. 1867년에 간행한 『해좌집(海左集)』 39권 19책은 규장각에서 소

장하고 있으며 「설악기(雪岳記)」는 권23 기(記)에 들어 있다. 

『해좌집(海左集)』 권6과 권7에는 양양 낙산사, 현산요, 동해묘, 낙산사, 

의상대, 관음굴, 죽도, 영랑호, 선유담, 청간정, 신흥사, 비선대, 천후산, 계

조암에 대한 시가 수록되어 있다. 정범조는 시와 문장에 뛰어나 영조와 정

조의 총애를 받았다. 특히 정조가 당대 문학의 제일인자로 평가할 정도였

으며 시풍은 풍아화평(渢雅和平)하였고, 각지 명승고적에 대한 감회를 적

은 것이 많다. 이덕무가 『청비록』에서 평한 것과 같이 정범조는 석북 신광

수와 이름을 나란히 한 작가로서 세상을 놀라게 한 작품을 썼다고 평한

다.32)  

정범조는 조선 정조연간에 여러 관직을 거치며 남인을 이끌었는데 1794

년 지돈녕부사로 기로소에 들어갔다. 1796년 친척인 정약용이 원주 법천

동 우담에 ‘청시야(淸時野)’라는 초당을 찾았다. 현계산 탄천의 우담에 살

던 정범조는 ‘맑은 세상이기에 초야에서 늙으려 한다는 뜻’을 담아 초당을 

지었다. 목민심서의 저자 정약용은 「청시야초당기(淸時野草堂記)」에서 “공

이 처신하는 것과 세상 살아가는 것은 대개 마음에 스스로 얻은 것이 있

어 그런 것이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초야에 묻혀 사는 것

32) 李家源, 『韓國漢文學史』, 民衆書館, 1961, 3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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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가 있으니, 맑은 시대가 아니면 초야에 묻혀 살려고 해도 그럴 수 없

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Ⅳ. 조선시대 설악산 기행문 내용과 일정

설악기행문 5편 가운데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외설악 기행문인 이정소

의 「유설악록(遊雪岳錄)」 (1733)과 정범조의 「설악기(雪岳記)」 (1779) 등 

두 편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33) 이외의 기행문은 수집 되는대로 추후

에 보충하여 살펴볼 기회를 갖고자 한다.

1. 이정소, 『춘파만록(春坡漫錄)』, 「유설악록(遊雪岳錄)」, (1733)

〈 내용 〉 9월 11일 계미일 맑음. 양양에서 아침을 먹고 나서 간성군수 조

탁(趙擇)이 영공(令公)을 겸하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14일 모임이 있으

므로 설악산의 완연한 가을 경치도 볼 욕심에 진사 민태수(閔台叟)와 동

행하여 길을 나서 연곡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동산관(洞山館)에서 묵

었다. 12(갑신)일 맑음, 상운역을 떠나 양양부에 들러 승지 이휘진의 애려

(哀廬:상을 당한 사람의 임시거처)에 들러 만나고 저녁에 낙산사에서 묵었

다. 13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민태수와 함께 이화정에 나와 앉아 멀리 대

해의 동쪽을 바라보니, 한줄기 붉은 오색구름이 가로로 퍼져 언덕을 잠깐 

비추고 흩어지더니, 커다란 태양이 날아올라 만 가닥 금빛을 위아래로 쏘

아 비추니 가히 장관을 이루었다. 

스님이 말하기를 전에도 이곳을 유람하러 온 관리들이 왕왕 있었는데 이

33) �이정소 지음, 임영란 옮김 「유설악록(遊雪岳錄)」, 『山書』, 제15호, 한국산서회, 2004, 14~17쪽 
 정범조 지음, 심경호 옮김「설악기(雪岳記), 하늘과 땅 사이를 채운 것이 모두 산이다」, 『산문기행, 조선의 선비 산길을 
 가다』 이가서, 296~3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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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장관을 보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일기가 청명한 것이 신의 도

움이 있는 것 같다고 한다. 아침을 먹은 후 출발하여 바닷가를 따라 10여

리를 가서 강선 역에 도달하고 또 20여리를 가서 신흥사(新興寺) 동구에 

도착하니 신흥사에 기거하는 스님 여덟아홉 명이 절에서 나와 말에서 내

려서 걸어 들어갈 것을 권하였다. 관사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수레를 끌며 

천천히 걸어 큰 내를 건너니, 지나치는 양쪽 가로 석봉들이 빼어나게 나와 

층을 이룬 것이 신기하고 괴이하여 가히 장관이다. 남쪽을 보니 한 줄기 폭

포가 모든 봉우리의 머리처럼 하늘에 걸려 마치 필련(匹練:하얗게 바랜 한 

필의 백포)처럼 아래를 드리우고 있다. 여름에는 이 두 폭포의 소리가 마

치 우레와 같고 물길의 모양은 눈과 같은데, 지금은 물 떨어지는 것이 졸

졸 흐르기를 면치 못한다고 스님이 말한다. 

향성사(香聲寺) 옛 터를 지나니 5층탑이 하나 있는데 스님이 말하기를 “

이것은 바로 옛날 큰 사찰의 폐허인데 기 백여 년이 된 것”이라 하였다. 산

세가 부드럽고 수목이 울창한 길을 따라 사찰누각에 이르니 누각의 겉이 

쇠락하고 편액이 낡아 스러져 망가져 있고 주묵 또한 다행을 면치 못하였

다. 늙은 스님 10여명이 와서 둘러앉았는데 내가 “설악 한 자락에도 많은 

명승이 있군요.”라고 말하였다. 대개 나의 말에 덧붙여 말하였는데 이 절

의 북쪽에는 천후산(天吼山)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의 아래에 석굴이 

있고 그 석굴에는 계조암(繼祖庵)이 있다 한다. 이 절의 남쪽에는 식당암

(食堂岩)이 있고 그 바위 아래가 와선대(臥仙臺)이고 그 위가 비선대(飛

仙臺)인데, 반나절이면 충분히 돌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견여(肩輿:두 사람이 어깨에 메는 가마)가 앞서 식당암을 향해 나아가니 

구불구불 구비마다 맑은 물이 흐르고 발길마다 하얀 돌이 밟힌다. 또 한 

골짜기를 넘으니 좌우에 단풍나무 숲의 붉고 푸른빛 사이로 햇빛이 파고

든다. 흐르는 물소리는 마치 옥구슬이 떨어지는 소리와 같고 푸른계곡은 

곧게 뻗어 와선대에 이어 있다. 와선대의 반석은 평평한 것이 위 아래로 층

을 이루고 있다. 산의 바위는 대개 그 이름에 연유가 있게 마련인데 이곳

은 근년에 세 글자가 새겨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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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스님 일행이 바위 위에 둘러앉아 산에서 나온 과실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산중의 별미를 맛보고 이리저리 배회하며 멀리 경치를 감상하고, 

다시 일어나 또 수 십 보를 나아가며 더위잡고 땀 흘리며 기어올라 비선대

에 이르렀다. 용맹스럽고 장대하게 구름 기둥처럼 양쪽 언덕에 서 있는 금

강봉(金剛峰)은 하늘 밖까지 이를 듯 뻗어져 나온 것이, 옛날 이백의 시에

서 말한 것과 같다. 서쪽에 있는 폭포의 물은 양쪽 봉우리 사이로 쏟아 흩

어지며 마치 옥구슬이 떨어지는 듯 한 소리를 내며 남쪽 골짜기 아래로 흐

르는 것이, 그 원류로 물의 기세가 웅장하니 이 서쪽 폭포가 더욱 기이하

다. 남으로 보이는 여러 봉우리는 숲이 울창하고 깊으며 빼어나 숲 골짜기

가 더욱 깊어 보이고 첩첩산중을 이루었는데, 스님이 이르길 “옛날 신라 말, 

권씨와 김씨 두 성씨가 세속을 피해 이곳에서 머물었던 까닭에 권금성(權

金城)이라는 이름이 오늘날까지 전해진다.”고 말하였다.

가마를 돌려 천후산을 향하니 커다란 바위가 마치 돌부채처럼 하늘 높

이 눈빛으로 하얗게 치솟아 있고 향기를 피우는 성이 펼쳐져 있는 것과 같

으니, 이곳이 가히 모든 금강의 경치 중 백미라 하겠다. 험난한 돌길을 열 

걸음 걸어 아홉 꼭대기에 겨우 도착하니 아래에는 용암(龍岩)이 있고, 양

안에 두 가닥나무로 다리를 놓아 가까스로 지팡이를 짚고 건너니 석문이 

보이는데, 두 바위 사이에 기거하는 스님이 한 명 있어 앞서 나를 인도하

여 굴 안으로 들어가니, 굴 안에 세 칸 남짓 계조암이 들어 앉아 있고, 암

굴 위의 석문 밖에는 정암(庭岩)이 있는데 바위의 반쯤 높이의 용암에는 

사람 오십 명은 족히 앉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바위의 단상에는 어른 키의 한 배 반 정도 되는 소위 움직이는 돌이라 

부르는 동석(動石)이 있어 시험 삼아 밀어보니, 어린 아이의 힘 정도로도 

움직이는 것이 이상하고 신기하다. 스님 말이 “원래 이 돌은 두 개였는데 

하나가 밑으로 떨어져 지금은 하나만 남았다.”고 한다. 굴 밖 서쪽 바위틈

에 샘이 하나 있는데 물맛이 매우 달고 차며 먹을 수 있다. 민태수와 함께 

바위 위에 앉아 사면을 둘러보니 향로봉이 보이고, 그 남쪽에는 달마봉이 

있고, 그 동쪽에는 남국사봉이 있고, 그 남쪽에는 천후산이 있고, 그 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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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려하고 준수하고 빼어난 나라의 명승들이 늘어섰다. 달마봉으로부

터 천후산의 사이를 넘어 보이는 만리 창해는 그 광대한 모습이 그 옛날 

소동파가 시로 읊었던 소위 ‘질풍 같은 세상에 홀로 선 깃털 같은 존재니 

신선에 이르는 것이 오늘이라’고 하였던 것과 같다.

절에 있는 스님 여럿이 와서 아뢰는데 그들을 자세히 알아보니 이대사

(頤大師)는 나와 동갑인데 매우 총명하고 도리를 알며 경문에 능하고 시

율(詩律)이 빼어나니 그 실력이 가히 한문공(한유)을 능가할 정도이다. 

석양은 산 위에 걸쳐 있고 새로 나온 달이 신흥사 위에 떠올라, 나와 이

대사는 나란히 침상에 누웠다. 아침 동틀 무렵 가마가 양양부에 도착하

고 군수가 이미 와 앉아 있어 동행하여 돌아왔으니 설악을 유람한 것은 

단지 하루뿐이었다. 이를 글로써 기록하여둔다.

< 일정 〉 춘파 이정소는 1733년 9월 11일 가을 경치를 보기 위해 양양

에서 진사 민태수와 함께 설악 구경을 나섰다. 연곡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

에는 동산관에서 묵었다. 12일 상운역을 떠나 낙산사에 묵은 다음날 13일

부터 강선 역을 거쳐 신흥사에 입구에 도착하였고, 이어 옛 향성사터의 5

층탑을 보고, 식당암, 와선대, 비선대에 당도했다. 여기서 사방의 금강봉, 

천후산, 향로봉, 달마봉, 국사봉 등을 바라보았다. 지금은 금강굴이라 부르

는 금강봉에 대해서도 용맹스럽고 장대하다고 하였다. 휴식을 취한 후 일

행은 가마를 돌려 내려와 돌부채처럼 생겼다고 한 천후산인 울산바위 아

래 세 칸 남짓의 바위굴인 계조암을 보고, 흔들바위 등을 차례로 바쁘게 

돌아보았다. 

이정소의 전체 일정은 3일이 소요되었으나 설악기행은 하루만의 기록으

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권금성에 대한 전설이다. 권금성은 신라 말 권씨와 

김씨가 이곳에 머물러서 불렸다고 하였으며 또한 흥미로운 것으로 어른 키

의 한 배 반 정도 되는 소위 움직이는 돌이라 부르는 동석(動石)이 있어 시

험 삼아 밀어보니, 어린 아이의 힘 정도로도 움직이는 것이 이상하고 신기

하다고 언급한 것이다. 계조암 앞의 흔들바위를 지칭하는데 원래 이 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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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였으나 하나가 밑으로 떨어져 지금은 하나만 남았다는 승려의 언급

도 적었다. 굴 밖 서쪽 바위틈에 샘이 하나 있는데 물맛이 매우 달고 차며 

먹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도 시원한 물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정소의 일정은 지금도 외설악을 즐겨 찾는 비교적 단거리의 관광코스

다. 270여 년 전 조선 선비가 걸었던 그 길을 가벼운 마음과 여유로운 발

걸음으로 신흥사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면 와선대와 비선대가 나타나고, 우

측으로 올라가면 계조암과 울산바위가 그 모습 그대로 장관을 이룬다. 세

월은 가고 인물이 떠나도 절경은 여전하다.  

2. 정범조 『해좌집』, 권23, 記, 〈설악기, 1778〉

〈 내용 〉  1778(정조2)년 가을, 내가 양양의 임소로 가다가 북쪽으로 설

악을 바라보니, 구름 가에 우뚝하여 아주 장대하였으나, 관리의 일정이 촉

박하여 가서 놀 수가 없었다. 다음해 3월 상운(祥雲)의 승(丞) 장현경(張

顯慶) 사응(士膺), 고을의 선비 채재하 군과 약조하여 함께 출발하였다. 그

리고 척질 신광도, 사위 유맹환, 아들 약형이 따랐다.

17(신축)일 신흥사에서 묵었다. 절의 주위에 천후(天吼) 달마(達摩) 토

왕(土王)의 여러 봉우리들이 둘러서 있다. 설악의 바깥 산들이다. 18(임인)

일에 신흥사 승려 홍운에게 견여를 인도하게 해서 북쪽으로 비선동(飛仙

洞)을 거쳐 들어갔다. 봉우리 모습과 물소리가 이미 정신과 혼백을 맑게 해

준다. 고개를 올려 바라보니 깎아 세운 듯 절벽이 수백 심(尋)의 길이다. 견

여를 내려서 오르는데, 벽은 모두 돌계단이다. 한 계단마다 한 번씩 숨을 

몰아쉬면서 올랐다. 장사응을 돌아보니 아직 아래쪽 계단에 있다. 그는 따

라갈 수 없다고 절레절레한다. 마척령(馬脊嶺)을 오를 때 홀연 큰 바람이 

일어나고 안개와 비가 내려서, 사방이 다 막힌 듯 캄캄하였다. 홍운 승려

는 “이것이 중 설악입니다. 날이 개면 설악 전체가 보일 겁니다.”라고 하였

다. 

어스름에 오세암(五歲庵)에 들어갔다. 기이한 봉우리가 사방에서 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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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면서 삼업하여 사람을 치려는 듯하다. 중간에 토혈이 뚫려 있어, 

고즈넉하게 암자를 하나 들여 넣고 있다. 매월당 김시습이 일찍이 은둔한 

곳이다. 암자에는 두 개의 초상화가 있는데, 매월당을 유학자로서 그려둔 

형상과 불자로서 그려둔 형상이다. 나는 배회하며 추모하면서 서글픈 느낌

에 사로잡혔다. 공은 스스로 오세동자라 하였으므로 이 암자의 이름이 있

게 된 것이다.

19(계묘)일에 왼쪽 기슭을 넘어 아래로 내려오다가, 길을 꺾어 오른쪽으

로 향하여 큰 골짝을 따라 위로 올라갔다. 산봉우리의 형세가 마척령보다 

더 험준하다. 밧줄로 끌고 앞장 서서 가면, 뒤에서 미는 사람이 꼬옥 들러

붙어 10리를 간 후에 사자봉의 절정에 올랐다. 이것이 상 설악이다. 하늘

과 땅 사이를 채운 것이 모두 산이다. 고니가 나는 듯하고 칼이 서 있는 듯

하고 연꽃이 핀 듯한 것은 모두가 봉우리요, 오지그릇 같고 가마솥 같고 

동이나 항아리 같은 것은 모두가 골짝이다. 산은 모두 바위이고 흙이 없으

며, 짙푸른 색은 마치 쇠를 쌓아놓은 듯한 빛깔이다. 사자봉의 동쪽은 조

금 굽어 흘러가는 형세이다. 암자가 있어서 봉정(鳳頂)이라 한다. 전하는 

말에 고승 봉정이 상주하였다고 한다. 사자봉 부터 아래로 내려가 벼랑을 

따라 남쪽으로 갔는데, 벼랑이 좁아 가까스로 발을 디딜 정도였다. 발을 

내디디는 곳은 낙엽이 쌓이고 바위가 무너져 있고 나무가 가로누워 있어

서 벌벌 떨려 건너갈 수가 없다. 왼 켠 오른 켠 산들은 모두 기이한 봉우리

들로, 수목의 숲 위로 불쑥불쑥 솟아나 있다.

물은 뒤쪽 산에서부터 나와 골짝을 두루 덮으면서 아래로 내려간다. 골

짝은 모두 돌이어서, 맑고 밝기가 마치 눈과 같다. 그 위로 물이 덮어 흐른

다. 바위가 엎드려 있다가 솟아나고 움푹 파였다가 볼록 튀어나고 좁았다

가 넓어지고는 하는데, 그 형세는 모두 물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대개 폭

포를 이룬 것이 열서너 개인데, 쌍폭이 특히 기이하다. 못을 이루고 보를 

이루고 만류(漫流:흥건한 물이름)를 이룬 것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많

다. 그 가운데 수렴(水簾)이라 일컫는 것이 가장 기이하다. 이런 것을 종일 

보다가 영시암에 들어갔다. 이 암자는 삼연(三淵) 김창흡(金昌翕)이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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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것으로, 그가 일찍이 이곳에 은둔하였다고 한다. 봉우리와 골짝이 그

윽하고도 기이하며, 흙이 있어서 작물을 심을 수가 있다. 아름다운 수풀과 

무성한 나무들이 많고 밤새도록 두견새 울음소리가 들렸다.

20(갑진)일에 물을 건너서 남쪽 골짝 속으로 갔다. 계곡의 시내는 나무

와 바위가 뾰족뽀족 솟아서 발을 제대로 디딜 수 없다. 조금 올라가자 바

위가 모두 흰색이더니, 홀연 보랏빛 붉은빛으로 변하여 수면에 너른하게 

그 빛이 서린다. 왼쪽에는 석벽이 감벽의 색으로 서있고 물이 그 가운데로 

갈라져 나오며 쏟아져서는 콸콸 소리를 냈다. 앞에 산봉우리가 있는데 아

주 험준하다. 견여에 찰싹 엎드려서 올라갔다. 좌측 기슭을 따라서 아래로 

백 걸음을 내려가자 앞에 석벽이 수십 심(尋:1심은 8척)의 높이로 우뚝 서

서 마주한다. 색은 깨끗한 푸른빛이다.

폭포가 산꼭대기에서부터 아래로 나는 듯이 쏟아져 내려, 영롱하기가 흰 

무지개와 같았다. 바람이 잠깐 잡아채자 가운데가 끊어져서 아지랑이며 

눈이 되어, 가볍게 훌훌 날려 허공에 가득하게 되고 남은 물보라가 때때로 

옷으로 날려 들어왔다. 종자에게 피리를 불게 하여 폭포소리와 서로 응답

하게 하니, 맑고 명랑한 소리가 온 골짝에 울렸다. 이것이 바로 한계(寒溪)

폭포이다. 내가 홍운에게 “이런 것이 또 있는가?”물었더니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풍악(금강산)의 구룡폭포보다도 훨씬 장관이다. 동남방은 숲과 골

짝이 아주 아름답다. 동쪽은 오색령(五色嶺)인데 영천(靈泉)이 있어서 체

증에 좋다고 한다. 수석이 많아서, 바라보니 그윽하고 괴이하였으나, 날이 

늦어 끝까지 가볼 수가 없었다. 고개를 넘어 돌아와 백담사(百潭寺)에 이

르러 묵었다.

21(을사)일에 북쪽으로 가서 비선동(飛仙洞) 뒷산을 따라 내려갔다. 산

이 허공에 매달린 듯 급하다. 바위가 온통 뒤얽히고 구멍이 많아서, 자칫 

발을 헛디디면 곧바로 자빠져서 죽을 것만 같다. 남쪽으로 마척령 등 여러 

봉우리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바라보노라니, 하나하나 모두 구름 가

에 있다. 어떻게 나를 그 꼭대기에 올려두었던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

다. 신흥사(神興寺)에서 묵고, 22(병오)일에 돌아왔다.     



38   명산 설악, 겨울빛으로 깨어나다

  〈 일정 〉 정범조의 「설악기행문」은 1778년 3월 17일 신흥사에서 하루

를 머문 다음날부터 시작되어 21일 다시 신흥사에 돌아온 다음날 22일 마

쳤다. 일행은 장현경, 채재하, 그리고 친척 등 5명, 신흥사 승려 홍운, 가마

꾼들이 동행하였다. 따라서 10여명 정도가 함께 내설악을 돌아보았다. 그

의 일정은 신흥사에서 오세암까지 40리, 오세암에서 사자봉까지 40리, 사

자봉에서 영시암까지 40리, 영시암에서 한계령까지 30리, 한계령에서 백

담사까지 30리, 백담사에서 신흥사까지 40리의 거리다. 전체 도보로 걸어

서 돌아온 거리는 220리였으며 견여(肩輿)로는 단지 40리 정도만 갈 수 있

다 하였다. 봉정암은 고승 봉정이 있었다 하고, 영시암은 삼연 김창흡이 지

었다고 적었으며 수렴동을 절경으로 꼽았다. 오색령에는 약수인 영천(靈

泉)이 있어서 체증에 좋다고 하였으니 지금까지 오색약수의 명성이 이어

진다. 

정범조는 사자봉을 최고로 쳤는데 그의 표현에 따르면 “하늘과 땅 사이

를 채운 것이 모두 산이다. 고니가 나는 듯하고 칼이 서있는 듯하고 연꽃

이 핀듯한 것은 모두가 봉우리요, 오지그릇 같고 가마솥 같고 동이나 항아

리 같은 것은 모두가 골짝이다. 산은 모두 바위이고 흙이 없으며, 짙푸른 

색은 마치 쇠를 쌓아 놓은듯 한 빛깔이다”라 하였다. 말년에 양양부사를 

했던 열하일기의 저자 연암 박지원 선생도 양양에 대한 글 한줄 남기지 못

했으나, 정범조 양양부사는 설악기행을 남겨 후대의 귀감이 되었다. 산을 

좋아하고 은둔하는 처사의 풍모를 지녀서 사람들은 그를 ‘산야인(山野人)’

라 불렀다고 전한다. 험난한 벼슬길에 지쳤지만 경치 좋은 설악산을 곁에 

둔 양양부사가 되자, 서슴없이 설악을 찾은 것도 그의 타고난 성품이기도 

했으며, 시를 좋아하고, 문장을 통해 고적을 소개하고 싶은 심미안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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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이상에서 두 편의 설악산 기행문을 살펴보았다. 기행수필의 특성상 개인

적 감상이 주류를 이루지만, 비교적 일정이나 명승에 대한 소개가 자세하

여 현재의 길라잡이로도 도움이 되는 글이다. 이정소의 외설악기행과 정범

조의 내설악기행문은 내외설악에 대한 선비들의 사랑이 짙게 배어나오는 

문장이다. 산중의 미인이라는 설악을 오래 깊이 사랑한 인물이 하나 둘이 

아니겠으나 우리에게 알려진 인물 가운데 조선시대 매월당 김시습과 삼연 

김창흡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홍태유, 이정소, 정범조, 김금원 

등도 있다. 

설악을 기록한 근현대인물로는 육당 최남선을 비롯하여 1930년대부터 

설악을 누비고 신문에 소개한 노산 이은상을 빼놓을 수 없다. 그리고 1960

년대 초부터 설악산 개발에 앞장섰거나 이를 사진으로 남긴 이달영, 이대

성, 최구현, 유만석, 이기섭, 이기찬, 정형민, 이종우 씨 등이 떠오른다. 그리

고 뒤를 이어 산악인 유창서, 사진가 성동규, 최낙민, 환경운동가 박그림 

씨와 같이 설악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

다. 나의 부모는 평안도출신으로 1.4후퇴 때 월남하여 속초에 정착하였다. 

당시 중앙시장 내의 평북여관 자리를 이기섭 박사에게 양도하고, 리어카에 

우리를 태우고 1960년초 설악산으로 들어왔다. 

이런 저런 일이 있었지만 당시에 남겨진 사진을 보면 비선대, 계조암, 비

룡폭포 등 흑백사진의 추억이 되살아난다. 영국왕실에서 지었다는 산장에

서 뛰어놀았고, 틈만 나면 양폭산장으로 달려가 유만석 아저씨가 끓여주

던 산당귀차도 마시고 구수한 전설도 들었다. 설악을 찾은 관광객에게 ‘여

러분이 왔다 해서 와선대요 그런데 비가 와서 비선대다’라고 소개했다는 

어떤 안내자의 설명도 대신 들려주었고, 설악산 이곳저곳의 바위이름과 전

설도 지었다고 하였다. 그는 이른바 설악산 새로운 스토리텔링의 창시자다. 

반달가슴곰, 산양, 멧돼지, 산토끼, 하늘다람쥐, 솜다리꽃, 금강초롱, 열목

어(곤돌매기), 어름치 이들은 나의 유년기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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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주위를 맴돌던 것이었다. 실제로 우리 집 주위로 눈길을 뚫고 산양이 

내려왔는데 며칠 대나무 잎을 뜯어다 주어 보살핀 후 서울동물원으로 보

내기도 했다.   

1978년 6월 설악동 기존지구 강제철거가 마무리되면서 1960년부터 살

았던 그곳을 우리는 떠났다. 뿔뿔이 흩어진 친구처럼 설악에 대한 기억도 

차츰 흐려져 갔다. 하지만 설악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말려서 

보관하고 있는 한국의 에델바이스 솜다리꽃처럼 지금도 설악은 내 곁을 가

까이에서 지키고 있다. 한반도의 등허리에 우뚝 솟은 설악, 금강산과 제주

도 관광 및 해외여행에 밀려나 명맥조차 잇기 힘든 설악관광에 새로운 생

명을 불어 넣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독자적이며 창의적 가치를 높

여야 한다. 설악산만의 독창적 킬러콘텐츠와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승

부해야 한다. 심마니이야기, 울산바위와 권금성 이야기, 백담사이야기, 삼

연과 매월당이야기, 설악의 비경과 유서 깊은 산악제의, 열목어, 신갈나무, 

당단풍나무 등의 친자연과 친환경적 생태문화적 요소로도 이미 충분한 경

쟁력과 세계인의 감동을 줄 수 있다. 

한국의 스위스라고 칭송하던 설악이 지금 어떻게 변모되었는지 반성해

야 한다. 내 걸음 방식으로 걷지 않고 남을 어설프게 흉내 낸 결과가 오늘

의 현실이다. 날로 쇠락해가는 설악관광의 현실을 보면 가슴이 절여온다. 

그래서 우리는 설악산얘기를 다시 꺼내야만 하고, 설악눈꽃축제도 부활해

야 한다. 설악은 눈의 원조 산이며 신성한 정신적 영산이다. 또한 솜다리꽃

으로 다시 핀 고 이기섭 박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설악문화제를 경쟁력 

있는 명품축제로 만들어야 한다. 선인들 그리고 후대에게 우리들이 설악

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설악에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실천했는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설악산을 둘러싸고 있는 속초·고성·양양·인제의 설

악권이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끝

으로 우리에게는 설악산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충실히 수집하고 정리

해야 할 과제가 남겨져 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설악기행을 다시 읽으면서 진교준의 <설악산 얘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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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를 다시 읊고 있다. “나는 산이 좋더라, 파란 하늘을 통째로 호흡하

는, 나는 산이 좋더라, 설 설악 설악산이 좋더라…나는 산이 좋더라, 영원

한 휴식처럼 말이 없는, 나는 산이 좋더라, 꿈을 꾸는 듯 멀리 동해가 보이

는, 설 설악 설악산이 좋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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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명산 설악산 기행문은 그 수량이 많지 않다. 따라서 설악산 관련 자료를 

탐색하여 글을 쓰는 일도 쉽지 않다. 다행스럽게 1920년대 영문으로 작성

된 설악기행일기와 1960년대 국한문 혼용 설악동인계 문집을 찾아서 본

고에 소개하고자 한다.  

이 두 자료는 나름의 특징을 지닌다. 하나는 외국인의 시각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여러 장의 사진도 수록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국내의 영남 지역주민들이 설악동인계를 조직하여 설악을 탐방하고 한시

를 짓고 그것을 문집으로 엮은 것이다. 그러므로 시기도 다르고, 기술방식

도 다르지만, 당시의 설악산 탐승정황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높

다. 설악산에 대한 사랑은 이와 같이 국적을 달리하고 보는 시각이 다르지

만 그들의 지향점은 한결같았던 것으로 보인다. 

설악은 팔기(八奇)와 팔경(八景)을 고루 갖추었고 다른 여타의 산과 달

리 신성한 산이라는 이름으로 ‘뫼’로도 불렸다. 설악산 유산록은 조선시

2. 설악산 영문 기행일기와 설악동인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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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김창흡의 설악일기(1705)를 비롯하여 홍태유의 유설악기(1705), 이정

소의 유설악록(1733), 이복원의 설악왕환일기(1753), 정범조의 설악기

(1779) 등이 전하며 근대에 이르러 영국인 찰스헌트의 설악기행일기

(1923), 이은상의 설악행각(1933), 설악동인계 시문집(1965), 이여문의 설

악기행(1976), 이숭녕의 명산 설악(1977) 등이 오늘날까지 설악의 모습을 

전하고 있다. 

이제, 설악산의 그 숨겨진 자태를 드러내어 세계적인 명산으로 그 위상

을 정립해나가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 세계의 여러 명

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하겠지만, 금강산에 비교우위를 지닐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설악 나름의 이야기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고는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Ⅱ. 1920년대 찰스 헌트의 「설악기행일기」 

1) 찰스 헌트의 「설악기행일기」 특징

이 기행일기는 지금부터 90년 전 영국인에 의해 쓰여진 최초의 본격기

행 수필문학 작품으로 평가된다. 1923년 찰스 헌트(Charles Hunt)가 쓴 

이 글의 원제목은 (DIARY OF A TRIP TO SUL-AK SAN)이다. 1923년 6

월 4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 탐사한 설악산 경관을 9쪽 분량으로 기록하

였으며, 신흥사, 건봉사, 오세암, 낙산사 등 흑백사진 9장을 수록한 사찰역

사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설악권 지명을 영어, 한자, 한글, 한시문도 써놓는 등 외국인 수필

로 연구가치가 높다. 예를 들면 ‘설악산’을 영어로 ‘The Sul-Ak 

Mountains'(雪嶽山, 설악산)로 표기하는 등 세심하게 기록하였다. 찰스

헌트는 영국인 선교사로서 설악권 불교사찰문화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기록하였고, 설악산 마등령 등반길에서 절벽에 핀 에델바이스를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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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처음 보았다고 기록하였다. 

전체적으로 설악산 아름다움을 표현했고, 건봉사 부처님 진신치아사리

와 오세암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설악권인 동해안 낙산사는 티벳과 달라

이라마에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설악산기행은 1934년 6월 

4일 서울 영국왕립아시아학회 정기연례회서 발표하였다. 1900년 창립된 

영국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Korea Branch of Royal Asiatic Society)

발간,『 조선』제24호(1935년판)에 수록되었다. 

 2) 찰스 헌트의 「설악기행일기」 원문

『조선』 제24호 「설악기행일기」 표제 찰스헌트의 「설악일기」 영문

오전 9시 건봉사를 떠나 11시경 간성읍에 당도. 11시30분경 간성읍 출

발, 해안을 따라 20리를 내내 철벅거리며 걸어서 오호리에 도착, 거기서 점

심을 먹고 3시에 다시 길을 떠나 20리를 걸어 새령 기슭의 행도원이라는 

마을에 이르렀다. 여기서 숙박. 밤새 짙은 안개와 구름.

6월 11일 월요일 아침 7시 출발, 물기 머금은 구름 헤치고 해발 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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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의 가파른 새령 길에 오르다. 막 피어나는 목련, 소합향 (蘇合香, 대죽

나무속의 관목), 고광나무들 우거진 새령의 초목은 아름다웠다. 10시경 새

령 정상에 당도. 새령 맞은 편 날씨는 무척 맑았다. 장회와 용대리를 지나 

서울로 가는 길을 따라 가평으로 서서히 하산. 가평에서 점심 식사 후 왼

쪽 방향으로 길을 잡아 백담 계곡을 향해 올라가는데 200야드 가량의 벼

랑길에는 나무 말뚝이 박혀있었다. 25리를 올라 백담사 당도.  저녁에 또 

다시 구름이 끼더니 밤중에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일었다. 사찰과 그 주변

은 별로 볼 게 없었다. 최근에 개축된 것이라고 한다.

6월 12일 화요일, 아침 9시 30분 백담사 출발. 멋진 날이다. 아름다운 

암자 영시암까지 곳곳에 연못(沼)이 자리한 그림 같은 골짜기를 지나다. 여

든 살도 더 되어 보이는 노승이 홀로 거처하고 있다. 능선을 따라 오르며 

시내를 건너 원명암을 지나 1시경 오세암에 도착. 계곡에 ‘성모의 심장’ 

(Coeur de Notre Dame)이 잔뜩 피어있는 걸 보았다.

오세암은 웅장한 해발 3,200피트의 원형 분지 속에 위치한 매력적인 암

자인데 활력 넘치는 몇 명의 노승을 포함해 8~10명가량의 승려가 머물고 

있다. 이층으로 된 오세암의 위층에는 불경 고전과 당나라 시인 두보의 전

집이 소장되어 있다. 여기서는 산과 산, 끝이 면도날처럼 뾰족한 가파른 절

벽이 연달아 이어져 있는 것이 보인다. 이는 금강산의 마하연에서 보는 광

경에 필적한다. 오세암의 기원은 오래전 다섯 살 난 아이가 여기 작은 암

자에 주석하고 있던 한 승려가 원행을 나간 사이 이곳에 버려진 데에 기인

한다. 심한 폭설 때문에 승려는 돌아오지 못하고, 아이는 관음보살의 보살

핌을 받았다. 노승이 돌아오자 관음보살은 파랑새가 되어 하늘로 날아가 

사라졌다. 이곳은 1878년 재건되었다.

6월 13일 수요일 아침 8시 30분 오세암 출발. 힘들게 암자 뒤편의 산

등성이를 1,500피트나 올라 해발 4,700피트의 마등령에 이르렀다. 그곳에

서부터 무수한 절벽과 계곡을 넘어 멀리 동해바다까지 장엄한 자연의 파

노라마가 펼쳐졌다. 힘든 3시간의 산행.  바위 위에 핀 에델바이스를 발견

했다. 한국에서 본 최초의 에델바이스다. 오후 1시 계곡 아래에 당도. (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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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00 피트) 그곳 작은 연못가에서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한 후 약 5리

를 더 가 신흥사에 도착한 시간은 6시 무렵으로 우리 모두 녹초가 되어있

었다. 우리는 거울 같은 거대한 바위가 비치는 멋진 작은 못에서 목욕을 

했다. 10~12명의 승려가 거처하고 있는 근사한 사찰 신흥사의 연원은 신

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현재의 위치에 재건축된 것은 280년 전이다. 

옛 절터는 길 아래쪽 5리 지점에 자리한 탑이 알려준다. 울산봉으로 이어

지는 계곡의 풍광은 절경으로 정상의 암자 때문에라도 꼭 둘러봐야한다.

극락보전이라는 이름의 신흥사 법당은 아주 멋진 오래된 건물로 벽에는 

삼존불과 몇몇 이색적인 프레스코화가 있고 장서표와 일상 가구가 비치되

어 있다. 또한 대리석으로 만든 촛대와 향로도 있다. 뒤쪽에 입적한 주지들

의 영정을 모시고 있는 조사당을 마주하고 사무실이 딸린 멋진 강원이 있

는데 30×60의 마루가 깔려있다. 경내에는 또 천왕이 안치된 천왕문이 자

리하고 있다. 이곳 신흥사와 그 주변은 훗날 다시 찾아 좀 더 살펴보려고 

한다.

찰스헌트의 「설악기행일기」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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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금요일 우수 1시 30분 신흥사를 떠나 계곡을 지나 물치 바닷

가까지 걸었다. 약 30리 거리다. 도중에 도로를 지나 10리를 더 가 낙산사

에 당도. 시간은 저녁 6시. 그곳에서 숙박. 낙산사는 해발 약 700 피트의 

나무 우거진 오봉산이라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절은 전에는 각각 출

입문이 있는 한 면이 약 400 미터 가량 되는 성벽에 둘러싸여있었다. 붉은

색 벽돌담 위에 기와를 얹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경내에는 3개의 주요 건

물이 있는데, 모두 1890년경에 개축된 것이다.

원통보전(관음전): 이 법당에는 조각과 채색이 빼어난 위엄 넘치는 대형 

보살상이 나란히 안치되어 있다. 채색 옷을 입은 흰색이 관세음보살이고, 

온통 금박자수가 된 불상이 Yeng-Chun 보살이다. 법당 벽에는 훤히 보

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영산전: 이곳에는 석가여래가 아난존자와 가섭존자, 그리고 16나한상과 

함께 모셔져 있다. 

용선전(龍船殿): 세조대왕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다. 마당 앞쪽에 세조의 

명에 의해 대형 마루가 깔린 ‘설선당(說禪堂)’이 있다.

이밖에도 경내에는 1469년 예조임금이 내린 멋진 음색의 종이 매달려 

있는 대형 종각이 있다. 바다 쪽에 가까운 문이 대문이며, 사천왕을 모신 

구천왕문 또한 바닷가 쪽에 있다. 우리가 잠을 잔 마루에는 성종의 친필 

현판 2개와 숙종의 시가 걸려 있다.(하략)

Ⅲ. 1960년대 설악동인계 내용과 시문  

1) 설악동인계 내용과 특징

이 책은 1963년 윤 3월 26일부터 약 일주일간 설악산을 좋아한 경남 진

양(현 진주시), 산청, 사천, 하동군 주민 40명이 조직한 계문집(契文集)이

다. 전체 31쪽 국한문 혼용체 종서로 편집되어있으며 내용은 서문, 기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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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계안, 시첩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천하명산 설악산을 한마

음 한뜻 즉 동심동지(同心同志)로 함께 즐겼던 경남주민들 가운데 동유자

(同遊者)들이 동인계(同人契)를 조직하여 탐방한 자료로 가치가 높다. 이

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설악산을 찾아왔던 탐방기행문을 쓰고, 한시를 지

으면서 설악산 명승지를 찾았던 행적 등을 기록하여, 설악의 아름다움을 

표출하고 문집으로 간행하였다. 설악동인계 문집 내용은 총 다섯 부분으

로 나누어져 있다.

  - 설악동인계예규(雪嶽同人契例規)

  - 설악동인계안(雪嶽同人契案, 을사 1965년 3월 28일)

  - 설악동유기행문(雪嶽同遊紀行文, 1968년 3월, 李一海) 

  - 설악동인시첩(雪嶽同人詩帖, 절구시 39수) 

  - 설악동인계안서(雪嶽同人契案序, 1967년 9월 9일 重九, 朴雨喜), 

(1) 설악동인계 예규 

(1) �본계는 설악동유자중 동심동지의 단합에 한하여 조직함, 단 동유치 

못한 자로써 동유자격을 구비한 자는 가입하였음(동유당일 신상사

고 및 불의의  저해를 받은 자를 말함)

(2) 본계가입금은 인당 신화 일천오백원으로 정함 

(3) 본계회 일자는 연 2회로 하되 4월, 5월, 9월 5일로 정함

(4) �본계원은 동심동지라는 대근간을 망각 또는 이탈함이 없도록 노력책

려하여 앞으로 어떠한 일에도 상호부보함을 기함

(5) �본계원중 만약 불법불의 배신행위를 감행하여 계의 명예를 훼손했다

고 인정될 시는 계안에서 그 명단을 삭출함과 동시 가입금을 원금으

로 지급

(6) 본계원 40명외 신가입은 절대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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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악동인계안

하종근, 이병목, 강재희, 박

사종, 이수덕, 강용중, 강주

혁, 박종임, 민인식, 하천진, 

하해진, 한영황, 하영기, 이일

해, 박우희, 이현용, 강조헌, 

이정옥, 정한영, 권천우, 박해

종, 하영한, 이붕해, 손창도, 

이상은, 강용근, 강영기, 이정

한, 정해영, 진용문, 하성근, 

이수길, 하정식, 손창견, 이병렬, 박동철, 최규환, 이배현, 하동근, 정묵규

이상의 설악동인계 특징을 언급하면 첫째로 지금부터 50여년 전인 1965

년 동인계를 조직한 경남 진양, 산청, 하동군주민 40명이 음력 3월 26일부

터 사흘간 설악산을 함께 탐방한 특별한 기록이라는 점이다. 둘째, 이전에 

볼 수 없이 설악산동인계를 만들어 매년 4월, 5월, 9월 5일에 계모임을 했

으며, 회비를 거둬 설악산을 찾았고, 설악산 답사기행문과 한시를 엮어 한 

권 문집을 만들었다. 일행들은 계규칙을 만들어 지키면서 설악산을 탐방

하였다. 전해오는 금강산탐방기는 많으나 이처럼 타 지역의 40명 계원들이 

설악산문집을 발간한 것은 전례가 없기에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마지막 셋째로 설악산 탐방일정은 울산바위, 계조암, 비선대, 비룡폭포, 

토왕성폭포 등이었으며, 당시에 케이블카를 달기 위한 기초공사가 진행되

었다고 하였다. 이들의 탐방일정은 현재도 통상적인 관광코스로 알려진 곳

이다. 

2) 이일해, 「설악동유기행문」

을사년(1965) 윤3월 26일 오전 9시(이하 전부 음력을 씀) 진주 관광버스

「설악동인계안」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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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의 집앞에 와서 우렁찬 소리를 내며 

덜커덕 서자 하육화, 영기씨 등 일행이 차

창을 박차고 나와서 대기하고 있던 가숙 연

산옹을 끌어올리고 나에게 독수리 수단을 

쓸 때는 설악산이 곳장 눈앞에 어른거리기

만 하였다. 나는 사양해야할 사정이다. 그러

나 금강산의 아우벌이 되는 명산 설악산의 

신령이 불러일으킨 일행의 억센 떼거지에 

걸려든 이상 어떠한 사정도 통과되리는 만

무하다. 청주 두병과 제육 한 남비로써 주인

된 범절을 버젓이 딱근다음 차속 제19번 

좌석에 몸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중략) 양양읍에서 오료(午料)를 하고 속

초항에 이르니 속초는 설악산의 바깥 관문이다. 여태까지 해안선을 타고 

북으로 북으로 치닫기만 하던 코오스를 서쪽으로 꺾어 뉘엿뉘엿 지는 해

를 안고서 약 20리가량 돋발바 달리면서부터 명산에로가는 기분이 났다. 

이윽고 설악산 품안에 포근히 안긴 우리들은 먼저 여관을 물색해가지고 

여장을 맡긴 다음 안내원 한사람을 샀다. 

목적지까지 무사히 왔다는 안도감 명산을 보게 된다는 희열감 여기 저

기서 눈시울을 튕구기시작하는 신비의 실마리와 부딪는 경이감 우리들의 

감정은 착잡하였다. 행동도 수선스러웠다. 면모위에 샘솟는 경쾌한 기운을 

자신은 몰라도 옆에서는 서로 서로 환희 볼 수 있었다. 다들 웃었다. 그러

나 나는 지팽이를 버티고 서서 잠시동안 눈을 꼭 감았다. 꼭 40하고 또 1

년전의 일이다. 은사 해옹선생님이 금강산으로 가실때 서울까지 모시고 온 

나는 노잣돈 한 뭉치를 손에 쥐어주면서 따라가라고 권고하는 빙장 정지

헌에게 “좀더 수련을 해야지요. 아직은 금강산을 대할 재격이 못되오”하고 

사각하였다. 그 당시의 나의 포부는 꽤 컸던 모양이다. 수련을 통해서 재격

이 완성되는 날이면 금강산은 나의 금강산이거니하는 야심이 가슴깊이 도

사리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설악동유기행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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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내가, 후우 금강산을 끝내 못 대하였고 앞으로도 영영 대할 희망

이 없을 것 같으니 금강산을 겨누던 나의 재격은 이로서 판결난 셈이지마

는 이제 설악산엘 왔으니 설악산을 대할 만한 재격은 충분해서란 말인가? 

자인할까? 자인하면 만족해서 좋을까? 만족해서 좋다면 부끄러움은 없어

야할 것 아닌가? 부끄러움이 없는가? 후우, 한발짜국 내 딛다가 또 눈을 감

았다. 산은 흙과 돌과 나무와 물을 합쳐서 된 것이다. 그 중에 특히 돌이 

조금 많거나 크고 높거나 괴이하게 생겼거나하며 물이 조금 맑고 푸르거

나 떨어져서 폭포가 되거나 고여서 소가 되거나하면 명산이라 일컬으되 

그것이 겹이냐 홑이냐 전부나 일부냐 하는데 명산의 품위가 결정되는 것

이다. 

설악산은 얼핏 보아서 금강산의 아우 벌이 되기에 틀림없을 것 같다. 그

러나 설악산의 자랑은 동구에 들어서자 멀리서 선을 보이고 있는 전국 제

일이란 토왕성폭포에 있다. 이 폭포 구경만 하면 설악산구경은 다 되는 셈

이니 밥상국물에 술적심하는 격으로 우선 다른 일면부터 맛보기하고 새

는 날 폭포구경으로써 끝맺음을 짓자! 내심 이렇게 계획을 정하고서는 눈

을 뜨고 안내원의 뒤를 따랐다. 

가는 곳은 울산바위, 조물주가 금강산을 지을 때 한 몫 보겠다고 경상도 

울산땅으로부터 굴러오던 도중 이 자리에서 잠깐 졸다가 금강산 지이가 끝

났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앉은 채 굳어졌다는 전설을 간직한 이 

바위는 바위 하나가 곧 산 하나이다. 전설은 이 바위가 금강산의 그 무엇

에 손색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전설이리라. 그럴싸하다. 그러나 빛깔이 문제

다. 검다. 중국의 옛기록에는 검은 미인을 후비로 모시고 현처라고 부른 제

왕이 있다고 하였다. 이 바위도 설악산의 현처노릇을 하면 그만일 것을 굳

이 금강산 운운할 필요가 없잖을까. 왜? 전설과 같이 금강산에 갔더라면 

정녕 낙제했을 테니 말이다.

울산바위 발치에는 수많은 선돌 누은돌이 있다. 다 굴직굴직하여 수천척

의 넓이와 높이를 가졌다. 누은돌을 깔고 선 돌을 지고 이고 끼고 앉은 계

조암이 하도 청초한적하기에 잠시 쉬었다가 낙조를 띠고 여관으로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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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저녁밥을 받았다. 이날 밤에 설악동인계를 짜서 계안초안 지어다 현재 

자리를 같이한 19인의 명단을 작성해서 썼다. 또 이번 놀이의 발론자로서 

신병에 걸려 오지 못한 자와 약속에 나섰다가 사고로 인해 오지못한 자는 

비록 그 몸은 오지 못했을망정 그 신은 이미 왔다고 인정된다.

29일 아침 6시에 일행은 비선대를 찾아갔다. 나는 누워서 전송만하고. 

조반후에는 예정대로의 토왕성폭포를 잡으려고 제가끔 백배의 용기를 돋

구었다. 백석탄을 건느고 중화루를 돌아서 비탈길로 오르는데 등넝쿨 풀

뿌리 나뭇가지와 씨름을 해가면서 손도 발 발도 발 수마정 기었으나 안내

원의 말 그대로 더 전진하지는 못하였다. 산 중턱의 절반가까이 올라선 듯

한데도 폭포는 동구에 비치던 정도 이상은 보이지 않는다. 수천척으로 내

리깎아지른 제일 높은 돌봉우리의 꼭대기에서 흰 모시배 한 필을 걸어둔 

것이 토왕성폭포다. 워낙 거리가 먼지라 소리가 들리지 않고 게다가 하반

신이 나무그늘에 숨었지마는 수량이 상당히 많고 높이가 천 3백척 가량으

로 측정되었다. 

옛날은 금강산에 짓눌려서 개발되지 못했고 오늘은 개발한다면서 손발

이 돌지 않아서 늦어졌는데 어떻게 험준하던지 아직까지는 폭포를 가본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안내원의 일러주는 말이다. 우리 발 밑에 제이폭포

인 비룡폭포가 있다. 45척의 돌 홈대에 짚동부피의 물이 비스듬이 누워서 

몸부림치며 미끄러지는 광경은 여간한 장관이 아니다. 비룡폭포 되기까지

의 상류의물은 파(巴)자형의 돌산 등성이 선을 오이 쪼개듯 쪼개고 흘러

나온다. 우리가 섰던 곳은 바로 그 서벽의 한쪽 비탈인데 두어장 올라서 

보면 서벽 동벽의 간격은 긴장대 두 개를 이어서 걸칠만하다. 등성이 선의 

남은 부분은 실날처럼 가는 것이 그나마 눕혀 세원 톱날같아서 사람이 발

을 부칠수 없고 벽의 내면은 땅바닥까서 비스듬이 안으로 깍아서 백여척

의 청동색 병풍을 맞 돌린 것 같아서 거기는 다람쥐도 얼씬하지 못하게 되

었다. 이러고 보니 토왕성폭포는 어디로도 통로가 될 수 없다. 개척 한다지

마는 무슨 재간으로 개척할고? 비룡폭포의 아랫목에는 우리가 섰던 곳까

지 케이블카를 단다고 개인의 힘으로 기초공사를 하더라마는 토왕성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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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케이블카도 못달테니 헬리곱트나 날릴까?

 우리는 토왕성폭포를 잡지 못한 채 돌아섰다. 그러나 만고불파의 신비

체를 공중높이 세워놓고 사람더러 바라보기만 하라는 것도 설악산이 아

니고는 있을수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토왕성폭포를 못잡은 것은 아니다. 

더구나 현대의 문명기구 따위로는 토왕성폭포의 모양도 옮게 따지 못하는

데 비교해서 우리 일행 중에는 토왕성폭포의 정신기백을 송두리째 옮겨올

만한 다시 말하자면 신비체를 따올만한 신비성적 기구를 지닌 이가 몇 명 

사람있으니 아무리 따져도 토왕성폭포는 마침내 우리의 것이 되고 말리라. 

자, 이만큼 되었으면 노래부르고 설악산과 작별해도 좋을게다. 11시 조금 

못미쳐서 우리일행은 설악산의 멀리멀리 나누어주는 전송을 받으면서 속

초항까지의 오던 코오스를 도로 밟았다. 속초명산 미역 몇 묶음씩 사서 차 

뒷간에 실고 12시경 출발 북으로 약 10여리 달리니 청간정이 기다렸다는 

듯이 차머리에 부딪친다(하략)

3) 설악동인시첩(雪嶽同人詩帖, 절구시 39수) 

(1) 남주(南洲) 하종근(河宗根)

昔我東溟試華鋩 예전 내가 동쪽바다에서 지팡이를 시험하니

金剛無限斷人腸 금강산이 한없이 사람 창자를 끊어내는구나

忽驚雪嶽生秋夢 홀연히 설악에 놀라게 되니 가을 꿈 생기고

信是仙家第二鄕 믿나니 신선의 집이라는 두 번째 고향이라네

(2) 아석(我石) 이병목(李炳穆)

登臨仙侶坐峰鋩 아내와 함께 올라 뾰족한 정상에 앉아서 

飽喫雲霞一洗腸 구름 안개를 잔뜩 먹고서 창자를 씻노라

快意人間過有得 시원한 뜻은 인간에게서 얻음에 지나치니

堪歎蹩躄臥窮鄕 감탄으로 못난 이 몸 궁한 곳에 누웠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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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송(後松) 강재희(姜在熙)

世路崎嶇逼釰鋩 세상길 기구하여 뾰족하고 좁은 산과 같아

勝游何處滌愁腸 좋은 곳 어디에나 떠돌아 수심을 씻었노라

幸得同人吟雪嶽 다행히 동인이 있어 설악을 읊고자 하면서

飄如招我入仙鄕 가볍게 나를 초청하니 신선세계로 들어가네

(4) 남정(南汀) 박사종(朴師鍾) 

憑君大筆似鋒鋩 그대에게 의지해 큰 붓 지팡이삼고

摹寫靈山洗溷腸 영산을 본받아 더러운 창자를 씻네

縱有駕風乘興日 바람을 타고 올라 해를 즐기노라니 

那堪淮鼠望雲鄕 어찌 회수 쥐가 운향을 바라보리오

(5) 백하(柏下) 이수덕(李壽德)

峰峰矗矗似峰鋩 봉우리 돌 우거져 지팡이 닮았으니

對比何人不斷腸 어느 누군들 장이 끊어지지 않으리

幸共文星存一契 요행 문성군과 같은 모임이 있으니

玆遊無媿說吾鄕 이에 놀면서 내 고향을 설명하도다

(6) 눌와(訥窩) 강용중(姜瑢中)

峰如香稜釰成鋩 봉우리 뾰족하게 창끝과 같이도 솟아

瀑似九龍更斷腸 폭포는 구룡과 같아서 단장을 고치네

宗炳臥遊吾亦得 밝음쫓아 누워 놀다가 나 역시 얻으니

一時詩唱!江鄕 한순간에 시 부르니 강의 고향이라네  

(7) 양천(養泉) 강수혁(姜洙爀) 

聞道雪山似釰鋩 도를 듣는 설산은 지팡이 같이 솟았고

凌空峭直斷人腸 하늘 솟은 봉우리는 사람 창자를 끊네

幸今題詠群賢後 요행이 지금 문제는 여러 현자 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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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得淸遊入醉鄕 맑게 놀다 취해서 고향에 들어가려하네

(8) 이강(尼岡) 박임종(朴任鍾)

掛空虹氣耀霜鋩 하늘에 걸린 무지개 차갑게도 빛나는데 

聞說名山最斷腸 듣노니 명산은 단장이 최고라 말하노라

恨煞煉丹丹未熟 한스럽게 연단하다 단 아직 익지 않으니

璇風不許躡仙鄕 돌아오는 바람은 선향 밟기 허락치 않네

(9) 유백(幼柏) 민인식(閔仁植)

疊嶂連峰掩釰鋩 바위가 연이서 봉을 이루어 엄호하고

牛膍似又似羊腸 소가 반추하고 마치 양 창자와 같네

看來仙子多遺蹟 신선이 오는 것을 본 유적이 많으니

好是關東山水鄕 이 역시 관동은 영원한 산수향이라네 

(10) 방헌(方軒) 하천진(河千鎭)

石骨稜稜束釰鋩 돌 들은 솟아나서 칼처럼 우뚝하고

玉流淸可洗塵腸 옥류는 맑아서 티끌 창자도 씻노라

好是南風探勝客 이에 바로 남풍은 탐승객에 불어오니

坐來渾欲醉忘鄕 앉아서 취하고 고향마저 잊어버리네

(11) 태정(台亭) 하해진(河海鎭)

萬丈奇岩矗似鋩 만장이나 되는 기암절벽은 지팡이 같아서

遊人到此怯詩腸 노는 사람 도달하면 시 짓기 겁이 나니라

欲摸勝景難工筆 좋은 경치는 붓으로 묘사하기도 어려우니

比是關東第一鄕 비교하면 이게 바로 관동의 제일향이라네

(12) 관재(寬齋) 한영황(韓永滉)

十載風塵躡釰鋩 십년 세월 풍진에 뾰족한 바위 솟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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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山送汝滌愁腸 명산을 네게 보내서 수심을 씼는구나

歸來囊載詩千字 돌아오는 길 주머니에 시 천자를 품고

勝似錦衣還故鄕 의기양양함이 마치 금의환향과 같도다

(13) 육화(六華) 하영기(河永箕)

芒鞋弊盡雪山鋩 죽장망혜 설산을 찾은 지팡이가 헤졌고

滿眼烟霞欲斷腸 눈 가득한 안개는 사람 장을 끊는구나

一契同人存舊約 한 모임의 동인들과 옛 약속이 있으니

淸遊九日始還鄕 맑게 노닐다 구일만에 고향에 돌아오다

(14) 굴천(屈川) 이일해(李一海)

拂袖靑峰躡劍鋩 소매자락 떨치듯 청봉은 칼끝같이 솟았고

星芒百尺生枯腸 별은 백척되어 마른 창자를 쥐어 짜누나

當時己結今時夢 당시에도 몸은 오늘날 꿈에 매었었으니

五載海雲深處鄕 5년 만에 해운이 먼 고향에 돌아가노라

(15) 낭헌(朗軒) 박우희(朴雨喜)

千峰便作割愁芒 천 봉우리 자연스레 수심을 돕는데 

萬壑粧成錦繡腸 만개 골짜기는 비단폭을 이루었네

六鰲已霜蓬弱遠 여섯 자라섬 서리가 약간 물들었고

襄陽山水擅南鄕 양양산수는 남쪽 고향을 전횡하네

(16) 연산(蓮山) 이현용(李鉉容)

翠壁千尋擁釰鋩 푸른 절벽은 칼끝같은 봉우리 옹호하고 

紅泉百道下羊腸 붉은 온천은 여러 길 양처럼 갈려있네

停盃試向山靈問 잠시 멈춰 술한잔하며 산신령께 묻노니

此是仙鄕第幾鄕 이와 같은 선향은 몇 마을이나 있으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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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송봉(松峰) 강조헌(姜祖憲)

杳杳天涯雪嶽鋩 아득한 하늘가 설악의 칼끝 봉우리

何緣偏解割吾腸 어떤 인연으로 내 창자를 해부했나

幸君携得文章筆 다행히 그대가 문장과 붓을 얻어서

滿寫瓊詩誦一鄕 맑게 묘사하며 제일향이라 암송하네

(18) 유당(攸堂) 이정옥(李楨玉)

一生如夢老鋤鋩 일생이 꿈과 같이 호미자루처럼 늙으니

論世那能不斷腸 세상을 논하자면 어찌 단장하지 않으리

幸得西隣同契友 요행이 서쪽 이웃 같은 계원을 얻어서

醉來提挈入仙鄕 취하여 손끌고 오르니 신선고향 들었네

(19) 호심(湖心) 권천우(權天佑)

聞道雪山似劍鋩 설산에서 도를 들으니 칼끝 봉우리 같았고

幾人登頓惱詩腸 몇 사람이 올라서 시의 내부를 정돈했다네

群仙勸我流霞釀 여러 신선들이 나를 권하여 노을 젖게 했고

醉望塵寰曠漠鄕 취하여 바라보니 티끌도 저무는 고향이로다

(20) 약산(若山) 박해종(朴海鍾)

雪嶽崢嶸險劍鋩 설악이 험하기로서 다투자면 최고이려니

遊人到此幾摧腸 나그네가 이곳에 도달하여 최고로 치네

幹脈遙遙鎭南國 산맥줄기는 요요하여 남쪽을 진수하였고

鍾靈長作太平鄕 산신령은 길게 태평세월을 노래하겠구려

(21) 양정(楊汀) 하영한(河永漢)

長吟海畔山如鋩 해안을 읊으려니 산은 뾰족한 지팡이 같고

不是愁人怕割腸 불시에 근심하여 창자를 자르는 것 같구나

一幅淸溪飛作瀑 한 폭 맑은 시냇물 흐름은 빠르기 폭포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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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時雷雨鬧東鄕 여섯시 천둥비가 동향을 시끄럽게 하는구나 

(22) 강헌(江軒) 이붕해(李鵬海)

泉作練飛石作鋩 물은 명주실 이루고 돌들은 뾰족한데

名山眞有斷人腸 이름난 산은 진실로 단장의 아픔이네

莫云今我身留滯 지금 내 몸 머물러 있다 말하지 마오

早己神游海上鄕 다만 몸과 정신은 해상 고을에 있구려

 

(23) 우계(又溪) 손창수(孫淐壽)

雪嶽全峰似劍鋩 설악의 전 봉우리 뾰족한 칼날 같아서

探來處處駭中腸 곳곳마다 탐승하면 창자 속과 같구려

卄四故人相擁坐 24명의 친구들이 서로 안장서 붙들고

長歌一曲忘歸鄕 노래 한 곡 부르니 돌아갈 길을 잊노라

(24) 추벽당(秋碧堂) 이상은(李商隱)

海上靑峰似劍鋩 해상의 푸른 봉우리는 뾰족하기 칼날 같지만

聞名不見斷人腸 이름을 들을진대 단장하리라 생각지 못했네

詩聲酒味洞歡地 시짓는 소리와 술의 맛이 땅 위에 넘치나니

憶否義山病滯鄕 생각나니 의로운 산이 아니면 병든 고향이네

(25) 월강(月岡) 강용근(姜容根)

百疊高峰似劍鋩 온갖 바위 높은 봉우리 뾰족한 칼날 같아

看看奇狀駭人腸 볼 때마다 기이한 형상 사람 놀라게 하네           

世間寧有如斯處 세간에 이와 같은 곳 어디에 또 있겠는가

半日淸游却忘鄕 반나절에 맑게 놀다가 돌아올 길을 잊었소

(26) 외인재(畏人齋) 강영기(姜泳基)

巨靈何日弄霜鋩 큰 산신령 서리 낀 산을 희롱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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鏤此鴻濛脾腎腸 이것은 커다란 신장과 창자로구나 

翠壁千頭飛一瀑 푸른 절벽 천여 개 폭포를 만들고

金剛未必獨仙鄕 금강산은 아직 홀로 선향이로구나

(27) 남천(南川) 이정한(李禎澣)

不怕危峰似釰鋩  위태로운 봉우리 뾰족한 칼날과 같고

自憐淸瀑洗愁腸 스스로 가련히 맑은 폭포에 수심씻네

君詩不讓龍眠畵 그대의 시는 용면화를 사양하지 않아

寫盡烟霞山水鄕 안개를 그리기가 힘든 산수 고향이네

(28) 운헌(芸軒) 정해영(鄭海永)

峭直峯峯似釰鋩 솟은 봉우리마다 뾰족한 칼날과 같아

遊人幾度割愁腸 나그네는 여러 번 수심을 헤아린다네

如何造物貪坤秘 조물주는 땅의 신비를 품은 것 같아

設此荒寒辟遠鄕 이곳에 먼 피안의 고향을 만들었구나

(29) 남계(藍溪) 진용문(陳龍文)

聞道雪峯峭似鋩 설봉에서 도들으니 봉우리 지팡이같고

見來自足破愁腸 와서 스스로 만족해 수심을 깨어버리네

諸益同行吾獨否 여러 동행들과 더불어 내 홀로 아니니

而軒之故莫離鄕 이헌의 고향으로 떠나는 고향 아니라네

(30) 이천(履泉) 하성근(河聖根)

倚天雪嶽懍寒鋩 하늘 의지한 설악의 찬 봉우리 늠름해

探勝人應欲斷腸 승지를 찾는 사람들의 애끓는 듯하노라 

何幸諸公同結社 어찌 다행이 여러 분들과 모임을 맺어

往來容易此仙鄕 왕래하여 이 신선의 마을을 받아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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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가정(柯亭) 이수철(李壽轍)

好事化翁弄利鋩 조화옹이 예리한 지팡이를 희롱하여

當年雕斲費心腸 당년에 조각하여 감동하도록 애썼네

銀河倒瀉三千丈 은하수가 흘러 흘러 삼천장 이르는데

劈破鴻濛廣漠鄕 쪼개 깨트린 넓이가 광할한 향리라네

(32) 근재(謹齋) 하정식(河禎植)

奇巖怪石翠生鋩 기이한 바위 괴이한 돌로 산을 만드니

雷雨多年鬧虛腸 뇌우로 숱한 세월 가슴이 시끄럽다네

楓嶽不看看雪岳 풍악에서 보지 못한 것 설악에서 보니

關東眞個是仙鄕 관동에서는 참으로 최고의 선향이로다

(33) 안당(安堂) 손창견(孫淐見)

同人詩筆利於鋩 동인들 시 짓기 봉우리보다 예리하니

劈取名山貯胃腸 쪼개어 취한 명산 위장에 넣어버리네

一讀便如蘇病骨 한 번 읽으니 병든 몸 없애는 것 같고

深緣終覺在仙鄕 깊은 인연 다하니 선향임을 깨닫는다

(34) 농산(儂汕) 이병열(李丙烈)

矗矗奇峰似釰鋩 우뚝한 기이한 봉우리 뾰족하고

回回石徑等羊腸 돌고도는 산길 양의 창자같다네

世間塵念都消盡 세간의 티끌생각이 모두 다하니

一上仙臺莫思鄕 천상 신선누대 고향생각 없구나

(35) 해서(解曙) 박동철(朴東喆)

骨立千峰似釰鋩 뼈같이 솟은 천 봉우리 칼날 같고

聞來先己割愁腸 듣고 와보니 수심을 잘라내는구나

床頭一霎同人夢 침상위 빗줄기 동인들의 꿈이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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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在關東何處鄕 기억할진대 관동의 어느 고향이려나

(36) 남정(南汀) 최규환(崔圭環)

世途危似觸於鋩 세상길 위태로움은 뾰족한 산과 같으니

只好看山洗熱腸 다만 산 보기 좋아해 열띤 가슴 씻노라

怊悵東遊虛舊約 슬프지만 동쪽 나그네 옛 약속 노닐고

畵中仙景足仙鄕 그림 속의 신선경치는 신선 고향이로다

(37) 각포(覺圃) 이배현(李培鉉)

壁立諸峰作釰鋩 절벽이 여러 봉우리 앞에 칼날같고

淸幽洞壑又羊腸 맑고 그윽한 계곡은 양의 창자같네

九天一瀑眞奇絶 아홉 하늘 한 폭포는 참된 절경이라

從此游人欲忘鄕 이를 쫓는 나그네 고향마저 잊노라

(38) 우당(愚堂) 하동근(河東根)

靑峰直揷勢如鋩 푸른 봉우리 곧게 솟구쳐 칼날 같으니

下有淸流可洗腸 아래에서 맑게 흐르며 창자를 씻는구나

萬物精靈關別界 만물의 정령들은 다른 세상을 열었고

若爲移置置吾鄕 만약에 옮겨놓는다면 내 고향 가져가리

(39) 현사(玄史) 정묵규(鄭黙珪)

萬馬奔馳列戟鋩 온갖 말 내달리듯 뾰족한 봉우리섰으니

東溟蝥賊定摧腸 동쪽 바다 못된 이 마음을 바로잡았다

可憐一瀑三千丈 가련하도다 한 줄기 폭포는 삼천장이니

落地變成花雨鄕 이 땅에 떨어져 꽃비 향리를 만들었구나



1장 - 문헌으로 돌아보는 설악기행    63

Ⅳ. 맺음말

영국인 선교사 찰스 헌트는 겨우 지팡이하나 짚고 다닌 매우 불비한 등

산장비를 갖춘 채 1923년 6월 4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 힘든 설악산을 돌

아보고 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감동적인 글을 남겼다. 

현재까지 이것 이외의 외국인 설악산 기행문을 찾지 못한 탓에 찰스 헌

트의 글은 희귀하고 가치가 높다. 헌트가 설악권 일대의 불교유적지를 굳

이 찾아 나선 이유는 단지 경치를 보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외국인 

선교사로서 한국불교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신흥사, 오세

암, 건봉사, 낙산사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보고 싶은 욕망이 컸던 것으로 보

인다. 그리고 마등령 일대에서 돌 틈에 핀 에델바이스를 처음 본 소감도 기

록하였다.  

또한 1963년 윤 3월 26일부터 일주일간 천리길을 머다 않고 설악을 찾

기 위해 동인계를 조직한 경상남도 진해 인근 주민들의 열정 또한 설악사

랑의 뜨거운 표현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설악사랑을 동인계문집을 통해서 

오늘까지 전하고 있다. 절구시 39편은 설악의 자태를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들이 설악을 표현하길 선경(仙景)이요 선대(仙臺)요 선향(仙鄕)이

라 표현하며 신선세계와 같은 설악에 심취하여 돌아갈 것을 잊을 정도라 

하였다.  

설악산 아래에 태어나 자랐던 필자는 이 글들을 읽으며 감동했다. 나는 

이들 처럼 좋은 기행문을 쓰지 못하였다. 그러나 설악기행문을 학문적으

로 평가하고 그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소임이라도 다하고자 서술하였다. 

설악산은 속초만의 것이 아니다. 또한 설악권 주민들만의 것도 아니다. 

조물주의 위대한 창조물인 설악산이 세계적인 명산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

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단지 들러보는 관광대상지로서만이 아니라 산

악자원의 보존가치를 높이고, 청정성을 유지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오늘

의 이야기로 새롭게 창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고창신

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설악산과 에베레스트 등의 연구자들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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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산악문화포럼 등을 개최하여 국제적 관심을 끌고 학문적인 천착을 통

해서 자연생물과 문화학적인 연구 성과를 거두어야 하겠다. 아울러 설악

산박물관, 설악과 한라산, 에베레스트 산에서만 자생하는 에델바이스 세

계 꽃공원 같은 테마파크, 설악산아카이브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

를 활용 개발해야 한다.

설악산의 아름다운 경승만으로 사실상 세계화하기는 힘들다. 설악산 골

짜기의 숨겨진 시문학과 설화 이야기를 발굴하고, 설악산 관련 다양한 장

르의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화할 때 문화관광설악산

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제는 가능하지도 않은 금강산과 연계관광에 막연

히 기대를 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강산과 선명한 차별화에 집중해야 한

다. 산악문화의 메카로서, 설악산 관련 조선시대 한시문과 기행문집의 국

역작업도 서둘러야 하며 산악인, 작가들 뿐만 아니라 생태, 민속, 회화, 연

극, 무용, 사진 등 각 방면의 전문가들이 ‘설악이야기-함께 가꾸기’에 나서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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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울산바위 전설 고찰

Ⅰ. 머리말

울타리처럼 둘러쳐 속초시를 감싸 안은 울산바위를 보며 자란 속초사

람들은 이 바위의 전설에 대한 흥미로움을 갖는다. 한편으로 이북을 고

향으로 두고 월남한 실향민들은 부래산(浮來山)처럼 울산에서 왔다는 이 

바위와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입장을 갖기도 했을 것이다. 울산바위 전

설은 ‘울산’이라는 지명을 우리들에게 각인시키면서 설화적 형상화와 함

께 전승 심리적 현상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하였다. 

울산바위 전설은 그것이 현재적인 상황에서 설악산의 하나로 존재하면

서 금강산과 연관된 바위로 전승된다. 실제로 전해오는 여러 글을 보면 금

강산 가는 길에 설악을 만났다거나 설악을 가는 길에 개골산 승려를 만났

다는 식이다. 그러므로 설악과 금강을 비교한다든가 어디가 더 낫다고 말

하기보다 “설악산은 또한 커다란 암석 덩어리로서 그의 경치는 대개 금강

산에 차방(比倣)하다고 하면 얼른 짐작이 될 것입니다.…참으로 산수풍경

의 지극한 취미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금강보다도 설악에서 그 구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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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로소 만족케 할 것”이라는 최남선의 언급처럼 고유한 아름다움이 존

재하고 있다.1) 

백두대간의 하나의 준령에서 솟아 나온 설악과 금강의 운명적 만남은 의

인화(擬人化)된 울산바위를 통해서, 그리고 남북강원도 관광교류를 통해

서 지속적으로 연계되고 있는 셈이다. 근래 들어 설악-금강 연계관광을 설

악권 관광산업의 새로운 활로로 거론하고 있지만,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설

악권 생존전략이 요구된다.

사실상 어려서부터 울산바위 전설을 들으며 경상남도 공업도시‘울산’을 

알게 되었고 ‘울산큰애기’ 노래를 친밀하게 들었다. 그러나 울산바위에 대

한 의문은 여전하였다. 이미 500여 년 전에도 이 바위를 ‘천후산(天吼山)’‘

이산(籬山)’이라는 명칭과 함께 ‘울산’(蔚山)이라고도 불렀다는 기록을 볼 

때 천후산과 이산은 다른 산인가, 대체 언제부터 ‘울산’이라 불렸던 것인가

라는 의문과 함께 속초전승설화의 집단적 심리현상에 대한 분석이 본고의 

또 다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전해오는 이야기인 전설은 향토성과 역사성을 기본으로 전

승하는 구비문학이다. 따라서 지역적 색채와 시대적 색채를 부여하면서 전

승상 여러 갈래와 다양한 변이를 낳는다. 울산바위 전설 역시 지역민의 생

활현실과 연결된 이야기로서 그들의 지향성과 염원, 그리고 문학적 재능이 

발휘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속초의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민족 분단의 일번지로서 많은 실향민이 

월남하여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다. 동시에 남쪽에서 북상하여 

이곳을 제2의 고향으로 살고 있는 경상도, 전라도 등지의 실향민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타향살이 전설을 전승하고 있는 울산바위는 상징적 의미

를 지닌다. 

실향민의 고향 속초에는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북한지역 실향민이 살

1) 崔南善, 『朝鮮의 山水』, 東明社, 1947,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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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동시에 갈 수는 있으나 이곳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또 다른 의

미의 실향민이 있다. 이들의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집단적 심리현상이 근

래에 이르기까지 울산바위의 설화적 전승에 일정부분 기여했을 것으로도 

추론된다.

천후산과 울산바위는 어떤 관계인가라는 언어사회학, 전승 설화적 고찰

과 함께 “옛 지명에 있어 가장 큰 의문은 이산에 관한 내용이다. 리산(籬

山)과 천후산(天吼山), 울산은 같은 지명이라고 대부분의 책에서 표기하

고 있는데 김종호의 대동여지도에는 울산과 천후산(天吼山)을 다른 곳에 

표기하여 놓았다.”2)는 문제 제기도 있었던 바, 본고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도 논하고자 한다. 

과문(寡聞)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설악과 금강산 설화나 설악산 설화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 방면 연구의 선편을 잡은 최승순은 금강과 설

악산설화를 비교하면서 울산바위 전설을 경승창조설화계통의 비봉설화

(飛峰說話)라 하였고,3)  장덕순·최래옥·강진옥은 ‘산(섬)이동형 전설’로 

보았다.4)  

장덕순은 산이동담(山移動譚)이라하여 부래산(浮來山)·산고(山高)·산

개(山開)·산회(山回)로 나누었으며,5) 최래옥은 산의 다양한 면을 역사성, 

풍수지리성, 종교성, 인격성으로 분류하고 산이동을 인격성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울산바위전설은 실기형(失機型-기회를 놓치다)으로 산지(山止), 

산비(山飛), 암지(岩止) 가운데 산비(山飛-A 산이 날아간다. ~B 이미 완성

되었다. ~C 그만 떨어진다)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았다.

비봉(飛峰) 또는 비산(飛山)설화는 비석설화, 비암설화와 같은 내용인

2) 한정규 엮음, 『옛 문헌속의 속초』, 속초문화원, 2001, 11쪽
3) 崔承洵, 「金剛山說話와 雪嶽山說話의 比較」, 『語文學報』,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 1982, 5~20쪽
4) 崔來玉, 「山移動說話의 硏究」,『冠岳語文硏究』제3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8, 487~502쪽 
      ①移動型 ②地域型 ③失機型 ④外入型 
      姜秦玉, 「韓國傳說에 나타난 傳承集團의 意識構造硏究」,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①장자못형 ②잃어버린 명당형 ③쌀(술)바위형 ④아기장수형 ⑤말무덤형 ⑥絶脈형 ⑦산이동형 ⑧오늬힘내기형  
      ⑨설문데형 ⑩달래형 ⑪원혼형 
5) 張德順, 『韓國說話文學硏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75,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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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산이나 바위 또는 봉우리가 날아왔다는 이야기다. 현재 구전되는 울산

바위 전설 각 편을 살펴보면 산이 아닌 ‘바위’이야기로서 걸어온 바위, 날

아온 바위, 지고 온 바위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대부분 걸어온 바위로

서 날아온 바위나, 지고 온 바위는 아주 적은 빈도수를 보인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울산바위’는 산이 아닌 바위다. 전체가 화강암으

로 되어 있으며 수직절리에 의해서 험준한 산의 모습을 띠고 있을 뿐이다. 

즉 ‘산처럼 생긴 바위’인데 그 모양이 계조암을 둘러싼 ‘울타리’처럼 생긴 

것이거나 혹은 ‘우는 산’의 ‘울다’에서 유래된 용어로 볼 수 있다.

울산바위의 웅장한 모습과 다채로운 경관은 대규모의 화강암의 관입(貫

入)을 바탕으로 하는 암질과 구조의 차에 의한 차별침식의 결과로서 이루

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대부분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수직절리(垂直節理)

에 의해서 험준한 기암(奇巖)의 산모(山貌)를 이뤄 ‘울산암(蔚山岩)’이라

고 불린다.6) 설악 팔기(八奇) 가운데 하나로 ‘수직절리’가 들어가 있는데, 

울산바위처럼 온갖 기괴한 모습으로 뾰족뾰족한 모습의 돌로서 이루어진 

현상을 말한다.7)    

 강원도 설화를 심리학적 측면에서 연구한 논문에서도 울산바위와 같은 

산·바위·섬과 같은 이동형 전설은 다루어지지 않았고, 설화의 전승심리

적 현상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8) 그것은 울산바위 전설에 대한 총체적 자

료개관이 없어 본격적인 고찰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필자가 수집한 

속초시 설화에도 울산바위 전설은 몇 편에 불과하다.9)  

그러나 그동안 나왔던 울산바위 전설의 전반적 존재양상을 살펴볼 이유

는 충분하다. 울산바위 전설을 종합하고 상호간 비교를 통해서 이 바위가 

6) 文敎部,『雪嶽山』, 天然記念物 第171號 雪嶽山學術調査報告書. 1967, 61~65쪽
7) �黃沍根, 『國立公園 雪嶽山』, 通文館, 1973, 59~65쪽 설악산의 八奇 ①天吼地動 ②巨巖動石 ③轉石洞穴 ④百斗甌穴 

 ⑤垂直節理 ⑥有多盪瀑 ⑦金剛有穴 ⑧冬季遲雪, 설악산의 八景 ① 龍飛昇天 ②雲岳霧海 ③七色有虹 ④開花雪景  
 ⑤紅海黃葉 ⑥春滿躑躅 ⑦月夜仙峰 ⑧滿山香薰

8) �金英鎬, 「강원도 설화의 연구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이해」, 『語文學報』 제6집,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982, 
 21~41쪽, ① 아기장수설화 ②명당설화 ③희생효설화 ④난생설화 ⑤변신설화 ⑥근친상간설화 ⑦수치심에 대한 美化 
 설화 ⑧龍系설화 ⑨장자못설화 ⑩불교설화

9) 장정룡·양언석, 『속초지역 구전설화집』, 속초문화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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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지역자원의 측면뿐 아니라 생활상에서 창조된 구전문학예술로도 평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울산바위 전설에 대한 자료개관과 함께 설화유형, 전

승집단의 의식구조의 측면에서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분석 자료에서 

그동안 수집 발표된 울산바위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 자료는 비교적 풍부

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북한전승의 울산바위 설화를 대상으로 한다.10)   

  

Ⅱ. 울산바위의 전승사료 검토

‘울산바위’라는 명칭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렵

다. 그러나 옛 문헌에 나온 것으로 보면 ‘울산(蔚山)’이란 지명이 등장하고 

있다. 그것은 ‘펄썩 물러앉아 울어서 울산바위’라는 구전설화상의 인격적 

화법처럼11) 지명상 명명이 아니라, 한자표기 이전에 형성된 의미적 형태적 

명영(擬聲的·形態的 命名)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울산바위는 천후지동(天吼地動)의 바람소리가 나는 ‘우는 

산’의 울산이며 울타리 모양의 ‘울산’일 뿐이다. 울산바위는 설악산의 팔기

(八奇) 가운데 하나로 수직절리(垂直節理)’에 해당하며 그것이 형성한 설

악산 팔경의 하나로 ‘설악무해(雲岳霧海)’를 갖추고 있다. 구름이 걸린 울

산바위를 밑에서 쳐다보면 마치 연못에 연꽃이 막 피어난 것과 같은 ‘연화

반개산(蓮花半開山)’의 모습인데 문헌에 수록된 울산바위 내용을 시대 순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산(籬山): 북쪽 63리 쌍성호(雙成湖) 서쪽에 있는데 곧 대령(大嶺) 동쪽 가닥이다. 기

이한 봉우리가 꾸불꾸불하여 울타리를 설치한 것과 같으므로 이산이라 하였다. 울산(蔚山)

10) 오희복, 「설악산의 울산바위」, 『조선사화전설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185~191쪽
11) �강릉대 국어국문학과 『강릉어문학』 제10집, 1995, 263쪽 ‘울산바위이야기’ 이호열(남.70)속초시 노학동, 1994년 

 11월 2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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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하기도 한다. [동국여지승람, 양양도호부, 1530년 편찬]

천후산(天吼山):군 남쪽 70리에 있다. 이 산에는 돌이 많다. 바람이 산중에서 스스로 불

어 나오기 때문에 “하늘이 운다”고 전해온다. 양양과 간성사이에 큰 바람이 많이 부는 것은 

이 산에 성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간성군 읍지, 1633년)]

이산(籬山):설악산 동쪽 산기슭에서 와서 청초호 서남 언덕에 있다. 기이한 봉우리가 꾸

불꾸불하여 울타리를 설치한 것과 같으므로 이산이라 하였다. 세속에서는 울산(蔚山)이라

고도 하며 또한 천후산(天吼山)이라고도 한다. [여지도서, 강원도 양양, 1757~1765년 편

찬]

천후산(天吼山):서북 40리 간성계(杆城界)에 있다.

울산(蔚山): 북쪽 35리 청초호의 서쪽에 있다. 기이한 봉우리가 종횡으로 있어 울타리를 

세운 것 같다. [대동지지, 양양, 김종호 저, 1861~1866년 편찬]

이산(籬山): 북쪽 63리 쌍성호(雙成湖)에 있는데 기이한 봉우리가 울타리를 설치한 것과 

같다.[여재촬요, 양양, 오횡묵 저, 1893년 편찬]

천후산(天吼山): 산에 옛 바위가 많고 바람이 스스로 가운데에서 부니 이를 일러 천후라 

한다. 세속에 전하길 양양과 간성지간에 바람이 많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산에 성인대가 있

는데 석상이 마치 불상처럼 서 있어 유래했다. [김유동, 전선명승고적 간성군조, 1929년 편

찬]

 

천후산(天吼山): 군 북쪽 5리 설악산 동북쪽에 있다. 돌 봉우리가 높게 펼쳐져 있고 지주

처럼 반공중에 꽂혀 있어 보인다. 구멍이 많아 큰 바람이 불면 산이 일어날 듯이 스스로 소

리를 내는 연고로 이름 지어 졌다. 판서 윤순(尹淳, 1680~1741)이 산 이름을 산 아래 바위

에 전각하였다.

이산(籬山): 군 북쪽 6리 쌍성호(雙成湖) 서쪽에 있는데 즉 큰 고개 동쪽 지맥이다. 기이

한 봉우리가 있어 종횡으로 울타리를 세운 것 같아서 이름 지어 졌다. 세속에서는 울산(蔚

山)이라 이른다. [강원도지, 김기옥 저, 1940년 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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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자료를 살펴보면 울산바위의 유래는 ‘울다’ ‘울타리’에서 유래되었

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양간지간 다대풍(襄杆之間 多大風)’이라는 김유

동(金逌東)의 설명처럼 이곳에 바람이 많이 불고 그로 인해 천후산(天吼

山)이라는 이름이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세속에서는 한자지명으로 ‘울산(蔚山)’이라 이르지만 그것은 순 우리말 

‘울’에서 온 것이다. 문헌에 따라 천후산과 이산을 따로 기록하고 있으나 

사방팔방(四方八方)의 보는 시각이나 시점에 따라 별개의 산으로 인식할 

뿐, 같은 산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이러한 울산바위는 한자로 명명하기 이전부터 고유어인 ‘울’에 후(吼)와·

이(籬)에 ‘산’이 붙은 것이다. ‘울산바위’는 ‘울산암’으로 혼용하여 표기하였

고 그 높이도 860m, 650m, 950m 로 다르게 표기되었다.12) 황호근의 글

은 여러 각도에서 울산바위를 설명하였다.

울산암은 외설악의 북쪽에 위치한 암산(岩山)으로서 일명 천후산(天吼山)이라고도 한다. 

울산바위의 높이는 해발 약 650여 미터가 된다. 사방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발붙

일 곳이 별로 없다는 곳이다. 여섯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기관(奇觀)은 다른 곳

에서 보기 어렵다. 더욱 암벽이 험난하므로 알피니스트들이 등반을 즐기는 곳이기도 하다. 

울산암은 외설악의 팔기(八奇) 가운데 하나가 된다. 즉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천동(天動)

12) �江原名勝古蹟』, 강원도체육회, 1959년판에는 ‘울산바위’로 표기하였으며 孫慶錫,《登山의 理論과 實際》成文閣, 
1964, 雪嶽山登山Course圖 에는 ‘울산암’으로 표기되었다. 1950~60년대로 추정되는 흑백사진 「명승고적앨범, 관
동,설악」 서울백운상회 발행의 지도에는 울산바위로 되어 있고, 사진설명을 “울산바위 (蔚山岩) 울산바위는 천연의 
대암석으로 높이 860m 길이 2km의 거대한 여섯 봉우리의 석산연맥이다.”라 하였다. 이후 1970년대 간행된 컬러판 
「國立公園 觀光 雪嶽山」 안내지도에 ‘울산바위’라 표기하였고, “울산바위(蔚山岩) Ul-San Rock Peaks, 계조암에서 
0.5km 떨어진 곳에 하늘을 뚫을 듯 솟아오른 이 바위는 해발 650m로서 또한 天吼山이라고도 부르며 크고 작은 봉
우리가 사방 깎아지른 절벽을 이루고 있고 석벽을 낀 철제계단을 올라 사방을 한 눈에 보노라면 속세의 시름을 잊을 
수 있으리라.”고 하였다. 김기홍, 「관광설악산」 우진관광문화사, 1975년판에도 “울산바위·울산암·Ulsanbawi Rock 신
선들이 금강산을 만들 때 1만 2천봉이 이미 다 찼다는 소식에 울산서 가져오던 바위를 여기에 두고 갔다 한다. 이를 핑
계로 울산현감은 신흥사 주지에게 세금을 받아갔다는 전설도 있다.” 李孤雲, 「名山古刹따라」 신문출판사, 1982, 180
쪽 지도에는 ‘울산암 950m’로 되어 있으며, 「전국유명100산 등산안내지도」 성지문화사, 1990, 36쪽 설악산 지도에
는 ‘울산바위’로 표기하고 있다. 최낙민, 「천의 자태, 설악산」 신영, 1999, 42쪽에 “울산바위(울산암) 외설악 신흥사 서
북계곡을 따라 올라가 내원암을 지나 산마루에 올라서면 엄청난 바위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 보는 사람마다 그 웅대
함에 입을 벌리게 하는 산이 바로 울산바위이다. 높이 950m 전체둘레는 자그마치 4km 사방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
는 장엄한 이 바위산은 설악팔경 중 하나이며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면 산 전체가 울려 흡사 산이 울고 하늘이 으르렁
거리는 것 같아 일명 천후산이라고도 한다. 여름에 구름이 바위허리를 감아 걸쳤을 때는 흡사 꽃송이가 된 것 같고, 울
산암 겨울 설화는 팔경 가운데 제일이다. 산위에 넓은 반석이 수백간이 되어 등산객의 휴식처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
서 ‘울산바위’와 ‘울산암’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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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치면 산 전체가 뇌성(雷聲)에 울리어 흡사 산이 울고 하늘이 으르렁거리는 것 같다. 그래

서 천후산(天吼山)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그 소리가 외침 같기도 하고 무슨 부름 같기

도 하다. 때로는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로 들리다가도 무슨 울부짖음같이 들리기도 한다. 천

동이 길게 일어나면 외설악의 사자가 울부짖는(獅子吼)것 같다. 여름이면 하루 몇 번이고 천

후지동(天吼地動)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성(奇聲)이다. 더욱 울산바위에 구름이 허리를 

감아 걸쳤을 때는 그 경치가 흡사 구름 꽃송이가 피는 것 같다. 울산암 운화(雲花)는 외설악

의 팔경(八景) 가운데 하나가 된다.

그리고 울산암 위에는 넓은 반석(盤石)이 수백 칸(數百間)이나 되어 등반하는 알피니스

트들이 여기서 휴식을 하면서 눈앞으로 전개되는 경치를 살피기도 한다. 계조암에서 울산바

위를 바라보면 외롭게 뭉쳐있는 바위들 같다. 주위에는 바위 떼가 별로 없는데 여기서만 오

밀조밀하게 모였으니 전설이 있을만한 바위 떼이기도 하다. 

울산바위가 이룩된 원인, 울산바위는 전체가 화강암(花崗巖:石英·雲母·長石을 주성분

으로 한 火成岩의 한 가지)으로 되어 있으며 수직절리에 의해서 험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

다. 수직절리라는 것은 잘라진 바위틈이 직선으로 드리워 졌는 것을 말한다. 화성암에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일정한 사이를 두고 규칙적인 틈새를 말한다. 이것은 바위가 되는 암장(岩

漿)이 깊은 땅 속에서 지열로 말미암아 녹아서 반액체로 된 것이 식어서 응고될 때 생긴 것

이다. 대개 기둥모양으로 네모진 형상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울산바위는 지질의 절리

에 의해서 생긴 바위이다.13)  

Ⅲ. 울산바위 전설의 자료개관

울산바위 전설이 수록된 자료는 1960년대 조사 자료부터 근래에 이르

기까지 지속되었다. 필자가 파악한 자료는 전체 39편이다. 내용상 중복된 

게재가 있고, 달마봉과 울산바위가 같이 걸어왔다는 부분적인 변이형이 

있으나14)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리지 않고 수록하였다. 

13) 황호근, 앞의 책 83~84쪽
14) �강릉대국어국문학과, 『강릉어문학』 제10집, 1995, 231쪽, ‘울산바위이야기’ 윤경문(남.76),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1994년 10월 3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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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울산바위 전설자료는 크게 이동(移動), 부세(賦稅), 매미화소 등 셋

으로 나눌 수 있다. 이동화소는 울산에서 금강산을 가기 위해 자발적으로 

온 경우 ‘날아서 왔거나, 걸어서 온 경우’가 있고, 타인에 의해 누군가가 ‘

지고 온 경우’로 나뉜다. 다음은 울산바위에 세금을 부과했다는 부세화소

로 울산원과 승려(동자승)에 대한 내용이 있고, 울산바위나 계조암 매미

소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진다. 수록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료1] �임석재, 『한국구전설화』강원도편, 평민사, 1989. ①‘울산바우’(1962년 5월 양양

군 강현면 강선리 金面星 제보) 

[자료2] 黃沍根, 『雪嶽山』통문관, 1973. ①‘울산바위 전설’

[자료3] �崔承洵, 『太白의 說話, 下』강원일보사, 1974. ①‘울산바위의 내력’ ②‘계조암의 

매미’

[자료4] 『鄕土의 傳說』강원도, 1979. ①‘울산바위의 내력’

[자료5]� 『雪嶽의 뿌리』속초시, 1982. ①‘금강산으로 가던 울산바위’ ②‘매미떼의 대합창’ 

③‘천후산 울산바위’

[자료6] �김선풍, 『한국구비문학대계 2-4, 강원도 속초시·양양군편(1)』, 한국정신문화연

구원, 1983 ①‘계조암과 울산암’ ②‘꾸며낸 엉터리이야기’ ③‘설악산의 자연경관’ 

④‘설악산 매미울음의 사연’ ⑤‘울산바위와 동자승의 슬기’ ⑥‘울산바위 밑의 매

미 떼’ ⑦‘울산바위의 유래’ 

[자료7] �김선풍, 『한국구비문학대계 2-5, 강원도 속초시·양양군편(2)』, 한국정신문화연

구원, 1983. ①‘울산바위 유래’ ②‘계조암 매미소리’ 

[자료8] 『襄州誌』, 양양군, 1990. ①‘蔚山바위의 설악산 移住’

[자료9] 오희복, 『조선사화전설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①‘설악산의 울산바위’

[자료10] �강릉대 국어국문학과, 『江陵語文學』 제10집, 1987, ①‘울산바위이야기’ ②‘울

산바위이야기’ ③‘울산바위이야기’

[자료11] �장정룡·양언석, 『속초지역구전설화집』, 속초문화원, 1999. ①‘울산바위 매미

떼 합창’ ②‘울산바위 매미 떼’ ③‘울산바위 유래’ ④‘울산바위 전설’ ⑤‘울산바

위 전설’ ⑥‘울산바위와 동자승’ ⑦ 울산바위와 세금’ ⑧‘울산바위와 송강 정철’ 

⑨‘울산바위와 의덕장사’ 

[자료12] �최낙민, 『千의 姿態 雪嶽山』, 신영, 1999, ①‘금강산에 뽑히지 못한 울산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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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울산바위와 동자승’

[자료13] �두창구·김경남, 『고성·속초지역의 설화』, 국학자료원, 2000, ①‘울산바위와 동

자승’ ②‘울산바위와 매미’  

[자료14] �『강원의 설화』, 강원도 동해안지역, 2006, ①‘금강산 가다가 못 간 울산바위’ ②‘

울산암 유래’ ③‘울산바위 유래’ ④‘울산바위’ 

이상에서 보듯이 현재 파악된 울산바위에 대한 최초 채록은 임석재에 의

한 것으로 1962년이다. 이 채록 전에 이루어진 자료가 있었을 것으로 예

상되나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전체 39편 대부분이 실기형(失機形)

이자 외입형(外入形)으로 볼 수 있다. 

최래옥은 명산의 기회를 놓친 전설을 ‘실기형(失機形)’이라 했는데 여기

에서 ‘산비(山飛)’(A산이 날아간다. ~B이미 완성되었다. ~C그만 떨어진

다)에 해당되는 예로 ‘강원도 설악산 울산바위’(채록 1963년 8월 설악산에 

갔을 때 현지 주민에게서 처음 들었다)를 거론했다. 이것은 이른바 ‘비봉형’

으로도 볼 수 있으나 울산바위는 지질학적으로 ‘봉’이나 ‘산’으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바위’로 재 논의해야 할 것이다.15) 

Ⅳ. 울산바위 전설의 유형분석

울산바위 전설의 유형분석을 위하여 오희복의 ‘설악산 울산바위’ 전설을 

대상으로 한다.16) 국내 전승자료와 대동소이하나 이 자료에는 금강산을 높

이 평가하면서도 십리 둘레의 설악산 울산바위를 간접적으로 칭찬하고 있

으며, 북한에서 정리 수록한 자료라는 점에서 시선을 끈다. 

15) �『雪嶽의 뿌리』, 속초시, 1982, 114쪽 “설악산의 경치를 地質學的인 입장에서 고찰해 보면 설악산의 기괴한 岩相을 대
략은 알 수 있다. 지질학자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설악산의 훌륭한 경치는 바위의 형성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16) �『조선사화전설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185~191쪽, 이 자료에 사용된 북한어법은 우리 식으로 바꾸었다. 예
컨대 ‘록음’은 ‘녹음’으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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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먼 옛날 천하의 명산 금강산이 처음 생겨날 때에 있은 일이다. 산신령은 경치 아름다

운 동해 바닷가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산을 하나 만들려고 여러 가지로 곰곰이 생각하

였다. 꽃이 무성하게 할까? 녹음이 우거지게 할까? 맑은 물? 흰 돌…?

 며칠을 두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던 산신령은 비로소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다. 세상에 

더없이 기묘하고 아름다운 산을 만들자면 각이한 모양의 바위를 모아들이어 일만 이천 개의 

봉우리를 쌓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산신령은 온 세상에다가 묘하고 깨끗하다고 생각되는 바위와 돌들은 모두 금강산

으로 모여오라는 분부를 내렸다. 이날부터 사방에서 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집채 같

은 큰 바위도 동해 바닷가를 향하여 굴러가기 시작하였고 떡돌같이 넙적한 바위도 금강산 

쪽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하였다. 작고 동글한 돌은 빨리 굴러가고 모나고 둔중한 바위는 시

간을 지체하면서 한 치 또 한 치 금강산을 향하여 움직이었다.

이때 경상도 울산 땅에도 신기하게 생긴 바위 하나가 있었다. 빛깔이 곱고 생김새가 기묘

한데다가 크기도 요란하였다. 아름다운 산을 이루는데 한 몫을 단단히 하리라 생각한 그 바

위는 산신령의 분부를 듣자 곧 길 떠날 차비를 서둘렀다. 금강산을 향해 떠나기는 남보다 늦

지 않게 떠났으나 워낙 덩치 크고 둔중한 지라 걸음은 무척 더디였다. 그래서 이왕 떠난 길

이니 기일이 늦지 않게 다달으리라 마음먹고 바위는 부지런히 북쪽을 향해 걸음을 다우쳤

다. 고개도 넘고 시내도 건너면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음을 옮기였다.

아침 일찍이 울산을 떠난 바위는 하루 종일 부지런히 걸었지만 겨우 설악산 중턱에 이르

고 보니 날이 저물었다. 바위는 어두워오는 주위를 둘러보며 숨을 돌리고 섰다가 “에라, 다

리도 아프고 기운도 진한데 늦은 바에야 여기서 하룻밤 쉬여가자.”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룻밤을 묵으려고 작정하였다.

바위는 그날 밤에 참말로 단잠을 잤다. 솔숲이 무성하여 포근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교교한 달빛이 곤히 잠든 그를 어루만져 주었다.

이튿날 아침, 그는 동해바다 위에 해가 높이 솟아오른 다음에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서 

금강산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아 그는 북쪽을 바라보며 걸음을 서둘

렀다. 그런데 그때 북쪽에서 파발 하나가 이쪽을 향해 달려오는 것이었다. 가까이 맞이하고 

보니 산신령이 보낸 심부름꾼이었다.

“어젯밤 자정으로 금강산 일만 이천 봉이 다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바위들이 더 오지 않아

도 된다는 신령님의 분부요.” 

파발은 이런 말을 전하며 그 바위더러 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 바위는 기가 

막혔다. 아무쪼록 산신령의 분부를 받은 이상 금강산으로 가서 꼭 한 몫을 하려고 마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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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던 노릇이 자그마한 피로를 참지 못하고 하룻밤을 쉬는 바람에 그만 때를 놓치고 만 것이

었다.

몹시 섭섭하고 아쉬웠으나 이제는 후회를 하여도 소용이 없었다. 그렇다고 고향으로 돌아

가자니 그것도 난감한 일이었다. 그처럼 고생스레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자니 갈 길도 아득하

거니와 남들 앞에 나설 면목도 없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을 구르며 엉엉 우노라

니 옆에서 그 모양을 보고 있던 산신령의 심부름꾼이 그 정상이 하도 딱하였던지 이렇게 권

고하였다.

“마음을 진정하오. 이 고장이 금강산만은 못하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울산보다는 훨씬 나

아보이니 고향으로 돌아갈 것 없이 여기에 머물러 사시지요?”

 그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하였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남의 비웃음이나 받을 것 같고 이

제는 “오지도 말라”는 금강산은 바랄 수도 없으니 차라리 여기에 주저앉아 사는 것이 아무 

모로 보아도 제일 좋을 것 같았다. 그래서 바위는 어젯밤 잠을 자던 그 자리에 터를 잡고 살

리라 마음먹었다. 이리하여 설악산 한 중턱의 솔숲에는 커다란 바위가 놓이게 되었다.

푸른 소나무가 울창한 수림 속에 깎아지른 듯이 가파로운 절벽을 이룬 기묘한 바위, 주위

가 십리나 된다는 이 바위를 사람들은 ‘울산바위’라고 이름 지었다. 하기는 산중턱에 걸 놓

인 것 같이 보이고 방금이라도 굴러 내릴듯 하니 난데서 굴러온 바위라고 볼만도 한 것이다.

세월이 흘렀다. 울산바위가 설악산에 자리 잡고 앉은 지 몇 천 년, 몇 만 년이 지난 이조 중

엽 때의 일이다. 어떤 어리석은 양반이 울산고을의 원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어느 날 원은 별

로 할일도 없어 고을안의 양반들을 대화루라는데 모아놓고 한담을 하다가 설악산에 있다는 

울산바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원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바위를 가지고 무엇을 

좀 얻어 보지 못할까 하는 궁리가 들었다.

설악산의 경치가 금강산 다음은 간다고 하니 울산보다는 아름다운 고장이라 그것만 해도 

은근히 심술이 나고 욕심이 가는데 거기다가 울산에서 옮겨간 바위까지 있어 그곳 풍경을 

돋군다니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그 바위를 도로 찾아올꼬?”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마음 같아서는 그 바위를 울산으로 

옮겨왔으면 좋으련만 산악 같은 바위를 무슨 재주로 옮겨온단 말인가? 그렇다면 아예 송두

리째 깨버리고 싶지만 그것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며칠을 끙끙거리며 고심하던 끝에 원은 

비로소 한 가지 신통한 생각을 해내게 되었다. 설악산에 있는 중들을 들볶아 재물을 긁어보

자는 궁리가 떠오른 것이었다. 

울산바위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은 바로 신흥사(1644년에 설악산에 세운 절간의 이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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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땅인지라 신흥사를 찾아가 그 곳 중들을 보고 바위 값을 물게 하리라 마음먹은 원은 곧 

행장을 차렸다. 위의를 갖추느라 멋진 가마를 대령하게 하고 말 잘하는 이방이며 힘 꼴 쓰는 

형방에 아전붙이들도 수두룩이 이끌고 설악산 신흥사를 찾아갔다.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져 갈 무렵에 늘 한적하기만 하던 신흥사 절문 앞에는 난데없는 원님 행차 하나가 이르렀다. 

가마에서 내린 원은 거드름스럽게 걸음을 옮기며 절 안에 들어섰다.

“여봐라, 울산 원님의 행차이시다. 주지가 어디 계시냐?”

나졸 하나가 한 걸음 앞서 들어가며 중들을 부르는데 마침 저녁 향불을 피우던 주지(절간 

안의 일을 맡아보는 우두머리 중)가 마당으로 달려 나와 뜻밖에 들이닥친 손님을 보고 어리

둥절해져서 미처 인사도 드리지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었다.

“이 방자한 놈들 같으니, 너의 고장에 우리 고을 바위가 와 있는데 어째서 여지 껏 모른 체 

하고 그냥들 있었더냐?”

원은 마루 위에 걸터앉으며 호령부터 앞세웠다. 원의 위엄도 두려웠지만 그 보다도 그의 

말이 주지를 더욱 놀라게 하였다.

“올해부터는 그냥 있지 못할 줄 알아라. 우리 고을 바위 세를 물어야 하느니라. 알았느냐. 

바위 세를 내지 않으면 이 절간을 헐어버리고 말테다.”

울산 고을 원이 그 바위 세를 독촉하는데 그 값이 엄청나게 많아서 해마다 절간에서 거두

어들이는 낟알을 다 바쳐도 모자랄 형편이었다.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만을 숭상하는 나라의 

세 줄을 믿고 하는 행패질이라 억울한 일이기는 하였지만 신흥사의 중들은 하지 않을 수 없

었다.

그 해부터 신흥사에서는 매해 바위 세로 많은 곡식을 실어다 바쳤다. 그것은 물론 고을원

의 주머니 속으로 흘러드는 것이었다. 다시 세월이 흘렀다. 신흥사의 이전 주지는 죽고 새 주

지가 왔다. 그 해 가을 또 울산에 바위 세를 바쳐야 할 때가 되었다. 그동안 바위 세를 바치

느라고 절간의 형편은 말이 아니었다. 땅에서 거두어들인 낟알은 깡그리 울산고을로 실어 보

내고 온 한 해를 동냥으로 수많은 중들이 연명을 하는 터이었다.

새로 온 주지는 바위 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연해졌다. 어느 모로 보나 천부당만부당

한 요구라는 것은 분명한데 바위 세를 무는 것이 이제는 관례로 되어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는 한동안 골머리를 앓았다.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우

악스러운 울산고을 아전 놈들이 달려들 판인데 묘안이 떠오르지 않으니 안타까운 일이었다. 

이때 절에 갓 들어온 한 어린 중이 있다가 끙끙거리며 앓고 있는 주지를 보고, 입을 열었다. 

“스님, 무슨 근심이 계시오니까?”

“너는 알 일이 아니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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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는 돌아앉으며 이마 살을 찌푸렸다.

“소승이 알면 안 될 일이오니까? 계책을 쓰실 일이라면 소승이 한번 생각해보고 싶사옵

니다.”

어린 중은 두 눈을 반짝거리며 주지에게 졸랐다. 주지는 마지못해 그에게 자기가 걱정하

는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그 말을 들은 어린 중은,

“스님, 이 다음에 울산에서 바위 세를 받으러 오면 소승에게 알려주시오이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며칠을 지나니 과연 울산에서 바위 세를 받으러 왔다. 이번에는 아전들만 온 것이 아니라 

원이 아전무리를 이끌고 직접 들이 닥치었다. 당황한 주지는 얼른 어린 중을 불러내었다. 어

린 중은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이 태연히 원 앞으로 다가갔다.

“울산에서 왔다는 바위가 우리 절엔 아무 소용이 없는 물건일뿐더러 도리어 해를 주는 것

이오이다. 바위가 앉은 자리가 십리 둘레라 그곳에 해마다 낟알을 심었더라면 숱한 곡식을 

거둘 수 있었을 터이온데, 그 바위 때문에 우리 절이 본 손해가 막심하오이다. 그러니 지금

까지 우리 절이 본 손해를 울산고을에서 갚아야 할까 보오이다. 너무 오래전의 것은 그만 두

시고 여기에 절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천년동안(설악산에 처음으로 절간을 세운 것이 653년

인데, 그때에는 향성사라는 절간이 있었음)에 이 바위가 놓여있던 십리 둘레의 땅에서 거두

어들인 곡식을 도로 돌려주셔야 할까 보옵니다.”

어린 중의 말에 원은 말문이 막혔다. 그의 말이 조금도 사리에 어긋나지 않았다. 원은 눈

알을 디룩거리며 고개를 비꼬는데 어린 중은 영특한 얼굴에 웃음을 담으며, “손해를 정 갚기 

어려우시면 당장에라도 그 바위를 옮겨가도록 하시오이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원은 문득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지 고개를 들었다.

“네 말대로 바위를 끌어갈 터이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놓아라.”

“그러시오이다.”

“이렇게 해 놓아라. 새끼를 태운 재로 바위를 묶어 놓아라. 그러면 한 달 뒤에 우리가 와서 

끌어 갈테다.”

원은 이런 말을 내뱉고 그대로 돌아가 버렸다. 바위 세는 물지 않았으나 원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주지며 중들은 벌벌 떨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

이 생생한 새끼로 십리 둘레의 바위를 묶어 놓으라 하여도 어려울 일인데 불에 탄 새끼로 매

어 놓으라니 이것은 행패할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어린 중은 아무런 근심도 하지 않았다. 이튿날부터 어린 중은 절 안의 중들에게 볏

짚으로 새끼를 꼬라고 하였다. 수많은 중들이 모여 있는 절간인지라 모든 중들이 한 열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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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붙어 새끼를 꼬았더니 새끼더미가 산처럼 쌓이었다.

새끼가 다 준비되자 어린 중은 다시 주지더러 소금 몇 섬과 들기름 몇 독을 마련하게 하였

다. 진한 소금물에 새끼를 푹 적시어 절이고 그것을 말리운 다음 다시 들기름에 담그었다. 이

렇게 새끼를 마련하자, 어린 중은 그 새끼를 가지고 바위 위에 올라가 여기저기 줄을 드리워 

비끄러 매었다. 바위를 다 동이고 난 그는 새끼줄마다 불을 붙이라고 하였다.

들기름이 묻은 새끼줄에는 불이 잘 달렸다. 그러나 소금에 절은 지라 까맣게 타도 재가 날

리지 않았다. 멀리서 바라보면 흡사 새끼줄이 불탄 재로 바위를 묶어놓은 것 같았다. 이것을 

보고 주지도, 다른 중들도 너무 신기해서 좋아라고 어린 중을 칭찬하였다.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었다. 울산 고을 원은 중들이 감히 불에 탄 새끼로 그 큰 바위를 묶어 

놓았으랴 싶어 단단히 혼찌검을 내고 다시 바위 세를 받아 가리라 마음먹고 설악산으로 들

어왔다. 신흥사의 주지를 만난 원은 “그래 바위를 묶어 놓았느냐?”하고 물었다.

“예, 분부대로 하였소이다.”

“정녕 불에 탄 새끼로 묶었으렸다?”

“그렇소이다.”

“관가에 거짓말을 하면 죽음을 당할 줄 알아라.”

“여부가 있사오리까?”

원은 주지의 다짐을 받고 바위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바위에는 불

에 탄 새끼가 얼기설기 얽혀져 있었다. 원은 급살을 맞은 것처럼 아무소리 못하고 그 길로 달

아나 버렸다. 그리하여 울산바위는 바위대로 남아있고 바위 세를 받아가던 울산 고을 원이 

다시는 설악산으로 나들지 못하게 되었다.     

이상의 울산바위 전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금강산 일 만 이 천봉의 창시

자인 ‘산신령’ 그리고 ‘울산에서 금강산으로 향하다가 설악산에 머문 바위’ 

‘신흥사’의 주지와 동자승, ‘울산 원님’은 세금을 받는 인물로 나온다. 이 전

설은 암석이동(巖石移動)과 부세화소(賦稅話素)의 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암석이동은 ‘실기형(失機形)’으로 ‘암거(岩去)’와 ‘암지(岩止)’의 화

소가 나타난다. 즉 “아침 일찍 울산을 떠난 바위는 하루 종일 걸었지만 겨

우 설악산 중턱에 이르고 보니 말이 저물었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룻

밤을 묵으려고 작정하고 단잠을 자고 아침에 북쪽으로 가는 걸음을 재촉

하려고 하는데 산신령의 심부름꾼이 와서 “어젯밤 자정으로 금강산 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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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봉이 다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바위들이 더 오지 않아도 된다.”는 산

신령의 분부를 듣고 기회를 놓친다. 

이러한 실기형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울산바위 전설이라 할 수 있다. 다

시 말해 “자그마한 피로를 참지 못하고 하룻밤을 쉬는 바람에 그만 때를 

놓치고 만 것”으로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이다. 먼 울산에서 걸어온 노정의 

피력(疲勞)에 의해 ‘실기(失機)’한 것이다. 

따라서 울산에서 금강산으로 가는 ‘암거(岩去)’의 걸음이 멈추어 금강

산 일만 이천 봉의 끝자리라는 단역(端役)을 거절하고 도중에 정착한 곳

이 설악산이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남의 비웃음이나 받을 것과 같

고, 금강산에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입장에서 “차라리 여기에 주저앉

아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것”같았고, 그 자리에 터를 잡고 살기로 함에 따

라 “설악산 한 중턱의 솔숲에는 커다란 바위가 놓이게 되었다”는 바위가 

멈춘 ‘암지(岩止)’ 화소이다. 

위의 전설에서 나타나지 않으나 비봉형이라고 규정하는 ‘날아서 온 바위

화소’는 불과 한 편이다.17) 따라서 울산바위 전설을 통칭하여 비봉형으로 

규정하기는 힘들다. 다음으로 타인에 의해 울산바위가 옮겨진 중요한 사례

로 ‘부산(負山)’유형의 화소가 전한다. 이것도 전체 39편 가운데 단 한편만

이 전하고 있어 울산바위 전설의 대표성을 갖기 힘들다. 그 내용은 천하장

사 의덕장사가 울산에서 바위를 어깨에 지고 15일 동안 금강산으로 가다

가 설악산에 멈추자 바위가 울어서 울상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이다. 일부

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18) 

금강산에도 천하장사들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금강산 천하장사인 의덕장사라고 하는 

장사의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나는 금강산 신령인데 너 금강산이 몇 봉우리

인지 아니? 금강산은 11,999봉이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강산

17) 黃沍根, 『國立公園 雪嶽山』, 通文館, 1973, 84~85쪽 ‘울산바위 전설’�
18) �『한국구비문학대계』 2-4, 강원도 속초시·양양군(1)1983, 46~48쪽, 유만석(남.50) 설악동 170번지, 김선풍·장정룡 

조사, 1981년 4월 17일, ‘계조암과 울산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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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봉이 없어 12,000천봉이 되지 못했대는 것은 분하기 한이 없느니 너는 이유를 막론하

고, 어디 한 봉우리를 져다가도 채워 놓도록 해라. 만약 너가 안 채워 놓으면 너의 신상에 해

로울 것이다” 깨보니 꿈입니다.…울산에 가니 저렇게 커다란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래 그 바

우를 보니 바우는 명 바우예요. 그래 의덕장사가 울산에서 바우를 짊어지고 금강산에 한 봉

을 채우러 짊어지고 가는데, 가다가 무거워서 쉬어 갈라고 생각해보니 만약에 내려놓았다

가, 짊어지지 못할 우려성이 많으니깐 내려놓지를 못합니다.…그래 밤낮을 가리지 않고 15일 

동안 거쳐서 짊어지고 오는데 양양 고을이라는 데를 지나오게 되었어요. 여기서부터 금강산

이 얼마 멀지 않으니 없는 힘을 더 내서 지고 가야겠다고 결심을 먹고 지나가는데, 나그네가 

어디서 헐레벌떡 하고 뛰어 오더니만 하는 말이 “장사님, 그 큰 바우를 어디로 뭐 할라고 짊

어지고 가십니까?” “이 바우는 금강산에 한 봉을 채우러 짊어지고 간다.” “금강산은 만 이천 

봉이 다 확보되었으니 그 바우는 필요 없습니다. 여기다 놔 두십시오.” “아. 그래 그럼 여기

다 놔 둬야겠구나.”…그냥 내팽개치고 장수는 자기 갈 데로 갔죠. 그래 이 바우가 가만히 생

각하니 아주 괘씸하고 분해 죽겠어요. 왜 분하고 괘씸하냐, 그래 인제 가만히 놔 두지도 않

고 내 팽겨쳤으니 어찌 분한지 통곡을 하고 앉아 울다 지쳤다, 울다지쳤다…패댕겨쳤으니 어

찌 분한지, 울산바위가 아니고 울상바위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바람이 불어 올 때

면 심산에 후(吼)자가 우는 듯하게 울려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세화소는 이동형 전설과 다른 것으로 정착과정에서 나온 화

소다. 즉 이것은 이 바위의 본고지인 울산원님과 옮겨온 설악산 신흥사 동

자승 또는 어린아이의 지혜대결로 나타난다. 근본적으로 두 계층의 대결

은 연령상이나 계층상 불공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자는 울산

원님이 아니다. 이것은 지역민이 창조한 전승설화상의 정신적 승리다.

울산에서 이곳으로 왔으므로 세금을 받아온 원님과 지혜를 거룬 신흥

사 동자승의 승리로 세금은 면한 것은 물론이고 도리어 입장이 바뀌어 울

산에서 돈을 내거나 아예 소유권을 포기하게 된 것이다. 어린 동자승이지

만, 십리 둘레의 울산바위에 곡식을 심으면 오히려 소득이 있을 터이니 

653년 향성사가 생긴 이래 조선시대 중엽까지 약 천 년 간의 지세를 받겠

는 것이다. 

이러한 원님과 동자승의 지혜 겨루기는 울산바위를 새끼로 묶어 놓는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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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難題)를 쉽게 해결한 동자승의 승리로 끝나고 울산바위는 설악산에 고

스란히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금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울산바위는 명

실상부하게 울산의 소유가 아니라 설악산 소유가 된 것이다. 금강산의 일

부가 아닌 설악산, 울산의 소유가 아닌 설악산 울산바위가 되는 과정이 민

중적 승리로 나타난다.

결국 울산바위 부세화소는 경관이 갖는 부가가치를 암시하는 것으로, 

울산바위의 아름답고 빼어난 경관은 금강산을 비롯한 다른 어떤 곳의 바

위에 비하여 비교우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울산바위의 다

른 각 편에서는 동자승 대신 원님의 나이어린 7세 아들, 또는 5세의 어린

아이, 할아버지의 손자 등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순수한 어린이의 때 

묻지 않은 단순한 지혜로 세금을 내지 않게 된 것이다.19) ‘귀찮으니 도로 

가져가라’든지 ‘그동안 보관한 보관세를 내라’ 또는 ‘울산바위라면 울산에 

있지 여기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소유권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너무도 평범한 진리이자 생활상의 지혜를 간

접화법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대중적 지혜와 재능이 합쳐지고 예

술적으로 가공된 흔적을 울산바위 전설은 담보하고 있다. 

한편으로 울산바위 화소에는 신흥사와 향성사라는 사찰문화를 또 다

른 배경으로 하고 있어 불교설화적 양상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계조암 

매미와 관련된 이야기에 구체화되는데 울산바위 아래 계조암이 위치하고 

있다.

19) �단순한 지혜라는 표현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울산서 바우세를 받으러 오면 우리 양양에는 기묘한 바 
 우가 많어서 좋은 경치를 이루고 있넌데 울산바우 같은 것은 아무 볼품도 없어 귀찮으니 어서 가저가라. 그리고 그 동 
 안 물어왔던 바우세를 도로 돌려보내고 그동안 양양서 울산바우를 보관하고 있었으니 그 보관세도 물어라고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강원도편, 1989, 104쪽) “그런데 울산서 여길 세금을 받아갔거든, 그건 참 너 
 무 억울한 일 아니나, 그래 인제 손지를 업구 돈을 구하러 나섰는데 그 손지가 하는 말이 ‘그거 왜 돈을 주나? 산 가주 
 가라 그래. 산 가주가라, 그럼 되지 뭐하러 돈을 줘’ 가만 할아범이 손지를 업고 댕기다 보니까는 그 소릴 하는 걸 보 
 니 그럴듯하단 말이지, 생각해봐 ‘우리가 저 산 줄테니 가져가라. 우리 귀찮아”(윤경문, 강릉어문학 10집) “왜 남의 산 
 을 가져갔느냐 그래 세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세를 받어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다섯 살 먹은 애가 ’그게 어찌 
 당신네의 산이라면 거기 있지 왜 여기 있느냐? 울산이 여기 있고 거기 울산바우는 거기 있겠지 긔 말이 되느냐? 그래 
 서 도루 찾았다는 거야”(전달재, 남.72) 양양군 강현면 상복2리, 김선풍·장정룡 조사, 1981년 4월 17일, 『한국구비 
 문학대계』  2-4, 1983, 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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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조암 매미떼에 관한 이야기도 울산지역과 연관되어 있다. 울산에서 날

아온 약삭빠른 매미들이 떼 지어 울었다는 것이다. 도술로 울지 못하는 울

산지역 매미의 몫까지 대신하여  울어준다는 것이다. 매미울음소리가 요란

함을 말하는 것이지만, 울산에서 온 바위가 있다하여 그 연고를 찾아와서 

울었다는 지연성(地緣性)을 보여준다.

다음은 계조암, 달마봉과의 관계이다. 울산바위, 계조암과 달마봉은 일

정한 연계성을 갖는다. 울산바위와 함께 달마봉도 울산에서 설악산으로 

옮겨왔으며,20)  달마봉에서 보면 울산바위 아래의 계조암이 마치 목탁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서 목탁바위로 불리는 뛰어난 기도처로서 수도의 도량

이라는 점이다.21) 가히 불교설화적 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정

리한 울산바위 전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바위이동과 멈춤, 좌정에 관한 이동화소. 

 둘째, 바위에 세금을 매긴 것에 관한 부세화소.

 셋째, 울산바위 매미 떼 울음에 관한 매미화소.

Ⅴ. 울산바위전설의 의미 분석

울산바위 명칭에 대한 필자의 관견(管見)은 ‘울산’이라는 고유어의 명칭

이 먼저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는산’을 줄여 ‘울산’으로 지칭한 것

20) �“저기 저 달마봉하고 울산바우하고 금강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왔거든. 울산서. 들어오다 보니까 금강산이 다 
 찼다는 얘기여. 오지 말아라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울산바우가 저기메 떡 서선 이젠 못간다그러니깐 달마봉이, 여기 
 가 달마봉이야. 그래 따라 올라오다가, 에휴, 그게 못가면 나두 못가지 뭐…그래 울산바우가 달마봉이 거기 떨어져 있 
 어.”『강릉어문학』제10집, 1995, 231쪽, 윤경문(남.76)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1994년 10월 3일 조사

21) 『�태백의 설화』, 강원일보사, 1974, 212쪽 “잠이 들었는데 노승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대는 왜 목탁 속에서 살고 있으
며 목탁소리가 어디서 나는 지 몰라 고민하느냐, 날이 밝거든 계조암 앞의 달마봉에 올라가서 계조암을 바라보면 목
탁이 보일 것이다.’…다음날 시킨 대로 맞은편 달마봉에 올라가 계조암을 바라보니 계조암의 지붕인 큰 바위덩어리가 
꼭 목탁과 같고 그 옆으로 흘러내린 산줄기는 그대로 목탁방망이와 같이 되어 있다. 이를 보고 ‘계조암이 바로 큰 목
탁이었고 목탁소리는 이 바위에서 났으며 목탁 속에서 수도를 하니 득도가 속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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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대에 ‘천후산(天吼山)’이라는 한자어로 정착된 것이다. 우리말로 ‘우

는 산’이라 하다가 ‘울산’이 될 수도 있다.22) 그러나 이것도 ‘울산’이 아니라 

형태상 ‘울-상(相)’이 아닐까 의심된다. 또한 ‘리산(籬山)’은 ‘리상(籬相)’으

로 즉 ‘울타리상’이 줄어져서 발음상 ‘울상’으로 불리다가 ‘울산’으로 발음

전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의심된다. 

왜냐하면 ‘울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바위’를 접합한 ‘바위산’임을 관습

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울산’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반드시 ‘울산바위’ 혹

은 ‘울산암’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산이 아닌 바위로 인식했다는 증거

이다. 

따라서 ‘울산’은 ‘울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의미상 두 가지를 겸한 용어로 

볼 수 있다. 이는 소리의 음성적 측면에서 ‘우는 상’의 ‘울상’이고, 산이 지

닌 형태적 측면에서 ‘울타리상’을 축약한 ‘울상’에서 파생된 용어로 의심된

다는 점이다. 

이것이 문헌에서 정착되면서 ‘천후산(天吼山)’ 또는 ‘이산(籬山)’으로 그 

의미를 내포하여 바뀐 것이 아닐까 한다. 왜냐하면, 지금도 민간에서는 ‘울

산바위’로 지속화되어 전승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본래 ‘울상’인 것을 한자로 다르게 부른 것에 불과하다. 한편으로 ‘울산’의 

원래 소리인 ‘울상’이 듣기에 그리 좋은 느낌이 들지 않음에 따라 굳이 산

도 아닌 이 바위를 ‘울산’이라 불렀을 것으로도 의심된다.23)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울산바위’를 ‘산’으로 볼 것이냐 ‘바위’로 볼 것이

냐 하는 것이다. 그 형태적 측면에서 보자면 이것은 바위산이다. 즉 바위

가 중심이 된 산이다. 그것에 구멍이 많아서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고, 그 

모습이 마치 울타리를 쳐놓은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울산바위’를 ‘울

22) 『�한국구비문학대계』 2-4, 강원도 속초시·양양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157쪽 김선풍·장정룡 조사 “본명이 
천후산인데 저게 인제 왜 울산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인제 준말이 되어 가지고 우는 산, 우는 산, 우는 산하다가 나중
에는 울산,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장헌영, 남.54, 중앙동 500번지, 1981년 4월 27일 조사)  

23) 『�한국구비문학대계』 2-4, 강원도 속초시·양양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48쪽 김선풍·장정룡 조사 “금강산에 
가지도 못하고 첩첩산중 두메산골 사람도 살지 않는 두메산골에다 가만히 놔두지도 않고 (의덕장사가) 패댕겨쳤으니 
어찌 분한지, 울산바위가 아니고 울상바위라 합니다.”(유만석, 남.50, 설악동 170번지, 1981년 4월 17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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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바위’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산은 바위도 내포하고 

있지만 구전설화 상으로 표현된 것을 분석해 본다면 ‘바위산’으로 ‘바위’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디 이 바위를 ‘산’으로 보아서 ‘울산’이라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아직까지 ‘울상’이라 기록된 사료를 찾지 못했다는 점과 고유어의 음성

적 표현인 ‘울’에 한자어 ‘산’이 붙은 것은 자연스런 언어 관습으로 볼 수 있

기 때문이다. 

울산이든 울상이든 현전하는 울산바위 전설은 산악창조형의 고대전설

이다. 조물주나 산신령에 의해 금강산이 형성되었듯이, 설악산 울산바위도 

울산에서 설악산으로 왔다할 정도로 우주개벽에 의해 아름다운 바위가 

명승을 이룬 것이다. 사람들의 자연관은 이러한 화소를 통해서 자연친화

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울산바위는 ‘울상’도 아니고 ‘우는 산’도 아니라 하나의 장대한 

‘바위’일 뿐이다. 거기에 형태적으로 음운학적인 유래를 창의적으로 붙여 

흥미로운 집단전승의 이야기로 전승화 한 것이다. 한편으로 계조암, 신흥

사와 연관하여 불교설화로서도 일정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주

목된다. 

결국 이 전설은 ‘울산’이라는 지명으로 전승하면서 전설이 지닌 역사성

과 전승성, 지역성의 면모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명산 

설악산 울산바위는 금강산과 이렇게 연결된 산으로 백두대간에 형성된 산

맥과 바위의 창조설화형 전설로 이어지고 있다. 

필자가 유만석 제보자에게 들었던 구전설화의 전승적 창작성은 설악산 

지명유래를 “왔다고 해서 와선대, 비가 온다고 해서 비선대, 흔들흔들 흔들

바위, 울고 앉았다 울산바위, 달려간다 달마바위”라고 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24)  

24) �유만석(남.50) 설악동 170번지, 김선풍·장정룡 조사, 1981년 4월 17일, 『한국구비문학대계』 2-4, 강원도 속초시·양 
 양군(1)1983,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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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맺음말

울산바위는 산이자 바위다. 그러므로 천후산(天吼山), 이산(籬山)이라

는 이름과 함께 울산바위 혹은 울산암라 하여 바위라는 단어가 보태어

져 전승된다. 그러나 대부분 구전되는 설화 각 편에 나타난 것은 한결 같

이 ‘바위’로 보고 있다. 사실상 지질학적으로도 울산바위는 ‘울＋산＋바위’

가  아니라 ‘울산＋바위’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울산’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명상 ‘울산’이 아니라 ‘울상바위’ 전

설로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바위이동형 전설은 후대에 이르러 자연에 인격성(人格性)을 

부여하여 창작된 것이고, 원래 형태는 ‘소리’와 ‘형태’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

정된다. 즉 ‘소리’는 ‘우는 산’ ‘형태’는 ‘울타리산’이라는 용어에서 ‘울산바

위’가 탄생했으며, 이것이 지명상 ‘울산’과 동일함에 따라 이동형 전설로 확

대된 것이라 하겠다.

한편으로 울산바위 산이동 유형은 ‘산’이 아니라 ‘바위’로 보고 ‘비봉형

(飛峰形)’이 아닌 ‘실기형(失機形)’의 ‘암거(岩去)와 암지(岩止)로 보는 것

이 타당할 것이다. 39편의 각 편중에서 비봉형으로 볼 수 있는 자료는 불

과 한 편이고 부암형(負岩形)도  한 편이고, 대부분 ‘도보형’으로 걸어서 

온 것이다.

산이동형의 암거(岩去-바위가 걸어간다. 바위가 날라 간다, 옮긴다)소재 

이외에도 인암거(引岩去) 즉 장사가 끌고 가거나, 어깨에 메고 가는 유형도 

있지만 울산바위 전설은 ‘바위이동형 전설’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

것은 산이 아닌 바위가 스스로 ‘날아서 왔다는 유형’과 ‘걸어서 왔다는 유

형’ 그리고 타인이 ‘지고 왔다는 유형’이 혼재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문제

는 어떤 방식으로 이 바위가 설악산에 왔다는 것보다는 이곳으로 옮겨온 

이유와 그 정착에 대한 설화적 화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야 한다.

울산바위 전설은 ‘울’이라는 접두사에 산과 바위가 합쳐진 용어지만 기

본적으로 ‘울’은 ‘울다’와 ‘울타리’에서 나온 말이다. 그것은 음운론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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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인 화법으로 집단 전승상 지역민의 창작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울산바위는 ‘바위’가 강조된 ‘울상바위’가 그 본래적 형태로 추정된

다. 그러나 ‘천후산(天吼山)’ ‘이산(籬山)’ 등의 한자어로 전승되면서 ‘산’으

로 인식되었고 지금까지 ‘울산’의 ‘바위’로 전승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울산바위 전설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대중적 지혜와 창작

성, 인격성, 지연성이 담보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울산바위 전설은 이

동화소, 부세화소, 매미화소를 중심내용으로 전승하고 있음을 파악하였

다.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전설은 설악산과 금강산이 백두대간의 동일 맥락(脈絡)이라는 

친연성(親然性)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이 전설은 지역성과 자존심을 강조하고 있다. 단역(端役)을 거절하

고, 좌정한 명산으로 울산원의 부세를 극복한 화소가 이를 반증한다.

셋째, 울산바위의 어원은 ‘울상바위’에서 근원했을 것으로 보인다. 구술

발음상 ‘울상’이 ‘울산’으로 구현되면서 이동형(移動形) 전설을 집단 창작

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로 이 전설은 계조암, 달마봉과 연계되어 하나의 명승권역을 이루고 

불교문화적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다섯째, 이 전설은 가장 한국적인 실기형(失機形) 바위이동 전설로 의인

화와 인격화를 통해 대중적 지혜를 드러내고 자연친화적 사상을 발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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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왕성폭포  사진제공·속초시청 

“폭포를 보지 못했다면 여행이 헛것될 뻔했네.”
이동항(李東沆), 「지암해산록(遲菴海山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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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악산, 산수풍경의 지극한 아름다움 ‘폭포’

설악산은 그 이름만 들어도 머릿속이 상쾌해진다. 흰 눈의 냉기가 청량

한 바람을 타고 옷깃을 스쳐가는 느낌이다. 설악산 국립공원에 줄지은 날

카롭고 뾰족한 봉우리가 구름 띠를 두르고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나, 백옥 

암반을 타고 흐르는 비취빛깔의 맑은 물이 골짜기마다 폭포를 이룬 모습

은 신선의 경치가 아닌가하는 착각에 빠진다. 

금강산이 일 만 이 천봉을 자랑한다면 설악산은 일 만 이 천 폭포가 절

경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설악의 폭포가 명승이라는 뜻이다. 맑은 물소리

가 하늘의 구름도 멈추게 한다는 토왕성폭포, 비룡폭포, 대승폭포를 비롯

하여 설악산 계곡들은 가히 다양한 폭포를 품고 있는 천하의 왕국이다. 한 

여름철에 비가 내리면 설악산 계곡들에 흐르는 물줄기가 무려 일 만 이 천 

폭포를 이루어 이곳저곳에서 웅장한 교향악이 들리는 듯하다. 설악의 품

에서 자라난 나는 지금도 그 울림과 가슴 설렘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다. 

‘설악’이 아니라 ‘벼락’이라고 읊은 송강 정철의 시조는 폭포수가 떨어지는 

소리를 달리 표현한 것이다.

수려하면서도 웅장함. 그곳이 설악이다. 설악을 ‘옷 입은 금강’이라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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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육당 최남선은 ‘절세의 미인이 골짜기 속에 있으되 고운 모습으로 

물속의 고기를 놀라게 하는 경치라 하고 ‘산수풍경의 지극한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바를 만족하게 하는 산’이라고 높이 평하였다. 

‘설악’의 어원은 신성광명의 산이라는 의미를 지녔다. 이는 우리의 고어 ‘
뫼’ 또는 ‘서리뫼’를 한자 표기한 것으로 신성, 결백, 숭고함이라는 뜻이다. 

줄지은 바위색깔이 모두 흰 눈과 같다든지, 한가위에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이듬해 하지까지 눈이 녹지 않아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기록들

이 전하듯이 설악의 명칭은 그 외면적 양태와 정신적 세계관을 보듬고 있

다. 

설악산은 신라 때부터 나라에서 향과 축문을 내려서 소사(小祀)로서 제

향한 곳이다. 분단된 한국의 최북단에서 금강산과 마주한 설악산은 온 국

민의 사랑을 받는 ‘산중미인’이며 연간 천 이백만의 관광객이 찾는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 등 4개 시군에 걸쳐 있다. 주봉인 대청봉(1,708m)

은 금강산(1,636m)보다 높고, 권역 또한 금강산보다 넓다.  

은자(隱者)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설악산은 유다탕폭(有多湯瀑) 즉 폭포

와 담소가 자랑거리다. 설악산에는 아름다운 8경이 전하는데 폭포와 관련

된 용비승천(龍飛昇天)과 칠색유홍(七色有虹)이 들어있다. 용비승천은 설

악산 폭포의 물줄기를 바라보면 마치 용이 승천하는 것과 같이 황홀하며, 

물이 낙하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물이 올라가는듯한 선경이 장관이라

는 말이다. 칠색유홍은 폭포수에 햇살이 반사되어 생기는 비말(飛沫)에 의

해 영롱한 일곱 색의 무지개가 발생하는 경치로서 바람 따라 하늘거리며 

이동하는 모습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장관이다.

1994년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에 

있는 비룡폭포 계곡일대를 비롯한 외설악 5곳, 내설악 5곳 등 총 10곳이 

2013년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설악은 크게 외설악과 내

설악으로 나뉜다. 천불동계곡의 기암괴석으로 이뤄진 외설악이 남성적 경

관이라면, 우아한 계곡동천으로 형성된 내설악은 여성미를 간직하여 음양

이 짝을 이룬 형국이다. 예로부터 설악, 금강, 오대산을 3형제 산이라 불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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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심산정경(深山情景)의 감흥과 경치는 설악이 으뜸이라 하였다.

명승 제95호 비룡폭포 계곡일원과 96호 토왕성 폭포는 바위 틈새로 절

묘하게 흐르는 물줄기, 깎아지른 바위산들, 이름 모를 희귀한 새와 곤충들, 

가을 돈 단풍을 비롯하여 솜다리 꽃(에델바이스), 금강초롱, 구절초, 참취 

꽃, 과남풀, 산오이풀, 산 꿩의 다리, 투구꽃, 분취, 바위 떡 풀꽃, 흰 꼬리조

팝나무 꽃, 바람꽃, 잔다리, 솔채꽃이 계절마다 천상의 화원을 이룬다. 폭

포수를 감싼 암벽 그리고 수목들은 조화롭고도 포용의 미덕을 보인다. 폭

포수는 쏟아 내리치지만 이를 심취해서 감상하다보면 물이 거꾸로 올라가

는 승천의 기운마저 느낀다. 이처럼 폭포는 조화와 포용, 낙수와 승천의 미

학성을 담고 있다.  

비룡(飛龍)폭포는 속초시 설악동 소공원에서 남쪽으로 뻗은 골짜기인 

토왕골에 있다. 육담폭포와 토왕성폭포의 중간에 수직으로 떨어지는 40m

의 직탕이다. 좁고 험한 골짜기에서 간명하게 쏟아지는 한 가닥 물줄기는 

멀리서보나 가까이에서 보나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하다. 전설에 의하면, 

오래전에 가물었을 때 처녀를 이곳에 사는 용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 한재

를 면했다고 하며 기우제를 지냈다고도 전한다. 

화채능선에서 시작된 계곡물이 솟구쳐 오르는듯한 토왕성(土旺城)폭포

는 3단 연폭(連瀑)으로 굽이쳐 흐르는 장관이다. 일명 ‘신광(神光)폭포’라

고도 부르는데 높이 320m로서 아시아 3대 폭포 중의 하나이며 15회째 빙

벽등반대회가 딱 이틀간만 열린다. 토왕성이라는 이름은 이른바 땅(土)의 

기운이 왕성하지 않으면 기암괴봉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오행설(五行說)에

서 유래했다고도 한다. 봉우리가 폭포를 성벽처럼 둘러싼 양상으로 옛 기

록에는 토왕성(土王城)이라 표기하고 옛 성터가 남아 있다고 하였다. 칠성

봉(1,077m) 북쪽계곡에서 발원한 물이 토왕골을 이루고 석가봉, 노적봉, 

문주봉, 보현봉, 문필봉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으며, 멀리서보면 선녀가 

흰색 비단을 바위 위에 쭉 널어놓은 듯 오묘하다.

대승(大乘)폭포는 인제군 북면 한계리에 있는데 길이 88m로서 금강산 

구룡폭, 개성 천마산 박연폭포와 함께 한국의 3대 폭포라고 칭한다.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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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포의 왕자’라하며, 한계폭포라고도 부른다. 한계령 자락 장수대에서 올

라가면 대승령(1,210m)일대로서 신라 때 경순왕이 머물던 곳이며, 폭포 

맞은편 반석에는 ‘구천은하(九天銀河)’라고 쓴 글씨가 있다. 이 글씨는 곡

운 김수증(1624~1701)이 썼다고 한다. 

이 폭포전설은 모성애가 깃들어 있다. 옛날에 대승이라는 총각이 동아

줄을 내리고 폭포 암벽에서 버섯을 따는데 절벽위에서 “대승아, 대승아”라

고 부르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급히 올라가

보니 짚신만한 지네가 동아줄을 뜯어서 끊어질 위기였다. 아들 대승이의 

위험을 알려준 어머니 외침이 메아리친 폭포라고 하여 대승폭포로 지었다

고 한다. 

설악의 명승 10곳은 계절에 따라 다채롭게 옷을 갈아입듯이 특별한 장

관을 이룬다. 비룡, 토왕성, 대승폭포를 비롯하여 십이 선녀탕(98호), 수렴

동 계곡(99호), 비선대와 천불동계곡(100호), 용아장성(101호), 공룡능성

(102호), 울산바위(103호), 내설악만경대(104호) 등 이곳에서는 세속의 티

끌을 깨끗이 털어내는 생명회복의 힘을 얻을 수 있다. 폭포는 자연의 역동

적 몸짓이자 숨겨진 속살이다. 세계적 명산 설악산이 내보이는 폭포는 조

물주가 인간에게 준 큰 선물이자 암호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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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불동의 낙수  사진제공·속초시청

“설악의 물은 신령스러워 금강산보다 뛰어 납니다.”
권용정(權用正),「설악내기(雪嶽內記)」





3장  
문화콘텐츠가 살아 숨 쉬는 명산 설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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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전설과 개발사 그리고 기행문

Ⅰ. 머리말    

설악산 지명유래는 전설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인간세계의 현실

을 생활무대로 활동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활동을 통하여 

사람들의 염원과 욕구를 반영한다. 전설은 일반적으로 연기성(緣起性)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역사연구를 위한 사료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증거물이 존재하는 이야기를 전설로 분류한다. 여기에는 자연

창조전설, 산(山)·봉(峰)·령(嶺)전설, 바다·섬 전설, 강·폭포전설, 연못·

샘전설, 바위·굴전설, 마을·지명(地名)전설, 성·다리전설, 사찰·탑상(塔

像)전설, 누정(樓亭)·비각(碑閣)전설, 꽃·나무 전설, 동물·사물전설, 풍

속·유래전설, 영웅(英雄)·장수(將帥)전설, 이인(異人)·명사(名士)전설, 

고승(高僧)·이승(異僧)전설, 예인(藝人)·재인(才人)전설, 기타 인물전설 

등으로 세분화된다. 학자들은 다양하게 전설을 분류하고 있는데 2대분류

에서 최대 6대분류까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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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대분류 

    ①역사전설 ②풍물전설

(2) 3대분류 : 

    ①�인물전설 ②사사(史事)전설 ③풍물전설(산천경물전설·지방특산전

설·풍속습관전설), 

    ①인물전설 ②역사전설 ③풍물전설

(3) 4대분류 : 

    ①인물전설 ②자연전설 ③풍습전설 ④문화유물전설, 

    ①지명·지형물전설 ②인물전설 ③풍속·습관전설 ④자연현상전설  

(4) 6대분류 : 

    ①인물전설 ②역사사건전설 ③지방풍물전설 ④민속전설

    ⑤향토특산전설 ⑥사회생활전설

본고에서는 1950년부터 70년대까지 설악산 전설자료집과 기행문, 개발

사 등의 산재한 편린들을 일부 모아서 소개하고자 한다. 전설집의 하나는 

1966년에 속초시교육장에 의해 출간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작자미상인

데 1970년대로 추정되는바 사료적 가치와 역사문화콘텐츠로서 의의를 지

닌다. 아울러 설악산 관광개발에 앞장섰던 최구현 씨가 1950~60년대 진

행되었던 설악산 개발에 대한 내용도 싣고, 수록한 글 가운데 1958년 대

학생들이 대청봉을 오르고 식물채집의 일화도 있으며, 1963년 고등학생이 

설악을 탐방하고 쓴 기행문도 재미있다. 설악을 절세가인이 그윽한 골짜기

에 수줍어하는 듯한 경관이라 비유하기도 했는데, 이른바 ‘설악산학’이라

고 말할 만한 산재한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설악의 진면목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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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연재(高淵在)의 외설악관광안내서1) 

이 책자는 1966년 속초시교육청 고연재 교육장이 발행인으로 된 총 41

쪽이다. 발행처는 속초시교육청, 인쇄는 삼화인쇄사(TEL.76)이다. 수록내

용은 속초지구, 양양지구, 고성지구 등 3부로 나누었다. 속초지구에는 양

폭포, 대청봉, 유선대, 천화대, 집선봉, 형제암, 노루목치, 도문리, 영랑호, 금

장대, 척산온천 등 30개 항목이 들었다. 양양지구에는 강선리, 낙산사, 의

상대, 보타굴, 영혈사, 명주사, 조산해수욕장, 하조대, 오색약수 등 9개 항

목이고 고성지구에는 청간정, 화암사, 화진포, 건봉사 등 4개 항목으로 3

개 지구의 총 43개로 서술하였다. 책자는 소형국판 국한문 인쇄본으로 본

문에는 관련 흑백 사진들이 수록되어 있고 크기는 가로 11cm 세로 19cm

이다. 이 책자는 『외설악관광안내(外雪岳觀光案內)』라는 이름으로 처음 

나온 관광안내 책자로 판단된다. 이 책자는 속초, 양상, 고성지구의 관광

자원을 소개한 것으로 비교적 일찍이 체계화되어 나온 자료라고 평가된다. 

고연재 속초시교육장은 손양면 하양현리 태생이다.2) 이 분이 책자의 머

리말에서는 ‘연구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신빙성 있는 자료 수집을 위해

서 애로와 고난 끝에 완성하였다고 하였으며 지역에 거주하는 여러 선생

님들이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밝혔다. 따라서 속초시 교육청에 소속된 교

사들이 비교적 체계성을 갖춘 연구자료를 겸한 관광안내 책자로 준비하여 

발간한 것으로 보인다. 책자의 한자는 한글로 바꾸고 맞춤법도 현대어로 

바꾸었다. 특별한 지명이나 인명, 혼동되는 용어, 고유명사 등은 괄호 안에 

한자를 넣었다. 책자에는 안내문과 머리말이 들어 있고 이어서 속초지구

1) 高淵在, 『外雪岳 觀光案內』 束草市敎育廳, 三和印刷社 1966년 5월, �
2) 『�襄陽郡誌』 (下卷), 양양문화원, 2010, 2012쪽 “고연재(高淵在, 1922~1999) 관향은 제주이며 호는 설송(雪松)이

고 손양면 하양혈리 태생이다. 양양보통학교를 거쳐 강원도립 춘천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상평초등학교 훈도를 시작, 
8·15광복을 맞아 월남하여 인구국민학교에 근무하다 양양이 수복되니 귀향하여 손양면장을 지내면서 전후복구 및 
사라져가는 문화의 발굴, 부흥에 힘썼으며 오호·천진·영랑국민학교장을 거쳐 속초교육청 초대교육장에 취임하여 
수복지구 교육재건에 전념하다가 정치에 입문했다.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에서 역량을 발휘했으며 지역구국회위
원인 김종호를 특히 후원하니 지역건설에 큰 공을 세웠다. 또한 강원도교육위원회 초대의장을 역임하였다. 손양면 출
신인물을 규합하여 지역발전에 기어코자 설송회(雪松會)를 조직하고 초대회장에 추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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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시작된다. 본고에서는 속초지구의 관광안내문만 수록한다. 

<안내문>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금수강산으로 이름 낫거니와 기중(其中)에도 우리 강원도는 도처에 

영산승지(靈山勝地)가 많음은 세상의 공지(公知)하는 바이다. 과거 금강산이 만국공원으로 

전 세계에 그 명성이 자자하였을 때 설악산은 은연(隱然)히 그 내조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옛날에 금강산은 마치 노방에 술파는 여인과 같고 설악산은 절세의 가인이 그윽한 골속에서 

수줍어하는 듯 경관이라 비유되어왔다. 이러한 설악산을 배경으로 한 당시(當市)는 도처에 

명승과 고적이 산재하여 시인묵객과 풍류낭인(風流浪人)의 발자취가 그칠 줄 모르며 근자

에는 내외관광객의 탐방이 일익증가(日益增加)하고 앞으로 설악산이 완전 개발되면 만국공

원으로 등장할 날도 불원(不遠)하다. 현재 교통이 편리하고 자유로이 탐승할 수 있는 명승

과 고적 몇 곳을 소개하고자 함.

 <머리말> 

문화재는 민족의 위대한 유산의 하나이다. 그러기에 문화재에는 그 민족의 혼이 깃들고 피

가 흐르는 산 역사요, 민족정신의 상징이라 하겠다. 이렇게도 문화재가 그 나라 민족의 산 얼

로서 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화재는 우리민족의 수난과 더불어 너무나도 가

혹한 학대를 당하여 온 것 같다. 국보적 문화재가 바다를 건너는가 하면 시중의 상품 진열장

에서 골동품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니 말이다. 그래서 인지 현재 국가에서는 문화재보호

법이 제정되고 문화재관리국이 설치되어 그 보호와 관리에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은 천

만다행이라 하겠다. 일찍이 우리나라는 선사시대로부터 삼국시대를 거쳐, 신라, 고려, 조선

에 이르기 까지 많은 문화재를 창조해왔고 그것이 동양의 많은 문화연구 자료로서 귀중한 위

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고구려의 고적에서 보듯이 기운이 생동하는 사신도(四神

圖)나 신선불로사상에서 빚어 나온 신선 비선도나 불로초지 같은 관념적인 그림과 주인공의 

초상화 등 자유분방하게 또는 세려(細麗)하게 그 기법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뿐만 아니

라 신라고적에서 나오는 금관총을 비롯하여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의 공예품을 만든 솜씨

는 당대 일본의 고화에 비할 바 없다 하며 부여의 백제탑이나, 익산의 미륵사탑 등 그 우아

하고 세련된 솜씨는 우리 조상들의 창의력을 과시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의 문화재가 그 얼마나 소중한 우리민족의 정신적 유산이며, 이것을 통

하여 우리가 문화민족으로 높은 금도(襟度)를 자랑하고 오늘의 문화 창조를 고무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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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온 국민은 문화재에 대한 진정한 가치판단을 가지고 문화

재를 발굴, 보존하여야 하겠으며 그 유래와 발전상을 밝혀 인류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여

야겠기에 연구 자료의 한 분야로서, 이 고장의 문화재를 수록한 ‘외설악’의 책자 발간을 결심

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 고장에는 국내에서 제일가는 천연기념물인 설악산을 비롯하여 수

많은 문화재, 명승고적을 가지고 있어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 제위에게 안내서로 대한 정도

의 몇 개의 서적들은 있었으나 그 역시 체계적이고 통일된 내용이 되지 못하여 연구 자료로

서의 가치성을 부끄럽게 여기고 신빙성 있는 자료 수집을 위해 많은 애로와 고난 끝에 이 책

을 완성하였으니 이 고장의 관광안내와 이 나라 문화발전을 위한 연구 자료로서 다소나마 

참고되리라 믿는다. 끝으로 본서 발간을 위하여 많은 자료를 제공하여 주신 여러 선생님들

에게 감사하는 바이다. 

서기 1966년 3월 속초시교육장 고연재(高淵在) 

1) 속초지구

(1) 설악산(雪嶽山)

속초시 서남에 솟은 산으로 해발 1.708m 태백준령을 동서로 서북쪽을 

내설악(강원도 인제군), 동남쪽을 외설악(강원도 속초시)이라 부른다. 수

목이 울창하고 기암괴석과 폭포 협곡 사이의 계류(溪流)가 수려한 절경

을 이루고 고래(古來)로 명승들이 수도하던 사찰들과 기담설화가 도처에 

산재하여 국내외에 알려진 관광지로 이름 높다. 설악산을 승가(僧家)의 

기록에 의하면 설산(雪山) 또는 설봉산(雪峰山). 설악산 등으로 쓰여져 

있다. 설악산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금강산을 옛날에는 ‘서리뫼(霜嶽)’라 

불렀으니 그와 마찬가지로 설악산도 ‘살뫼(雪嶽)’라 부른 것이라 본다. 본

래 신라어로 ‘설(雪)’은 ‘살’의 음역(音譯)이요, ‘살’은 인간 범유(凡有)의 활

동상을 규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산다(生命)’ ‘숨(呼吸)’ ‘사람(人

間)’ ‘새벽(黎明)’ ‘샘(泉)’ 등을 포함해서 그 어근이 이와 통하며 불교에서

도 불타의 몸에서 나온 영주(靈珠)와 영골(靈骨)을 가리켜 사리(舍利)라

고 한다. 그러나 지극히 청정한 생명의 신비적인 표시물을 영골이라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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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 설악이라는 ‘雪’은 결국 신성(神性)을 의미하는 ‘살’의 음역이 분명하

다. ‘살’(雪)은 가장 신성하고 순백, 숭고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택한 한자이

다.(노산 이은상의 설악행각에서)

그리고 여지승람이나 문헌비고 등을 보면 ‘중추시설(仲秋始雪) 지하내소

(至夏乃消) 고명언(故名焉)’(중추부터 눈이 시작되어 여름에 이르러 그치

므로 이름이 유래되었다)이라 하였고 금원(錦園)여사는 그의 호동낙서기

에 ‘석백시설(石白如雪), 고명설악(故名雪岳)’(바위색이 눈과 같아서 이름

을 설악이라 했다)이라 하였다. 요컨대 설악산은 다설조설(多雪早雪)을 말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바위마다 희고 깨끗하면서도 범할 수 없는 영역(靈

域)의 존엄성을 의미하는 명산(名山)이라는 뜻으로 단정할 수 있겠다.

(2) 신흥사(神興寺)

속초시내에서 15km, 설악 산중에 있는 사찰로 창립의 역사가 깊고 주

위의 산수경이 미려함은 우리나라 몇 개 대 사찰과 함께 손꼽힌다. 신라 

28대 진덕여왕 7(서기 653)년에 자장율사(慈裝律師)가 오대산으로부터 

설악산에 들어와서 사찰을 건립하고 향성사(香城寺)라 하였다. 절 앞뜰에

는 9층 석탑이 세워져 있고 세존사리를 봉안하였다 한다. 즉 이 사찰은 자

장율사가 당나라에서 불법을 닦고 귀국하여 건립한 사찰과 탑 10개 중의 

하나인 것이다. 

고기(古記)에 의하면 자장율사가 신라 선덕여왕 6(서기 637)년에 왕명

을 받고 당나라에 가서 청량산(淸凉山) 문수보살 밑에서 성심껏 정진한 끝

에 마정수기(摩頂手記 즉 득도하였음을 말함) 불정골(佛頂骨), 불아(佛牙:

부처님의 어금니), 금점가사(金點袈裟:부처님이 입던 금무늬가 있는 가사) 

한 벌, 불사리 100장을 가지고 선덕여왕 15년에 귀국하여 황룡사에 창립 

9층 석탑을 세우고 불사리 33장을 봉안하였으며 28대 진덕여왕 4년에 통

도사를 건립, 다음해 6년 오대산 지로봉(地爐峰) 및 중대(中臺)에 적멸궁

(寂滅宮)을 건립 13층의 대화탑(大和塔)을, 태백산 갈래사(葛來寺), 설악

산의 봉정암(鳳頂巖) 등을 건립하고 각각 불사리를 봉안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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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율사가 오대산으로부터 설악산에 들어와 보니 오색이 영롱한 서리

가 어리어있고, 봉마다 서린 기이한 향기는 코가 막힐 지경이므로 한걸음 

띨 적마다 합장배례하며 국내(局內)를 살펴보니 겹겹이 쌓인 동천(洞天)

은 영기(靈氣)에 잠겨있고 세속을 벗어난 품이 가히 마음을 가다듬고 수

성(修性)할 사람이 있을만한 곳이라 단정하고 법열(法悅)에 이른바 중향

성불토국(衆香城佛土國)이 바로 이곳임을 믿고 대가람을 건립하니 이것이 

향성사인 것이다. 

이 향성사는 223년 만에 수천 칸의 대사찰이 일조에 잿더미로 화하고 

앞뜰에 세워진 9층 석탑도 화재 당시 파손되고 현재 3층만이 남게 되었다. 

그 후 의상법사(義湘法師)가 선정사(禪定寺)를 창건하다가 인조 22년에 

소실, 다음해인 인조 23년에 고승 운서(雲瑞), 연옥(連玉), 혜원(惠元) 등 

3승려가 창건한 것으로 법당 극락보전을 비롯한 수개의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 의상법사의 선정사가 불타버린 후 대부분의 승려는 무심히 흩어졌

으나 승려 중  유지층에 속하는 운서, 연옥, 혜원 3승려는 수백 년의 고찰

이 일조에 변을 당함을 한탄하고 기어코 사찰을 재건할 것을 결심하였다. 

하루는 3승려가 똑같은 꿈을 꾸었다 한다.

달마봉(達磨峰) 아래 향성사 옛터 뒤에 자리 잡은 소림암(小林庵)으로

부터 신인(神人)이 출현하여 “나는 달마이다. 그대들은 절을 저 건너편에 

지으면 수만 년이 가도 삼재(三災)가 범하지 못할 것이니, 저 곳에다 절을 

세우라.”하고 비천하였다. 이렇게 신의 계시로 창건하였다하여 신흥사라 하

였다. 신흥사의 불상은 선정사 당시 봉안하였던 불상으로 의상법사가 직

접 조성한 3불상으로서 지금부터 약 1,000여 년 전이 된다. 신흥사의 범

종은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 향성사 당시의 종으로 향성사가 소실될 

때 깨어졌던 것을 조선 영조 24년에 화주원각(化主圓覺)이 개주하였으나 

충분치 못하여 10년 후인 영조 34년에 화주 홍안(弘眼)이 다시 개주하였

다. 중량이 천근, 6.25의 총상을 입은 채 현재 신흥사 보제루(普濟樓)에 비

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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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원암(內院庵) 

신흥사에서 북쪽 계조암으로 가는 2km 쯤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암자로서 그 초창은 인조 24년 선정사가 불탄 뒤 3년 만에 신흥사를 창건

하고 선정사의 옛터를 비워두는 것이 너무도 애석히 여겨서 이 암자를 창

건한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에 금강산 신계사에서 수도하던 비

구니 김수영(金壽永)은 이 암자로 전적하여 옛 조사들의 선정하던 성지인

줄 깨닫고 믿음을 대발하여 자기의 토지 50석을 헌납하고 선원을 개설하

였다.

(4) 계조암(繼祖庵)

울산암(蔚山岩) 남쪽 기슭에 석굴이 있다. 이 굴 속에 지은 암자로서 선

정사 창건 전부터 있던 옛 암자의 하나이다. 이 암자는 동산, 각지, 봉정(東

山, 覺知, 鳳頂) 3조사가 수도하던 곳으로서 의상, 원효 두 도사에게 계승

되었다 하여 계조암이라 이름 지었다. 이곳은 불교에서 말하기를 가장 영

감이 빠른 곳이라 하여 성심으로 기도하면 바라는 바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암자 밑에 쌍동암(双童岩)이 있다. 이 바위는 암자의 수

문(守門)이 의(義)를 갖고 있다. 문밖에는 좌우에 와우암(臥牛岩)과 용암

석(龍岩石)이 있어 청룡백호를 이루고 있으며 우암을 옛말로 ‘식당바위’라 

하며 백여 명의 승려가 모여 앉아 공양하던 곳이라 한다. 바위 옆에는 소

뿔(牛角)바위가 있는데 이것이 일명 흔들바위(動石)인 것이다. 한 사람의 

힘이나 백사람의 힘으로 흔들어도 그 움직임의 율(率)은 한가지인 것으로 

전설에 의하면 본래 이 바위는 양쪽에 둘이서 있었는데, 미신의 지리에 빠

진 자가 승가의 영기가 너무 많은 것을 시기하여 바위하나를 굴러 떨어뜨

렸다고 한다. 용암석은 용의 수염에 흡사하고 바위 아래 여의주석(如意珠

石)이 있어 그 밑에 영천(靈泉)이 솟아난다. 영천의 물맛이야 말로 감로약

천(甘露藥泉)으로 한 모금 마시면 몸과 마음이 상쾌하여진다 하여 이를 

가리켜 청량산(淸凉散)을 막은 것 같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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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의 추경  사진제공·속초시청 

“창과 칼 같은 산이 놀라게 하고 혼을 빠지게 한다.”
김창흡(金昌翕),『동유소기(東遊小記)』

(5) 울산암(蔚山岩)과 천후산(天吼山)

설악산 북쪽에 자리 잡은 좌석산(座石山)으로 일명 천후산(天吼山)이라

고 한다. 이 산 높이는 해발 650여m로서 사방이 절벽으로서 나는 새도 면

하기 어렵다는 여섯 개의 봉으로 이루어진 동양에서도 으뜸가는 돌산이

다. 이 산중 허리에 큰 영혈(靈穴)이 있으니 하늘에서 뇌성벽력을 칠 때면 

산 전체가 울리어 심산의 후자(吼子)가 우는 듯 하다하여 천후산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다. 이 산중 허리에 구름이 덮였을 때에는 일견 연못의 연

이 막 피어오르는 듯하다하여 연화반개상(蓮花半開像)이라고도 하며, 큰 

대숲(竹樹)을 베어 묶은듯 하다고도 한다. 이 산 꼭대기에 오르면 수백 칸

으로 헤아릴 수 있는 넓은 반석이 있는데 이 반석위에 대략 대두(大斗) 천 

여두를 저장 할 수 있는 돌 항아리가 5~6개 있다. 이 항아리에는 몇 천 몇 

만 년이 되는 천연의 빗물이 고여 있는데 이 물은 이상하게도 조금도 더럽

혀지거나 악취가 없으며 맑고 깨끗한 물이다.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물을 한 모금만 마셔도 만병통치된다고 하는 감로영수라고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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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권금성(權金城) 

신흥사 보제루(普濟樓)에 올라서 남으로 바라보면 하늘높이 우뚝 솟은 

웅장한 봉이 있다. 이 봉을 권금성이라 하는데 이 산은 높이가 해발 860m 

로서 산정에는 80여 칸이 넘는 넓은 반석이 있으며 이 광장을 중심으로 산

의 중허리에는 천여 칸의 석성(石城)이 있다. 이 석성의 연대는 알 수 없으

나 권, 김 양장군이 난세를 피하기 위하여 축성하고 난을 피하였다고 하나, 

다른 설에는 거란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축성하고 수어하였다고도 전하고 

있다. 이 산 중허리를 둘러싼 기이한 봉으로 실요곡(失了谷), 방검대(放鈐

臺) 등이 있다.

(7) 달마봉(達磨峯)

신흥사 앞 세심천(洗心川)을 건너 동쪽으로 향하여 구름사이로 우뚝 솟

은 봉이 달마봉이다. 그 모습이 흡사 달마와도 같고 그 봉에 올라 동해를 

굽어보면 망망한 대해는 하늘과 잇닿아있고 우측에는 지난날 영랑(永郞), 

술랑(述郞)이 선유(船遊)를 즐기던 영랑호의 잔잔한 물결이 달마의 웅장

한 모습을 비춰주고 있으며 서쪽에는 옛 향성사 당시의 소림암자(小林庵

子)가 있다. 이 암자는 옛날에 달마대사가 인도로부터 양(梁) 나라에 가서 

무제(武帝)를 친견하고 대세를 살펴 생각하니 포도전법(布道傳法)이 미숙

한지라 소림암 굴속에 머물러 9년간 고행 수련하였다는 전설도 있으며 이 

봉의 최고 풍치는 진달래 필 때가 한창이요 또한 온갖 초목이 붉게 만드는 

단풍시가 극치라고 하겠다.

(8) 금강굴(金剛窟)

비선대 앞에 하늘을 찌를 듯이 우뚝 솟은 석봉(石峯)이 있다. 이 석봉을 

석상(石像)이라고 하며 미력봉이라고도 한다. 미력봉 허리에는 큰 석굴이 

있는데 이 석굴을 가리켜 금강굴이라고 한다. 이 금강굴은 오르내리기가 

퍽 힘들며 석벽을 더듬어 나뭇가지를 휘어잡고 기어 올라가야 한다. 옛 말

에 황천(黃泉)다리를 더듬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곳을 두고 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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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가 하며 이 굴에 오르면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이 세상을 숨어 살기

로 한 어떤 고승이 수도할 때 사용하던 유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지

만 수년전까지도 그 불상이 있었다. 이 굴의 넓이는 사방이 20여척이나 되

고 굴 입구에서 둘러보면 동쪽은 긴 산골짜기가 동해바다에 통하여 만리

창파가 눈앞에 바라보이고 북쪽으로는 겹겹이 둘러싸인 천태만상의 천불

동(千佛洞)의 가경(佳境)을 볼 수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금강굴의 자랑인 

것이다.

(9) 와선대(臥仙台)

천불동 계곡 첫머리에 있는데 넓이가 약 1정보를 헤아릴 수 있는 반석이

다. 이 대석은 수림이 울창하고 기이한 산악으로 둘러싸인 계곡에 있으며 

옛날 마고선(麻姑仙)이란 선인이 많은 선인들과 더불어 이 대에 모여 바둑

과 거문고를 타면서 산수의 경치와 동곡(洞谷)의 아름다움을 누워서 감상

하던 곳이라 하여 이 대의 이름을 와선대라고 부르게 되었다.

(10) 비선대(飛仙台)

마고선이 와선대로부터 이곳에 와서 하늘에 올라간 곳이라 하여 비선대

라고 한다. 이 비선대는 그 경치가 너무도 우아하며 와선대로부터 석계반

석(石溪盤石)을 따라 올라가면 크고 작은 폭포가 조화되어 그 아름다움

은 금강산의 만폭동을 무색케 한다. 또한 비선대는 옛날부터 시인묵객의 

발걸음이 끊어질 사이가 없이 이곳에 찾아와선 의관을 벗어 늙은 소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맑은 구슬같이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고는 넓고 흰 여러 

반석위에 비스듬히 누워서 하늘을 찌를듯한 웅장무쌍한 석상 미력봉을 

바라보고 있으면 바위와 바위 사이에서는 녹음방초가 희희낙락하는 것 같

고 온 몸의 뼈마디가 되살아나는 듯하며 날개라도 있으면 하늘로 승천할 

것 같은 기분이라 하였으니 비선대의 장관이란 더 형용할 바가 없다 하겠

으며 설악산의 대표적인 명승지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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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천불동(千佛洞)과 귀면암(鬼面岩)

천불동 일대에 천태만산으로 늘어서 1,000여개의 뾰족 봉들은 마치 미

술가의 조각품처럼 제각기 예술미를 지니고 있다. 마음대로 생겨진 허다한 

괴석첩봉(怪石疊峰)은 어떻게 보면 사자 같고 맹호와 비슷한가 하면 노승

이 염불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주는 변화무쌍한 광경을 이룬다. 귀면암은 

천불동 중허리에 위치하며 예부터 이곳 사람들은 이곳을 ‘설악골’이라고도 

부른다.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에게는 이 산의 관문 역할을 해주고 있는 손

꼽히는 명승지이기도 하다. 이름이 ‘귀면’이어서 불쾌감을 주기 쉬우나 그 

생긴 형태가 마치 괴물과 같다하여 금강산의 귀면암과 같은 이름을 붙였다.

(12) 마등령(馬登嶺) 

내설악과 외설악을 연결하는 태산준령으로서 설악산에서는 청봉 다음으

로 높은 곳이며 해발 1,327m 에 달한다. 경사가 거의 수직에 가까우므로 

산턱을 어루만지며 오른다는 뜻에서 ‘마등령(摩登嶺)’이라고도 한다. 경사

가 급하여 이 령에 오를 때에는 탐승객의 숨소리가 하늘에 닿을 정도이다. 

그러나 영상에 오르면 내외설악의 만천하산경이 발아래 전개되고 실로 산

에 올랐다는 통쾌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또한 멀리 동해바다의 푸른 절

경을 바라보는 기분 속에 빠져들게 하며 장엄한 대자연 속에서 풍겨주는 무

한한 경황에 가슴이 벅차다. 마등령은 내외설악의 분수령이기도 한다.

 (13) 토왕성폭포(土旺城瀑布)

신흥사에서 동쪽으로 바라보면 높고 낮은 기암괴석이 천길 만길 깎아 세

운 듯한 석봉들이 있다. 이 봉들을 가리켜 석가봉(釋迦峯), 문주봉(文珠

峯), 보현봉(普賢峯), 익적봉(翌滴峯), 선자봉(扇子峯), 노적봉(露積峯), 문

필봉(文筆峯)이라 부른다. 이 사이에 흐르는 한 폭포가 있는데 이것이 신

광폭포(神光瀑布)이다.(현재는 토왕성폭포) 이 폭포는 지난날 이태백이가 

중국 여산폭포를 읊은 시의 한 구절을 연상케 한다. ‘비류직하 삼천척 의

시운하 낙구천(飛流直下 三千尺, 疑是銀河 落九天)’ 또한 우리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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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유명한 박연폭포가 좋다 하지만 설악산에 있는 토왕성폭포(또한 신

광폭포)도 이에 못지 않을 것이다. 이 폭포의 장관을 멀리서 바라볼 때 하

늘에서 흰 비단 한 폭을 펼쳐 놓은 것 같고, 가까이 보면 옥구슬을 석벽에 

뿌려 놓은 듯하다. 그 떨어지는 물소리는 천고의 용의 울음소리와 대호의 

휘파람 소리가 뒤섞인 것같이 폭음(瀑音)은 그칠 줄 모르고 사절 변함없

이 쏟아지고 있다.

(14) 비룡폭포(飛龍瀑布)

이 폭포는 토왕성폭포의 하폭으로서 높이가 150여척이나 되며 줄기차게 

떨어지는 맑은 물은 금강산 구룡연폭포와 흡사하고 험준한 산길을 올라 

첫 눈에 뜨일 때에는 마치 용이 굽이져 석벽을 밀고 하늘로 비천하는 것 

같다하여 비룡폭포라 한다.

(15) 육담폭포(六潭瀑布)

토왕성 계곡에 들어서 약 200m를 올라가면 육담폭포가 있다. 이 폭포

는 담소(潭沼)가 6개로 이루어져 육담폭포라 한다. 이 육담폭포의 전면에

는 높이 8m, 폭 1.3m, 길이 42m의 조교(弔橋)가 가설되어 그 풍치가 가

관이며 관광객의 탐승에 편리하게 되어 있다.

(16) 문주담(文珠潭) 

비선대에서 천불동계곡을 따라 약 1km 올라가면 아담한 담소가 있는데 

이 담소에는 항시 맑은 옥류수가 고이어 오고가는 관광객들의 마음을 상

쾌하게 하고 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세조 대왕 당시 문수보살이 이곳

에서 목욕을 한 곳이라 하여 문주담 이라고 불리고 있다.

(17) 이호담(二湖潭)

천불동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맑고 아담한 두 개의 담소가 있어 이호담

이라고 한다. 이 담소에는 사시사철 그 맑음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 담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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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여다보면 두 마음을 가질 수 없다하며 또한 마음이 변할 수 없는 심

경 속으로 몰아넣는다고 한다. 이 이호담에는 각종 어류들이 놀고 있는데 

이 담소 위쪽으로는 어류를 찾아볼 수 없다.

(18) 천당폭포(天堂瀑布)

양폭에서 위쪽으로 약 200m를 올라가면 협곡사이로 흐르는 폭포가 천

당폭포이다. 이 천당폭포는 천불동계곡의 상류의 마지막 아름다운 폭포인

데 옛날에는 이곳이 아주 험준하여 일반 관광객은 도저히 관망할 수 없었

으나 지금은 관광로 개설과 아울러 약 15m의 조교와 수개의 사다리가 놓

여 있는데 모든 속세에서 고난을 겪어 오다가 이곳을 고생 끝에 올라가면 

마치 천당에 이른 통쾌감을 느끼게 되어 천당폭포라고 불리고 있다.

(19) 오련폭포(五連瀑布)

오련폭포는 천불동계속 상부에 자리 잡고 있는 폭포로서 협곡사이에 5

개로 연이어 있다고 해서 오련폭포라고 한다. 흔히 귀면암을 겉문다리, 오

련폭포를 안문다리가 한다. 이 안문다리를 벗어나면 양폭포와 천당폭포가 

있다.

오련폭포  사진제공·속초시청

“우연히 왔다가 좋아하게 되어 떠날 수 없습니다.”
이복원(李福源),『설악왕환일기(雪嶽往還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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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양폭포(陽瀑布)

천불동계곡, 오련폭포를 지나 계곡이 좌우로 분류되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는 폭포로서 좌측에서 흘러 양폭포가 되고 우측에서 흘러 음폭포가 되

니 음양이 합쳐서 천불동 계곡을 이루었으며 이 양폭 상단에는 천당폭포

가 있다.

(21) 대청봉(大靑峰)

해발 1.708m의 설악산의 청봉은 동서남북에 산재하고 있는 설악산 전

체를 한눈으로 굽어볼 수 있는 설악산의 주봉인 것이다. 이곳 대청봉을 중

심으로 이름 모를 고산식물과 각종조류들이 있어 고산생물 자료조사에 매

우 좋은 곳이다. 이 대청봉은 늦가을부터 늦은 봄까지 정상에도 눈이 덮

여 있다.

(22) 유선대(遊仙台)

금강문의 바로 밑을 지나 내려가면 비선대 미륵봉의 뒤쪽이 눈 아래 보

이며 이곳을 지나가려면 천불동 계곡을 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유선대

가 있다. 그 옛날 이곳에서 선녀들이 놀고 간 곳이라 해서 유선대라 불리

우고 있다. 이곳 유선대는 가을 단풍을 위시해서 겨울에는 소나무 설화(雪

花)가 어리어 설악산의 새 맛을 볼 수 있게 한다.

(23) 천화대(天花台)

천화대는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석봉으로 그 경치도 또한 가경

이다. 이 천화대는 마등령에서부터 청봉까지 연결되고 있으며 광범위한 외

설악의 서쪽 준령이다. 멀리는 화채봉(華彩峰)과 동해가 바라보이며 마치 

꽃밭같은 형태를 이루어서 천상에 있는 화원 같아 천화대라 불리운다.

(24) 집선봉(集仙峰)

집선봉은 권금성 뒤쪽 남향에 자리 잡고 있는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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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흰 봉들이 모여 된 것이다. 마치 선녀들이 전부 이곳에 모이어 입정(立

定)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집선봉이라 한다.

(25) 형제암(兄弟岩)

천불동계곡의 중간에 자리 잡은 석봉은 두 형제가 나란히 서서 천불동

계곡을 지키고 있는 것 같다고 하여 형제봉이라고 한다.

(26) 노루목 치(峙)

도문리(道門里)를 거쳐 점점 깊어져 가는 골을 헤치며 설악산을 향하여 

가는데 서로 엇갈린 숲은 햇빛을 가로 막고 있는 곳에 적은 언덕이 있으니 

높지도 않고 편편치도 않으나 올라가보니 등 뒤로 30리쯤의 푸른 바다가 

하늘가에 닿아있고 아래 보이는 여러 봉우리는 깎아 세운 듯하며 참으로 

딴 세상에 온 듯 했었다. 그리고 갈 길의 방향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문

득 어디서인지 흰 노루 한 마리가 나타나 비록 말은 못하지만 고개와 몸짓

으로 길 안내를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고개를 노루목 고개라 부르게 

된 것이다.

 

(27) 도문리(道門里)

의상, 원효 두 대사가 향선리에서 신선의 안내를 받아 설악산 쪽을 향하

여 법장으로 우거진 숲을 헤치며 약 10리쯤 가니 별안간 삼현을 켜는 듯 

한 맑고 우아한 곡이 들리며 무상무아(無常無我)의 법을 아뢰는 듯하며 

법장(法杖)을 멈추고 서 있으려니 홀연 대오(大悟)한지라 의상, 원효 두 대

사는 몸과 마음이 경쾌하여 지며 한발 옮길 적마다 절 한 번씩 하였다 한

다. 그러므로 도통의 문을 열어주었다 하여 도(道)자 문(門)자를 따서 도

문리라 지명을 붙인 것이다.

(28) 영랑호(永郞湖)

속초시 북방에 위치하며 사방 12km나 되는 청일(淸溢)한 호수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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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는 지금으로부터 1,500여 년 전 신라시대의 영랑, 술랑(述郞), 안상(

安祥), 남석(南石) 등이 금강산으로부터 고성 삼일포에서 3일간 유연(留

連)하고 각기 분산하였으나 영랑만이 이 호수에 와서 뱃놀이를 즐기면서 

체류한 곳이라 하여 영랑호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호수 남쪽에는 송림이 

울창하고 그 속에는 보광사(普光寺)라고 하는 조그마한 사찰이 있는데 이 

사찰은 서기 1937년에 정혁담(鄭革潭)이라는 승려가 사재로 건립하고 53

불의 수좌인 보광불존을 봉안하였기 때문에 이를 보광사라고 한다. 언제

나 맑고 푸르고 잔잔한 호수와 주위에 뜸뜸이 있는 기암들은 더 한층 호

수를 아름답게 하여 주고 있으며 수중에는 각종 어족이 풍부하며 낚시터

를 즐기는 태공들과 뱃놀이를 즐기는 시민들의 좋은 휴식터가 되어 있다.

(29) 금장대(金將台)

영랑호 서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누대로서 6.25 당시 육군 제11사단장 

김병희(金秉熙) 장군이 고성, 속초, 양양의 수복기념으로 건립하였다. “김

장군이 건립하였다하여 금장대” 이 금장대 뒤에는 범바위라 하여 거대한 

바위가 솟아 있으며 옛날 범이 살았다는 바위굴도 있어 행인의 발을 멈추

게 한다.

(30) 척산온천(尺山溫泉)

설악산의 근교이며 동해안 간선대로에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 수질은 유

황성분이 많아서 온천수로서 적합하지만 수온이 낮아서 활발치 못하다. 앞

으로 본격적인 개발이 끝나면 국내에서 이름난 온천장으로 등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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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70년대 설악의 전설 화보설명자료3) 

(1) 계조암: 동산각지(東山覺地) 봉정(鳳頂), 의상, 원효대사 등 조사와 

조사에 의하여 계승되었다 하여 계조암이라 함.

(2) 흔들바위: 계조암 마당 앞 반석위에 위치한 약 10톤 무게의 바위로

서 높이 약 2.5m 둘레 2.2m 이 바위가 설악의 명물인 것은 한 사람이 흔들

거나 10사람이 흔들거나 흔들림이 같다하여 일명 ‘신바위’라고도 부른다. 

신흥사 주차장에서 동북간 2.5km지점. 울산암 가는 중간지점에 위치함.

(3) 설악산 신흥사: 대한불교 제3교구 본사로서 외설악의 3분의 2가 신

흥사 임야이며 관할은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 홍천군, 춘천시, 양

구군, 화천군, 철원군에 있는 옛 고찰을 중앙총무원을 대리 감독하는 본사

임, 신라 진덕여왕 6(서기 652)년 자장율사가 창건한 뒤 향성사(香城寺)라 

칭하였으며 현 건물은 인조 22(서기 1652)년 영서선사가 재 창건하여 신

흥사라 개칭하였다.

(4) 울산암 전설: 옛날 금강산 일 만 이 천봉을 만들 때 의덕이라는 장

군이 경남 울산에서 떠메고 가다가 지금의 울산암 자리에서 쉬고 있을 때 

한 사람으로부터 일 만 이 천봉이 다 채워졌다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메어쳤다 하여 울산암이라 전하며, 옛날 울산고을 원님이 양양 고을 원님

에게 바위 세를 받아가다 세월이 흘러 영리한 양양고을 원님이 부임하여 

월산원님에게 통첩하기를 “그 바위가 우리에게는 아무 필요도 없으니 울

산으로 가져가던지 그냥 두려면 반대로 자릿세를 물라”하니 울산원님이 

3) 이 책자는 『설악의 전설』이라는 제목으로 화보집으로 편집되었다. 발행인, 저자 등을 알 수 없는데 대체로 1970년대 
중반이후에 발간된 것으로 보인다. 크기는 엽서 두 장 정도를 이어붙인 정도이다. 표지는 울산바위 사진을 컬러로 게재하
였고 그 하단에 전설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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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니 의덕 같은 장군이 있어 등에 지고 갈 수도 없고 하여 타협하기

를 바위세를 받지 않을 터이니 그냥 그 자리에 두어 달라고 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한다. 우산을 펴든 것 같다하여 일명 천우산(天雨山)이라고도 

함. 또한 연화반개상(蓮花半開像) 즉 연꽃이 반쯤 핀 것 같다는 말로 연화

반개상의 현상은 여름철에 주로 많이 볼 수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온 후

에 안개가 울산암 주위에 덮히면 바위만 안개 속에 솟아 연못에 연꽃이 

솟아있는 현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다. 울산암은 관광코스로 이곳

에 오르면 동해바다는 물론 외설악 일부가 한 눈에 다 들어오나 거리가 멀

어 천불동 계곡의 섬세함을 못 보는 것이 흠이다. 지금은 강원도 속초시에 

속하나 옛날은 강원도 양양군에 속하였으며 양양군 이전에는 울주군이었

으므로 말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의 경남 울산을 끌어들여 전설을 만

든 것으로 추측된다.

(5) 권금성의 전설: 약 1300년 전, 삼국시대 신라 28대 진덕여왕 9년, 

고구려 28대 보장왕 때, 백제 의자왕 6년, 이름은 알 수 없으나 권씨와 김

씨가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왕위에 오름을 반대한 죄로 참형을 받게 되어 

고구려를 탈출, 이곳에서 성을 쌓고 살았다고 하여 권금성이라 부르며, 권 

김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연개소문의 사촌이라 전하고 있다. 그 후 산적들

이 기거하였다하며 양양 고을 양반 아무개와 권금성에 사는 백정사이에 

얽힌 이야기 등이 있다. 또 이곳은 옛날 성으로 쌓은 담의 일부가 남아 있

으며 설악산의 유일한 케이블카가 있어 오르내리기에 아주 편리할 뿐만 아

니라 등반도로도 있다. 외설악 신흥사에서 대청봉을 거쳐 내설악으로 가

는 제3의 등반코스이다. 권금성까지는 관광코스로 이곳에 오르면 울산바

위와 마찬가지로 동해바다는 물론 천불동계곡 일부를 관망할 수 있어 울

산암보다는 일면 좋은 명승이기도 하다. 권금성 안에는 등산객 대피산장

이 있으며, 권금성을 경유하여 대청봉까지 등산할 때는 권금성을 지나 30

분 이내의 계속 이외에는 대청봉까지 식수가 전혀 없으므로 식수 준비를 

꼭 하여야 한다. 



122   명산 설악, 겨울빛으로 깨어나다

신흥사-권금성-대청봉-소청봉-봉정암(내설악), 쌍폭-수렴동-백담사-

용대리, 속초, 서울(국도) 

권금성, 대청봉, 양폭, 비선대, 당일코스 8시간 소요함. 

신흥사, 권금성, 대청봉 5시간, 

대청봉, 희운각, 양폭, 비선대, 신흥사 4시간

(6) 비룡폭포(용이 승천했다는 곳): 전설에는 옛날 물구덩이가 용이 되

지 못하여 처녀를 매년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심한 심술을 부려 주위의 농

민들은 매년 날을 정하여 처녀를 바치는 제사를 지냈다 한다. 이곳 좌측

을 따라 약 40분 오르면 동양제일이라는 토왕성폭포에 이른다. 등산로가 

없어 계곡을 따라 오르기 때문에 일반 관광객은 못가는 곳이다. 토왕성폭

포의 계곡물이 비룡폭포 물줄기를 이룬다. 비룡폭포는 사고가 제일 많은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7) 비선대에서 본 미륵봉: 설악산의 대표적인 바위산이 깍아지른듯한  

절벽 중턱에 금강굴이 위치하고 있다. 주위의 단풍이 풍치를 돋우고 있다.

(8) 봉정암: 내설악 쪽 소청봉 밑에 위치한 봉정 암은 우리나라에서 제

일 높은 곳에 자리한 사찰이다. 신라시대에 자장율사에 의하여 창건하였

으며 석가부처님의 진신 사리를 모신 불교의 보궁(寶宮)이다. 내외설악 등

반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등반하는 사람들이 하루저녁을 쉬어 가는데 

중요한 곳이다. 유료등산인 산장이 있으나 불을 때지 못하므로 담요를 꼭 

준비해야 함.

(9) 천불동계곡: 금강굴 아래 비선대에서 부터 희운각까지 약 3시간 소

요되는 외설악의 주 계곡으로 설악의 영봉 대청봉에서 내려다보면 일천 개

의 불상을 모신 형상으로 예부터 불려오는 이름이다. 이곳은 신흥사 쪽에

서 대청봉을 넘어 내설악 외설악, 수렴동 계곡, 백담사로 나가는 설악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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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등산코스이다. 비선대에서 부터 대청봉 및 희운각까지 가는 도중 문

주담, 이호담, 귀면암, 오련폭포, 양폭포(양폭산장 등산인 임시대피소), 천

당폭포, 죽음의 계곡 등을 볼 수 있다. 설악을 찾는 사람이면 이 코스를 지

나 대청봉을 넘어, 내설악 봉정암, 수렴동 계곡, 백담사를 탐승하지 않고는 

설악을 말할 수 없다. “백문이불여일견”이란 이곳 설악의 계곡을 일컬어 하

는 말이며, 계곡을 혼자 조용히 거닐면 지금도 신선들이 바둑 두는 소리가 

들리는 태고의 신비가 잠든 곳이다.

공룡능선의 추색  사진제공·속초시청 

“조화옹이 만들어 펼쳐놓은 듯하다.”
정기안(鄭基安),『유풍악록(遊楓岳錄)』

(10) 금강굴의 유래와 굴에서 바라보이는 전망: 이 굴은 자연 동굴로

서 연대는 기록할 수 없으며, 옛날 원시인이 살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신라 

원효대사께서 이곳에서 3년을 기거했다는 전설이 지배적이다. 굴에는 지

금부터 70년 전까지 살은 흔적이 있다. 1966년 이 굴에 마을사람(성명 미

상)이 올라갔을 때는 굴 바닥에 온돌이 놓여 있고, 불상(佛石), 물병, 도자

기 등이 수 점 있었다. 이 유물을 현장에 전시 중이었으나 유실되었다. 이 

굴에서 발견된 동전은 약 70년 전에 사용하던 것이었다. 이 굴에 오르는 

철 계단은 개인이 시설한 것으로 1966년 착공하여 당년에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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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부터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흥사 동굴암자로 지정, 개발

중에 있다. 굴 내부에는 신기할 정도로 사시사철 음료수가 나고 있으며 월

동하는 제비가 있었으나 많은 관광객에 지쳤음인지 요즘에는 간혹 한 쌍

이 드나들 뿐이다. 금강굴은 외설악 제일 절경지로서 굴이나 전설보다는 

굴의 전면 좌우에 절경을 이루는 천불동, 천화대, 화채봉, 중청봉, 비선대, 

마등령, 7형제봉, 문주담, 선녀탕, 천불계곡 등 만검을 깎아 세운 듯한 설악

의 신비경으로 더욱 유명하다. 금강굴은 외설악 신흥사 쪽으로 3.1km 지

점에 위치한 비선대 위에 일명 장군봉, 미륵 봉이라 불리는 해발 900m 기

암절벽에 있는 자연동굴이다. (굴까지는 해발 850m) 굴의 길이는 18m, 높

이 약 5m로서 이 굴을 금강굴이라 부르는 것은 신라 원효대사께서 이곳

에서 금강경을 독송하며 3년간을 기거하였다는 전설 때문에 금강굴이라 

불렀다. 굴보다는 굴에서 보는 굴 앞의 경치가 설악 제1경이다.

4. 최구현(崔九鉉)의 설악산 개발 일화

최구현 선생은 설악산 관광사진의 단초를 시작한 사람이며, 1950년대부

터 설악산관광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다. 금강산

을 일 만 이천 봉이라면, 설악산은 일 만 이천 폭(一萬二千瀑)이라 할 정도

로 계곡마다 아름다운 폭포가 절경을 이룬다.4) 영산승지(靈山勝地)의 가

경(佳景)이자 명승고적이 즐비한 설악은 옛 말로 ‘살뫼’라 부를 정도로 조

물주의 신성함이 깃들어 있다. 설악을 명악(名嶽)이요 영악(靈嶽)이며5) 또

한 선경(仙境)이요 화경(畵境)이라 칭했다.6) 

금강산·설악산·오대산을 삼형제라고 불렀으며 금강과 설악이 골격은 

4) 장정룡, 「산수풍경의 지극한 아름다움 ‘폭포’ 설악산」, 『월간 문화재사랑』 2014년 10월호, 총119호, 문화재청, 2014
5) 黃沍根, 『國立公園 雪嶽山』, 通文館, 1973, 自序
6) 金錦園, 『湖東西洛記』, “人之稱名區勝景者 必曰仙景畵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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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았지만 심산정경(深山情景)의 맛은 삼형제 가운데 설악이 으뜸이라고도 

평가하였다. 금강은 수려하나 웅장하지 못하고, 지리산은 웅장하나 수려

하지 못한데, 설악산은 수려한데다 웅장하다고도 한다. 육당 최남선은 설

악을 칭송하기를 “설악산은 절세의 미인이 그윽한 골속에 있으되 고운 양

자(樣姿)는 물속의 고기를 놀래고, 맑은 소리는 하늘의 구름을 멈추게 하

는 듯한 뜻이 있어서 참으로 산수풍경의 지극한 취미를 사랑하는 사람이

면 금강보담도 설악에서 그 구하는 바를 비로소 만족케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7) 

이처럼 ‘명산 설악’의 오늘에 있기까지 설악을 널리 알린 ‘사람’ 가운데 

한 분이다. 최구현(崔九鉉, 1920~2012) 선생은 설악산 개발에 앞장섰으

며, 설악산 사진을 관광사진으로 널리 알린 분이다. 필자가 1960년대 설악

동에 살 때 부친과 가깝게 지내셨던 이기섭 박사님과 함께 자주 뵈었던 분 

가운데 한 분이다. 그 분이 직접 작성한 친필원고를 보면서 감회가 남다르

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악산 개발사』 (최구현)8) 

1956년에 양양군수 일행과 처음으로 설악산 신흥사와 비선대를 답사에 

같이 가게 되어 그때가 벚꽃이 만개하여 보기가 아름다웠다. 당시 마등령

(馬等嶺) 입구 채 못가서 바위가 층계로 된 곳에 가서 군수가 바위 이름

을 지었는데 ‘군량암(軍糧岩)’이라고 지었고, 비선대까지 가서 점심을 먹고 

귀로 당시 촬영한 벚꽃 사진을 확대하여 군수임에게 보내준 적이 있다. 

1957년에 속초 졸업앨범을 처음으로 발행, 그 앨범을 보고 온 사람이 이

달영(李達永) 씨였다. 이달영은 토성면(土城面) 신평리(新坪里) 출신으로 

기자단장을 하고 있었다. 첫마디가 “속초고등학교 졸업 앨범사진을 당신이 

7) 崔南善, 『朝鮮의 山水』,  東明社, 1947, 23~25쪽, 원문의 맞춤법을 필자가 현대어로 바꾸었다.
8) �본 원고는 최구현(崔九鉉:1920~2012) 씨의 친필원고 『雪嶽山開發史』를 옮긴 것이다. 한자는 한글로 바꾸고 한자 고 

 유명사는 괄호 안에 넣었으며, 그 밖에 오탈자나 맞춤법 등을 현대어법에 맞게 고쳤다. 편지지에 자필로 쓴 원고는 총 
 17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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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었소?”하고 묻는다. “그렇다”고 하니 달영씨 말이 “설악산 사진을 찍을 

수 있느냐?”고 묻기에 이유를 물으니 앨범 만든다고.

이 무렵 양양에서는 김주혁(金周赫) 씨가 설악산 개발에 뜻을 갖고 지방

유지 등등 도에까지 가서 개발의 청탁운동을 할 때다. 나는 그 눈치를 알

아채고 “그러지 않아도 나도 개발을 뜻을 갖고 있다”고. 실은 고향이 금강

산이고 고향에는 가기는 아득한 생각이다. 그래서 설악산을 금강산 삼아 

한번 친해볼 생각이었다. 한편 생각하니 이달영 씨가 반갑기도 하다. 이로

써 둘이는 조건 없이 일을 시작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다. 준비는 사진기

가 문제다. 그래서 서울로, 부산으로 연락하여 35mm ‘라이카’나 ‘로라이

코드’에 렌즈<광각(廣角)> 구하려고 애를 썼으나 불가능하여 고향 금강산

에서 사용하던 광각 120mm 렌즈를 써야 하겠다. 실은 이 광각렌즈는 

5×7 판(板) 대중판이므로 힘은 들지만 큰 기계 상업용을 가지고 가야겠

다. 그러고 보니 영업용 대중판 기계와 ’로라이코드‘와 ’라이카‘(스리씨)에 

135mm 망원렌즈, 이 걸로써 기계준비는 끝.

이달영은 당시 양양군수 박하영(朴夏永) 씨에게 가서 비용으로 일금 십 

만원을 얻어왔다.  1957년 8월 드디어 입산시작. 날씨는 잔뜩 흐려있고, 명

일이면 개일 걸로 생각하고 일행은 사진과 조수와 둘이는 사진재료 현상

도구와 약품 일체 나누어지고 인부가 4명, 10일분 식량을 지고, 안내원 전

씨와 수행원 2명, 전원 10명에 3군단 공병대에서 무장군인, 지뢰탐지기를 

가진 군인 1명과 11명이 입산.

첫날 입산 도착은 계조암(繼祖庵)에 가서 일기불순으로 3일을 기다려

도 날이 개기는 어렵다고 판단. (라디오에서 명일의 일기예보 영 너머는 

개인다고) 늘목령으로 비를 맞으면서 영 정상에서 야숙 다음날 낮에 백

담사(百潭寺)에 도착. 다음날 하늘은 맑게 개었다. 그로부터 촬영시작 첫 

코스를 대승폭(大勝瀑)으로 정하고 폭포의 수량문제로 제일 먼저 간 것

이다.

다음은 오세암(五歲庵), 여기를 기점으로 하여 수렴동(水濂洞), 쌍폭동

(双瀑洞), 가야동(伽耶洞), 봉정암(鳳頂庵), 대청봉(大靑峰) 두루 영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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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셈이다. 이때 촬영한 원판은 당일 현장에서 현상 처리를 끝마쳤다. 5

일간 오세암에서 머물고, 마등령으로 신흥사(神興寺)에 왔다. 당시 신흥사

에는 텅 비어 아무도 없었다.

인부와 기타 인원은 속초로 가고 안내원만 남아서 촬영하는데 길 안내

하고 조수는 속초에 가서 식량을 가져와서 6일간에 일기가 좋아 촬영이 

대략 끝났다. 그 후 속초에서 사진인화작업을 하고  검토하여 보고 미흡한 

사진은 다시 가서 여기저기 촬영. 필요한 사진은 전부 전장으로 확대 인쇄 

원고로 완전히 만들어 놓았다.

한편 편집용으로 만들어 편집을 끝내고, 한편 명소의 지명 및 유래 등 

문헌 수집하여 사진의 명소명과 유래 등 기입, 이로써 인쇄소에 맡긴 것이 

11월이었다.

설악산의 개발의 시초 큰 역할은 사진첩이었다. 1958년 4월에 사진첩이 

완성되어 우선 100부를 찾아다 정부요로에 배부, 특히 교통부 관광과에 

가서 관광개발에 대한 의견을 토의, 현재의 요망사항을 전하고 왔다. 이 때

문에 이달영과 둘이는 서울에서 약 10여일 여관에서 머물다 왔다. 

7월말 경에 교통부 관광과에 들릴 일이 있어 갔더니 전화 통화에서 변산

반도로 임시열차 식당차 등 여행준비를 시달하고 있었다. 통화가 끝나자 

즉시 과장에게 “지금의 통화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하고 물

으니 과장(김세준)의 말이 외국인단체 로얄학회가 주말여행을 변산반도로 

가는데 열차 및 기타준비중이라고…

우리가 묻기를 “그 단체의 책임자는 누군가?” 묻고(칼밀라), 그 사람의 

집을 물은 다음날 찾아가서 만나니 전년에 설악산에 한번 다녀간 사람이

다.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길래 “주말여행을 가신다고요?” “하 그렇다”고 

여러 가지 내용을 알아보고 “다음 주말여행을 설악산으로 갈 수 없습니

까?”하고 물으니 “내가 작년에 가보니 설악산에는 도로가 안 되어 못 간다.”

고 거절을 한다.

그때 이달영이 한다는 말이 “작년이 옛날”이라며 “지금은 자동차가 왕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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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닌다.”고 말하니 “그렇다면 (이때 칼밀라가 설악산 사진첩을 보고), 이 앨

범을 가지고 명일 오후에 변산반도로 가니 열차를 타고 이 앨범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으라.”고 알려주기에 그 집을 곧바로 건설부로 

갔다.

장관을 찾아가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국도에서 신흥사까지 도로

를 확장 아니면 개설을 말하니 건설부에서는 사업 한계 외이기 때문에 손

을 못 댄다고…

그래서 나와서 국방부에 갔다. 국방부에서는 원주 1군단에 가보라고, 여

기서 연락드리겠다고. 실은 거짓말을 하였는데 이것을 안 되면 큰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가능성이 보인다. 그때 1군사령관 송요찬이다. 이 사람 역

시 일정시 지원병이다. 나나 이달영도 지원병 출신이다.

1군사에 가서는 두말 할 것도 없이 사령관이 내려가서 3군단 지시하여 

놨으며 3군단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하라고. 이거야 말이지 기쁘고 통쾌하

기를 한이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서울로 해서 속초로 오는데 원통에 오니 3군단 공병대장

이 같은 버스로 서울서 내려오는 길. 부하 장병이 마중 나와서 모시는데 

나가면서 하는 말이 “이달영 최구현이 어떤 놈들인데…” 불만을 토하더라. 

나는 그 말을 듣고 몸을 감출 길이 없었지만 다행이 나를 모르기가 다행

이었다.

그로부터 10여일이면 외국인 단체가 설악산을 찾아온다고 생각하니 기

쁜 맘 한량없다. 양양군수와 경찰서장, 속초읍장 등에게 사실을 고하고 협

조를 부탁, 공병단장이 와서 자세한 설명 교환, 실은 도문에서 독가비 바

우 있는데 까지 암벽 발파작업은 후일로 하고 우선은 급하니 전시 군 트럭

이 다니던 강선리(降仙里)에서 신흥사까지의 도로를 확장하는 게 좋다고 

결론.

공병 1개 대대가 도로 확장 작업에 들어가 1주일 만에 끝내고 시험운행

을 해야겠기에, 속초 –서울을 운행하는 금강운수 버스로 운행시험해보니 

거뜬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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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외국인 단체가 온다. 이때 우리지방에서 무감각이었다.

전성우(全盛宇) 읍장에게 청하여 학교 학생과 시민 좀 동원 환영해 줄 

것을 부탁. 드디어 관광객은 3군단 사령부에 들렸다가 화진포를 거쳐 속초

에 온 것이 오후 6시, 시민의 환영을 받으면서 강선리 고개를 넘어 확장한 

길로 들었다.

서울서 온 버스는 서울교통버스, 금강운수 차는 폭이 좁고 서울 차는 폭

이 조금 넓다. 선두 차는 서울역 구내 식당차. 조그만 커브에서도 버스의 

우측면이 길가의 큰 돌이 긁히고 우그러지고 고심 끝에 속초에 오수 7시전

에 출발한 것이 목적지까지 4시간 이상 걸려 도착. 이날따라 안개가 끼어 

주변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신흥사에서는 3군단 공병대가 발전기와 주변에 필요한데는 ‘라바

선(線)’에 발전기와 주변에 필요한데는 ‘라바선’ 늘여놓고 여기저기 100W 

전구를 끼우고 법당과 누각에는 목침대와 모포로 침구갈고, 신흥사 입구

아래 숲속은 원주에서 가져온 후로링으로 댄스홀(야외) 3군단 군악대 모

두가 밤늦게 까지 손님 올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식당차가 와서 “온다.”하

니 발전기 가동, 이것에 웬일이요. 발전기 돌리자마자 불이 번쩍하고는 전

선이 타기도 하고. 칠흑 같은 밤중이 되었다.

급하기 짝이 없었다. 깡통, 세숫대야 등등에 모래를 넣고 휘발유를 부어, 

불붙여서 우선 식당차 옆 화장실 냇가에 세수하는데 길에 불을 밝히고 다

음은 모두가 입이 딱 붙어서 말하는 사람이 없다. 심고 끝에 식사는 하였

는지 알바 없고 황덕불만 쪼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황없다 싶어 볼 수

가 없다. 참 딱한 노릇이다.

그럭저럭 시간은 흘러 이튿날 4시가 지나기 시작, 구름에 싸였던 산이 조

금씩 벗겨지면서 시간이 갈수록 형태가 똑똑히 보이기 시작. 밤새도록 공

포에서 깨어나 너나할 것 없이 권금성(權金城) 쪽을 위시 둘러보고 ‘원더

풀’ 소리가 골짜기를 울렸다. 첫날밤을 뜬 눈으로 새웠다. 다음날 2조로 나

누어 한조는 비선대로 이달영이 안내, 한 조는 계조암으로 최구현이 앞장

서서 갔다. 비선대 방면에서 인부가 지게를 지고 와서 비선대 쪽은 중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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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현지에 한고 음식을 가지러 왔다. 내가 데리고 온 손님과 중식 진 인

부와 동시 출발. 급한 걸음을 하기에 나도 급하게 간다. 정고평(丁庫坪)을 

지나니 냇물 웅덩이에는 2~3명씩 물속에 앉아서 갈 생각도 안하는 사람

이 여럿이 있었다. 마침내 비선대에 도착하니 암석위에 모두가 누워 있기

도 하고, 물속에 목욕도 하고 그야말로 진풍경이다.

공병대는 전기선과 전구를 완전히 수리, 오후에는 강릉으로 나가야 하는

데 하룻밤 더 자고 명일로 미루고, 저녁에는 숲속에서 군악대의 반주에 맞

추어 춤도 추고 재미있게 시간가는 줄 모르고 놀았다. 이로써 설악산이 지

방 사람들의 입에 올라 놀라기도 하고 감탄하고 있다. 그동안 속초, 고성, 

양양에다 설악산 신흥사 앞에 부지를 사찰과 3000평 대행 계약하고 희망

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오시면 어떠한 영업이든 허가하여 요구대로 허락한

다. 광고를 부쳤는데 이후부터 여기저기에 여관, 식당, 기념품점 등 신청이 

왔다.

우리는 영업자들의 편의를 생각, 점포 10개 공사시작, 도에 요청, 앞으로 

도에 오시는 손님도 모실 처소를 설악산을 권유. 설악여관이 제일 처음 완

공을 보아 59년에는 여관이 4개쯤 완성됨. 금년에는 우리가 지은 벽돌점

포도 완공되어 금년의 외국인 단체는 15일간 수시로 서울-설악산 간 매일 

서울발이 1대, 속초발이 1대 현지에 상설, 화진포와 낙산해수욕장 왕복 운

행하면서 사계절, 외국인이 붐볐다.

다음 해부터는 자유로, 춘하추동 각자의 뜻대로 오기로 하였다. 그로부

터 각지에서 학생수학여행도 오기 시작, 여관도 늘어나고 발전의 희망이 

밝았다.

또 한가지 철도호텔의 웃지 못할 이야기. 우리가 보통 서울에 가면 교통

부 관광과를 방문하는데 이때도 소문 들으니 전라도 광주의 무등산에 제

주도에 철도호텔이 세워진다고. 그러면 설악산에는 철도호텔을 못 세우는

가. 다각도로 생각하여 보니, 속초지방 출신 이동근(李東根) 의원이 교체

분과 위원장이라고 직접 문의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도 관광과에서 귀뜸 

해 준 것이다. 무작정 이 의원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 이 의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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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서 만났다. 여기 대화가 오고가고 하는 도중 달영이 큰 소리가 난다. 

결국은 출신지구에 설악산 관광개발의 고열기에 이 의원도 결국에 이해가 

간 듯, “내 곳 연락을 드리지요” 그 후 결과는 무등산 호텔 20실을 10실씩 

분할 설악산에도 10실이 결과를 보게 되어. 당장 건축에서는 직영을 안 하

고, 강원도에 위탁. 도에서는 인수하여 호텔을 맡을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도내뿐 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희망자가 없다고. 이달영, 최구현이를 도

에 불려 올려 지사 말씀이 “자네들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맡아서 운영하게”

이것이다. 이러구 저러구 말 한마디 없이 선뜻 좋다고 답. 이것으로 호텔은 

우리가 맡았다.

60년 8월부터 개업. 청간(淸澗)HID 김동석(金東錫) 대장에게 중앙의 높

은 이들 모셔오라고 청탁, 박마리아, 이기붕, 이대통령까지 모셔 호텔을 빛

나게 하고, 그럭저럭 영업은 손해는 없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동기에도 빠

지지 않고 영업을 계속함을 요청으로 교통부에서도 거절 못하고 동계 영

업 준비하라고 연락이 왔다. 실 공사사정이 월동준비는 일절 되지 않아 그

것을 시설하려면 나와 달영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운영권을 교통부

에 맡겼다. 그동안 3년간 관광시가며 호텔사업으로 산에 한번 가지 못할 

정도로 분주하였다.

또 한 가지 생각이 났다. 항공편이다. 교통부 항공 국에 가서 서울-속초 

간 항공기 운항을 요청, 조중훈(趙重勳) 사장에 접선, 개설에는 시장조사

를 해봐야 한다고 해서,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 항공사에서 한호범(韓

虎範) 씨, 교통부 항공 국에서 2인 해서 3명이 오기로. 이 분들의 조사에 

있는 역량을 다하여 3일간 명승지 탐방과 현재 관광객을 자세하게 조사하

여 갔다. 얼마 후에 소식이 오길 극동항공이라 새로 된 항공회사가 운항한

다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서울을 직접 가서 한호범 씨를 만나 자세한 것

을 들었다. 이것이 지금 대한항공이 운항의 시초다.

또 하나는 국도에서 설악산까지 직통도로 포장도로가 필요하다. 그 이전 

지금의 상도문 뒷 고개 즉 청대리에서 넘어가는 싸리재고개로 버스 및 각

종차량이 통행이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이 도로도 청대리 동민과 상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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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동민들이 봉사로 길을 닦은 것이다. 그리고 암벽 벼랑은 3군단 공병대

가 와서 작업, 장비를 가지고 읍에서 기름대주기로한 조건으로 작업을 시

작하였는데 우리도 설악산에 각종 건축문을 공사, 호텔 경영 등 바쁜 매일 

출근하다시피 공사장을 거쳐 가는데, 매일 사병에게 담배 1보로씩 사서 아

침에 주고 올라가고 또 내려올 적에도 몇 갑씩 조달하면 공사에 차질이 없

도록 봉사하였다.

5.16군사쿠데타 이후 여름에 오정근(吳正根) 최고의원이 부관 2명과 휴

식 차 설악산에 왔다. 여기 부관이 전시에 1101 공병대의 장교였다. 서로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달영이 넉살좋은 솜씨에 저녁에 한잔 대접하

면서 대화, “높은 자리에 계실 적에 봐 주십시오”하고 청원을 했다. 국도에

서 설악산까지, 그때 이분들이 설악여관에 투숙, 올라가서 연락드린다고 

약속하고 가서 즉시 관계기관에 시달, 도로공사 시작이 되어 지금 통행하

는 도로다.

천불동에서 청봉간의 도로가 없어 항상 청봉을 갈적에는 버스로 진부령

을 넘어 백담사로 봉정으로 가는 청봉이다. 너무나 거리가 멀고 해 청봉에 

갈 적마다 천불동에 바로 올라가는 길닦이만이 연구다. 마침 그때가 속초

시가 되어 양양하고 분리해야 돼 관광협회를 8만원의 기금을 4만원 분할 

속초협회에 4만원이 들어왔다. 협회 상의, “그 돈을 주면 제가 도로를 잘 

닦아 놓겠다.”고 맹세하였다. 의원들 모두 찬성으로 4만원을 받고 계산하

니 계산이 되질 않는다. 동내에서 이 말을 듣고 너도나도 봉사하는 셈치고 

예산 닿는대로 반디로 하고 작업에 참가. 협회의 의원 1명이 양양광산에 

가서 철물은 얼마든지 얻어온다고 하고, 다 한 가지 기술이 필요한 게 있

다. 그것은 암벽에 구멍을 뚫는 작업이다. 누구 하나 그런 일에 경험이 있

는 자는 없다. 바로 이 글을 쓰는 사람이다. 인부는 시에서 구호 양곡(밀가

루) 시에서 주대는 대로 받고 인부들에게 공평하게 나누기로, 그래서 지금

의 도로만 계설되었지만 곧바로 청봉으로 가게 된 것이다. 이때까지 관에

서 받는 돈은 군수가 100,000원, 이때까지 구호미(밀가루) 8포뿐이다. 대

부분이 사비다. 제1회 설악문화제, 66.10.1~3 전국규모 설악문화제도 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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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서 400,000원 도 예총에서 200,000원, 기타는 얼마인지 모른다.      

◎ 최구현씨 신문기사 내용

다음은 최구현 씨에 대한 신문기사 내용이다. 이를 참고자료로 전재하면 

아래와 같다.9) 

이름 없는 설악산 절경 작명, 등산로 개설 일조, 제1회 설악제 기획, 2012

년 3월 1일 향년 93세로 영면, 유족들 유품 필름 시립박물관 기증 예정. 속

초예총 초대회장, 제1회 설악제 기획자. 속초 사진계 대부, 설악산 개발 홍

보 주역, 금강산 사진사, 졸업앨범의 대명사, 승리사진관 대표

2012년 3월 1일 향년 93세의 일기로 영면한 고 최구현님의 이승에서의 

이력이다. 고인은 1920년 고성군 거진읍 대대리에서 4남 3녀의 장남으로 

출생, 15세 때 금강산 일대 건축청부를 맡아 산장공사를 하던 부친(목수)

를 따라 북고성 온정리에 들어갔다. 이곳에서 ‘금강산 사진조합’조수로 근

무하면서 사진술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 20세 나이로 최연소 사

진사 면허증을 획득하고 정식 사진사가 됐다.

- 초창기 설악산 개발 절대적 역할

고인은 금강산을 무대로 사진촬영에 몰두하던 중 채 1년도 되지 않아 일

본군 지원병으로 만주에 징집된다. 2년여 군생활을 하다 해방을 맞았으나 

불행히도 소련군의 포로가 돼 시베리아 연해주 포로수용소에 수감된 후 

귀국길에 오른다. 당시 금강산이 공산치하였기 때문에 고인은 외금강 인민

군휴양소 소속 사진사 겸 안내인으로 근무하다가 6·25전쟁이 발발해 1·4

후퇴 때 남하, 1952년 8월 속초에 정착했다. 고인은 누이동생만 빼고 3남 

9) 「설악신문」 2012년 3월 12일 1047호, 이수영 프리랜서 기자 프리랜스 전망대(154) “사진작가·속초예총 초대회장 고 
최구현님을 기리며 ‘금강산서 사진사로 활동…설악산 비경 관광화보집 최초 발간” 이외에도 「설악신문」 1997년 1월 6일
자 292호 엄경선 기자 “설악산과 사람 설악산 홍보주역 사진작가 최구현 씨” 「속초시정 광장」 1997년 10월 1일자 제7호, 
속초시 발행 이수영 ’이사람 사진작가 최구현 씨‘ 등의 글이 있다.



134   명산 설악, 겨울빛으로 깨어나다

2녀의 동생들을 북고성 온정리에 두고 온 이산가족이다. 고인은 지금의 금

신당(금은방)자리에 승리사진관을 열어 주로 학교 졸업앨범을 만들었다. 

당시 기자들도 카메라가 없던 시절이라 속초읍에서 일어나는 각종 관급 

행사사진은 고인의 몫이었다고 한다. 고인은 1956년부터 사진관에 직원을 

두고 카메라를 메고 발걸음을 설악산으로 향했다. 두루 알다시피 50년대 

설악산은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의 산이었다. 고인은 처

음으로 설악산의 비경을 관광화보집에 담아 국내외에 널리 알려 초창기 설

악산 개발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고인은 설악산을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총 3차례 걸쳐 화보집을 발간

했다. 59년 최초의 화보집 발간에 이어, 63년 박경원 도지사의 부탁으로 

‘동해안과 설악산’이라는 제목의 화보집을 150부 제작했으며, 69년에는 

최초의 설악산 칼라화보집을 200부 발간해 전국의 관광여행사와 각계기

관에 배포했다. 3권의 화보집은 모두 설악산의 비경에 대한 한글설명 이

외에 영문설명이 함께 들어가 있다. 이미 그때 외국관광객에 대한 마인드

가 있었던 셈이다. 고인은 또 설악산 비경의 이름을 많이 만들었다. 처음 

화보집을 만들어야 하는데 도대체 설악산 일대의 지명을 정확히 아는 사

람이 아무도 없었다. 고인은 신흥사에 적을 두었던 스님으로부터 일제 강

점기에 제작한 「신흥사지」를 찾아내어 정확한 지명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름조차 없는 절경들은 고인이 직접 작명했다. 육담폭포, 비룡

폭포, 토왕성폭포 앞에 우뚝 서 있는 선녀봉, 권금성 뒤편의 집선봉, 천불

동계곡 방면의 문주담, 이호담, 귀면담, 오련폭포, 양폭, 음폭, 천당폭포, 염

주폭포, 공룡능선 방면의 천화대, 유선대 등은 고인이 직접 지은 비경의 이

름들이다. 고인의 노력으로 설악산은 전국 사진작가들의 촬영명소로 부상

했고, 59년에는 영국황실 아시아학술회원 일행 90여명이 외국인으로는 처

음으로 설악산을 찾았다. 고인이 당시 자동차 길이 없어서 외국인 유치가 

어렵다고 호소하자 국방부가 대포동에서 설악동까지 도로를 닦아 주었다

고 한다. 숙소도 없어서 탐방객은 신흥사 보제루(普濟樓)에서 밤을 세워

야 했다. 고인은 설악산 관광을 위해 최초로 호텔을 건립하고, 속초에 비행



3장 - 문화콘텐츠가 살아 숨 쉬는 명산 설악    135

기가 취항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59년 광주 무등산과 제주도

에 철도호텔을 건립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고인과 고(故) 이달영 씨는 당시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교통부장관을 쫓아가 설악산에도 호텔을 건립토록 

요구, 결국 10칸짜리 목조호텔(현 설악산 관광호텔 목조부분)을 짓도록 했

다. 또한 교통부를 방문해 속초에 비행기 취항을 요청, 극동항공(이후 대

한항공이 취항)이 속초지역에 취항할 수 있도록 했다.

- 고인업적 기려 추모 흉상 건립을

1962년에는 설악산 천불동계곡의 등산로를 개설하는데 일조했으며, 

1966년에는 예총 초대 속초지부장을 맡아 관광이벤트 차원의 문화행사인 

‘설악제’를 처음으로 열었다. 설악산개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60년 교통

부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고, 1969년 강원도문화상을 수상했으며, 

1992년에는 속초시민문화상 지역개발부문을 수상했다. 안타깝게도 이렇

듯 속초를 빛낸 인물의 장례식이 속초시 사회장(葬)도, 문화예술인장으로

도 치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고인의 유품 중 필름 1,000여점

을 속초시립박물관에 기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 속초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해 고인의 노고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소중한 옛 사진

이 우리지역의 역사를 증명할진대 고인의 업적을 기려 문화예술인들이 자

긍심을 갖도록 추모흉상 건립도 검토해보자. 고인은 지난 3일 고성군 가진

리 고성 공설묘원에 잠들었으며, 유족은 미망인 장월교 여사와 슬하에 4

남 1녀(장남 최원근 속중 16회)가 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5. 1950~60년대 설악산 기행문 자료

1) 김춘근(金春根), 「설악산기행 -億이에게」,

철석 철석, 달빛을 실은 채 밀려오는 호수의 속사귐을 들으며 설악을 답

사한 젊은 학도들의 피로한 모습이 고요히 잠든 경포대의 밤, 이 밤에 나



136   명산 설악, 겨울빛으로 깨어나다

는 숭인동 버스정류장에 비 맞으며 나타났던 억(億)이의 마음 초라한 환

상을 그리며 펜을 쥐었네. 억(億)이, 얼마나 따라나서고 싶었던가? 미지의 

설악을 향해, 무거운 발길을 옮겨놓는 근(根)의 모습이 몹시도 부러웠을테

지, 나는 그 심정을 잘 알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긴장된 눈동자

를 굴리며 하나하나 밟어 제친 설악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서 네게 보내려

는 거야. 설악산은 강원도 양양과 인제군 사이에 있으니까 위도 상으로는 

북위 38°-38°5′ 동경 128°-128°5′가 될 테지. 이 안에 펼쳐져 있는 방대한 

험산이라고 알아주면 좋을 거야. 

◎ 맥박은 뛰고: 7월 25일 오후 5시 외가평을 떠나 백담사로 향하는 14

명 일행의 자태가 보였네. 설악을 정복하려는 젊은이들 그들에게는 세상의 

온갖 제약이 물러갔고, 다만 주어진 것이 자유, 대자연을 마음껏 감미하려

는 흐뭇한 감정으로 가슴은 벅차오르고 있었네. 이들의 발길을 누가 억제

할 수 있겠는가? 다만 그들의 의사대로 움직이고 설악이 부르는 대로 도전

하는 것뿐이야. 여기에 나는 옛 영웅들의 거동을 생각해 봤어.

◎ 피나무꽃: 설악산의 관문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는 대자연의 신비경

에 도취해버렸던 것이네. 푸른 숲속에서 얼른 눈에 띠우는 것이 피나무 꽃

이었는데, 그 향기는 참으로 기막힌 것이었어. 이 나라의 역대임금들이, 설

악산 꿀을 좋아한 이유도 순전히 이 피나무 꽃 때문이라는 거야 이렇게 교

수의 설명을 듣고 보니 과연 이 꽃의 향기는 설악의 향기라 해도 과언은 

아니었거든.

◎ 백담사에: 계곡을 더듬어, 냇물을 건널 때마다 물에 뛰어들고 싶은 

심정을 꾹꾹 참으며 다시금발을 옮겨 올라가면 단풍나무, 피나무, 춘향목, 

목련, 매자나무 이런 것들이 꽉 우거진 위험한 비탈길을 걸어야 했어. 그리

하여 퍽 저물어서야 백담사에 도착했지. 이때부터 첫날밤의 즐거운 캠프

가 시작된 거야. 천막을 쳐놓고 밥을 지어먹으니 벌써 자정이 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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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지라 찍소리 못하고 잠자리에 들었지.

◎ 식물상태의 관찰: 이튿날은 오세 암까지 코스인데 좀 가파른 곳도 

있었어.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영영 골루 가는 판이야. 더구나 맡겨진 

임무가 식물의 생태 관찰이었으니 만큼 50m간격을 두고 2m내의 식물상

을 일일이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되었네. B군과 나는 줄을 띄워 거리를 측량

하였고 L교수께서는 기록을 담당하였지. 얼른 생각하면 간단한 일일 것 같

지만 실은 큰 고역이었네. 등허리의 짐은 왜 그리도 매달리우든지, 발길은 

거의 의식을 잃은 듯, 엄벙덤벙 제멋대로 놓이지 않겠나. 줄띄우기 마저 불

가능하게 되어 보측을 하는 수밖에 없었네. ‘여보게 억이, 왼 종일 걸은 길

의 발자국을 세었다면 곧이듣지 않겠지?’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었네. 더구

나 비가 막 내려 쏟아지는 험악한 숲속에서 말이야.

◎ 오세암: 3일째 되던 날은 비를 맞으며 일부는 봉정암을 향하여 떠나

고 나는 오세암 잔유자의 일원이 되었네. 정상을 향해 떠나는 그들의 기력 

있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 초라한 암자에 머물러 있을 것을 생각

하니 한편 마음속에 이해할 수 없는 적막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네. 얼

마 후에야 비로소 마음을 가다듬어 둘레를 살피기 시작했지. 암자의 뒤쪽

에는 꼭대기가 불쑥 튀어나와 금시 떨어질듯 한 바위가 있는데, 그에 잇닿

은 것이 가는 봉 암자에서 전면으로 마주 바라다 보이는 봉이 망경대, 암

자의 바른편으로 올려다 보이는 것은 칠성봉, 봉정암쪽으로 좀 떨어진 곳

에는 사자봉이 있는데 모두가 삐죽삐죽 날카롭게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험산으로 이것을 병풍삼아 그 안엔 양쪽 계곡으로 샘이 흐르고 감로용천

이라 이름 지은 맑은 물이 있으며, 조금 평탄한 곳에 “다섯 살 먹은 어린아

이가 한 겨울을 혼자서 지냈다”는 전설을 지닌 자그마한 암자가 자리 잡고 

있었어. 이것이 그래서 오세암이라는 거야.

◎ 산중의 정서: 이날은 왼 종일 비가 내려 잔유한 우리들에겐 예기치 



138   명산 설악, 겨울빛으로 깨어나다

아니한 한가함이 닥쳐왔어. 천막 속에 쪼그리고 앉아 이른바 정서교육(화

토를 가리키는 용어)이 시작되었지. 처음엔 주로 팔목 맞기였는데 이것이 

수업료 제도로 진전을 보는가 하면 장학생, 우등생이란 용어와 수강신청이

란 대명사가 제멋대로 튀어나와 어감으로서는 마치 오세암 대학의 정서학

과를 신설한듯 한 기분들이였어. 암자에 어두움이 깃들자 이야기판이 벌

어졌는데 불교에 관한 이야기, 더욱이 K선생의 실존주의 철학은 퍽 흥미 

있는 것이었어. “정과 부가 동시에 동일개체 내에 존재하며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존재가능성의 확변에 의해서 제정된다.”는 부조리의 이론에 대하

여 “진리의 존재를 인정하며 존재자로서의 하나님보다 비존재자로서의 모

든 것에 미치는 통제력을 규정짓는 그 무엇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

느냐”는 나의 풋내 나는 철학적 사색의 일단을 피력해보기도 하고, 끝판에 

가서는 엉터리 만담으로서 “연애과정에 미치는 효소의 작용성”이니 “방구

의 이론”이니 해가면서 웃음보를 터뜨리게 하는 등 어쨌든 매우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든 것일세.

설악의 봄  사진제공·속초시청

“수십 년 전이라면 이곳에  살고 싶다”
김수증(金壽增),『유곡연기(遊曲淵記)』

◎ 명상에 잠김: 다음날도 우리는 오세암에 정착해 있어야했는데,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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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쯤해서 나는 혼자 칠성 봉에 오르기 시작했지. Mountain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가파른 봉우리였는데 기어오르기에 아주 위험

한 찰라도 있었어. 첨봉에 이르자, 세찬 바람에 부딪쳐 몸의 균형을 잃게 

되었네. 바위를 붙안고 밑을 내려다보니 험악한 절벽이요 아찔하게 느껴지

질 않겠나. 잠시 마음의 안정을 기다렸다가 서서히 머리를 들어 원근을 살

피며 명상에 잠겼든 것일세. 시야에 한없이 웅장한 모습으로 전개되는 봉

우리와 봉우리, 직선미와 날카로움이 있는 바위의 산, 솟구쳐 오르는 경탄

의 감개, 설악을 정복하려든 한 사나이의 의지가 꺾어지는 듯, 도취에서 깨

려고 애써보아도 완전히 허사였네. 정복된 것은 자신의 마음이었고 설악은 

결코 의젓한 승리자였지. 그러나 가슴은 환희에 뛰놀고 있었네. 마치 설악

의 왕자처럼 가는 곳마다 환호의 함성이 그 봉우리를 뒤흔들 것만 같았거

든. 억이, 이때의 나의 기분을 어떻게 전하면 좋은가? 이렇게 살아있는 감

정은 생명 그것을 만들어 내지 못함과 같이 직접 이러한 경지에 이르러 보

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이야.

◎ 채집: 암자에 내려와 아침밥을 먹은 후, 이번엔 채집통을 둘러메고 망

경대에 올라갔어. 시야의 범위에는 성봉과 거의 동일한 것이었고, 식물상

은 별로 신통치 않아서 계곡으로 내려갔더니 고산지대에서만 볼 수 있는 

만병초와 물앵두, 잣나무, 생각나무, 철쭉, 노루오줌, 노루귀, 제비쑥, 단풍

취, 호랑버들, 삽주 이런 것들이 있었네.

◎ 봉정암에서 돌아옴: 해가 만경대 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때, 봉정암

에 올라갔던 일행 중에서 몇 사람이 먼저 도착했어. 그리고 곧 뒤에 모두 

따라온다는 거야. 처음 출발시의 계획은 정상에서 2박으로 되어있는데, 일

기의 불순으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드라나. 침낭과 입고 간 옷들

은 담뿍 젖었지. 평지에서는 삼복중의 더운 시기이건만 그곳에선 추워서 

잠 한잠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거야. 아침에 설악산에서 제일 높은 봉인 

대청봉을 향해 떠났는데 안개가 푹 덮이고 우박이 내려 쏟아지는 통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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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을 분간할 수가 없더래. 소청봉에 일단 올라서고 나니까 바람이 어떻게 

휘몰아치든지, 사람마저 왼통 날려 보낼 것 같았고, 대청으로 가는 길은 어

디인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드라나.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돌아서 내려오

고 말았다는 거야 도착한 그들은 모두 피로한 모습이었어. 그러나 S군, K

군, B군은 제각기 개선장군이나 된 듯, 신바람이 나서 노래와 춤의 쇼를 한

바탕 연출하였는데 나도 그러한 멋진 기분이라면 가지고도 싶었어.

◎ 산악하는 즐거움: 여기에 우리가 흥미 있는 것은 산악행동에 있어서

의 즐거움은 고역의 도에 정비례한다는 이상한 감정이야. 비와 우박이 쏟

아지는 봉정 암이었기에 이들은 더욱 신이 났던 것이고, 수십 번 넘어진 일

과 추워서 벌벌 떨었다고 하는 것이 모두 그들에 자랑이요 즐거움이었다

는 사실은 어떻게 얼른 이해할 수 없는 재미나는 감정이 아니겠어. 왜 몇 

바퀴씩 산에서 뒹굴다간 벌떡 일어서면 화를 내지 않나 말이야. 팔과 다리

에 피가 흐르는 것도 본체만체, 싱그레 웃어버리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 유유히 걸어가는 모습을 좀 상상해 보자고. 이때의 기분이 바로 산악

하는 즐거움이라는 거야.

◎ 어려운 고비 마등령: 다음날은 1200고지 마등령을 넘어서 신흥사로 

가는 코스인데 아마 우리가 밟은 코스 중에 가장 어려운 고비가 아닌가 생

각해. 지금까지 따라오던 Porter들은 돌아가고, 천막, 쌀, 담요 또는 

Sleeping Beg, Air matrass, 갈아입을 옷, 간즈메, 이런 것들을 힘 있는 대

로 잔뜩 짊어지고 정상에 갔다 온 피로를 회복하지 못한 채, 가파른 산길

을 걸어야 했거든. 도중에 마실 물이라곤 거의 없었고, 거리는 늘어진 40

리라는 거야. 더구나 도중에서 나는 낙오된 일이 있었는데 K선생이 구하

러 왔었고 L교수께서는 먼저 신흥사에 도착하여 각처에 연락을 취하는 한

편 건빵과 후랏쉬를 들고 찾아 떠나시고 학생들은 모두 근심에 싸여 있었

어. 어떻게나 황송스럽던지, 나는 가슴의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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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악행동시의 주의할 점: 이 경험을 통해서 몇 가지 느낀 것은 ① 산

악행동에는 절대로 자기고집을 버릴 것 ② 수통과 건방(또는 쌀가루) 후

랏쉬는 행동 시에 늘 휴대하고 있을 것 ③ 일단 낙오되어 어두움이 닥칠 

때는 헤매지 말고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 ④ 탐색원은 반드시 2명을 보내고 1명은 약속된 시간에 본대와의 

연락을 취할 것 등이라고 생각하였네.

◎ 신흥사에: 마등령 코스에서 한 가지 인상 깊은 것은 마루턱에 올라

섰을 때 시야에 들어오는 동해의 푸른빛이었네. 지금까지 험상궂은 산속

에서만 헤매이든 우리에게 망망한 해안의 발견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

인 것 같았어. 여기서부터 가파른 내리막 비탈길을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이

날의 목표인 신흥사에 도달한 즉 L교수와 함께 먼저 도착한 K양이 안타까

이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어. 모두가 피로했고 그러면서도 즐거운 얼굴들이

야. 세상의 온갖 고초를 이겨낸 사람들처럼 꺼림직 한 감정이나 근심걱정

은 하나도 없었어. 그런 것은 왼통 마등령의 마루턱에 내 동댕이친 모양이

지. 손과 다리엔 가벼운 상처나마 없는 사람이 없었고 여기에 위생을 담당

한 C군의 역할은 대단히 큰 것이었네. 자신의 피로를 무릅쓰고 단원들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 그 정성도 지극한 것이었네. 설악의 위엄에 못지않

는 웅장한 건물, 신흥사의 밤은 깊어가고 구름 사이사이로 맑게 흐르는 달

빛은 돌과 모래의 흰빛 강변을 비추어 주었고 여기에 마등령의 피로를 잊

은 듯, 단원들은 뿔뿔이 흩어져 정서어린 한때를 즐길 수 있었든 것일세.

◎ 대청봉으로: 신흥사에서 한 밤을 보내고, 서울을 떠난 지 6일째 되는 

날, 드디어 대청봉을 향해 일행은 기력 있는 발길을 옮기기 시작했네. 화채 

봉을 걸쳐 대청봉으로 가는 길은 처음 능성까지의 코스가 제일 어려운 고

비였고 고도 700m가량은 나무에 매달리면서 발을  옮겨야하는 가파른 

곳이었어. 손 한번 발 한 번의 순서적인 교대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자리에 고꾸라지고 어푸러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였고 처음엔 옻나



142   명산 설악, 겨울빛으로 깨어나다

무 같은 것을 피해도 보았지만, 나중에 가서는 닥치는 대로 쥐어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네. 그러나 다행히도 옻 오른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 일단 능선

에 올라서면 동해를 등지고 웅장한 설악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유 있는 태

도로 걸을 수가 있었네.

◎ 화채 봉까지의 식물상: 여기까지에 눈에 띠우는 식물명을 대략 적어

보면(C군의 기록을 인용) 단풍나무, 철쭉, 흰싸루(한그루 발견), 개죽나무, 

좁은단풍, 노루오줌, 신갈나무, 삼박하, 노루기, 생각나무, 다름나무, 다래, 

싸리, 개쉬닥나무, 진달래, 물푸레, 새, 노란제비꽃, 잔대, 쪼룩싸리, 딱총나

무, 제비쑥, 단풍취, 호랑버들, 가는잔대, 옻나무, 개옻나무, 애기나리, 소나

무, 나무딸기, 산앵두, 꽃메누리밥풀, 금마타리, 마가목 등이었고 조금씩 올

라감에 따라 만병초, 넓은잎잔대, 털진달래, 꿩고비, 물개암나무, 자작나무 

이런 것들이 보였으며 화채봉 가까이에 이르러서는 송낙, 금강초롱, 바위톱

풀, 돈봉오리, 동자꽃, 땃드릅 따위의 고산식물을 채집할 수 있었든 것일세.

◎ 달리는 등반자들: 화채 봉에는 바위 밑에서 2~3명이 다리를 쭉 펴

고 잘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등허리의 짐을 내려놓고 하오 3시 20분 

대청봉을 향해 일행은 빠른 걸음으로 떠났네. 맨 선두에 안내인, 그 뒤에 

L양과 K양이 따르고 R교수는 후위에서 채집을 하시면서 따라오고 계셨어. 

비는 쏟아지고 속에 입은 옷까지 푹 젖은 우리들, 수풀 사이로 정상을 향

해 돌진하는 모습은 과연 극적인 장면이었네. 더욱이 놀랍게도 여겨진 것

은 K양과 L양의 행동이야. 여학생이 정상 등반자의 일원이 된 것만도 기록

이려니와 연일 여정의 피로도 모르는 듯, 화채 봉에서 대청봉까지 약 10km

를 줄곧 달음질쳤다는 사실은 어떤 능력의 범위를 확실히 초월한 것이 아

닌가 생각돼 어떻게도 빨리 달리든지 뒤에서는 채집은 고사하고 “천천히 

갑시다.”를 연발할 뿐, 도저히 따를 수가 없었든 것이네. 높이 1700m의 지

점에 이르러서야 나는 겨우 채집을 시작했는데 산오이풀, 등대시호, 잔대, 

냉갈귀좀, 구절초, 병꽃나무, 점자작나무, 미역취, 실내내 등이 하늘높이 솟



3장 - 문화콘텐츠가 살아 숨 쉬는 명산 설악    143

아있는 설악의 왕봉 대청봉을 푸른빛으로 장식하고 있었어.

◎ 정상에서: 7월 30일 오후 5시 30분 드디어 해발 1708m의 관목지대

에 나타난 등반자들, 휘몰아치는 비바람에 풍기며 감격의 함성마저 잃어버

린 듯, 자신들의 발아래 굽혀든 대설악, 비와 안개에 묻힌 이 봉우리를 밟

고 또 밟으며 맑은 날이면 북쪽으로 금강산의 비로봉이 보이고 남쪽으로 

오대산의 뚜렷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이곳 대청봉의 마루턱에 묵묵

히 돌 한 개를 주어서 ‘케룬’을 쌓는 그 심정은 과연 어떤 것인지? 억이는 

알 리 없고, 내가 잡은 펜은  마음 먹은대로 도무지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

네. 추위를 피해서 ‘캐룬’뒤에 쪼그리고 앉아 여럿의 얼굴을 낯 익혀두려는 

듯 나는 새삼스레 둘러보았지. 언제나 원만하고 침착하신 R교수, 부지런한 

C군, 야호- 로서 단원들을 격려하는 L양, 전형적인 산악의 용사 K양 그리

고 농대의 Y군과 A군 또한 H선생과 안내인을 포함하여 나까지 일행은 9

명이었어. 돌아서 내려올 때는 모두들 환희에 찬 얼굴이었고 말은 없으나 

무엇인지 만족한 듯, 그러나 비가 내려 사진 한 장 찍어 보지 못한 안타까

움을 제마다 지닌 채 발걸음은 밑으로 내려오고 있었네.

◎ 바위 밑에서 한 밤을: 화채 봉 바위에 이르러 간단히 식사를 마친 후, 

모두들 비를 피하여 바위 밑으로 들어갔지. 밖에선 가끔 천동소리가 들리

고 345고지 화채봉의 밤은 바위를 지붕삼아 쪼그리고 앉은 채 맞이했던 

것일세. 곰이 입을 벌리고 덤썩 나타날 것 같은 무서움도 있었고, 심산의 

적막한 감개도 없지 않았네. 다행히 포터들이 밤새껏 불을 피워주어 안심

하고 모진 잠을 이끌어 들일 수가 있었든 것이네.

◎ 대청봉이여 안녕! 바위님도 안녕: 새벽이 되자 잠시 대청봉의 개인 

틈을 타서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고, 그 봉우리의 인상을 머릿속 깊이 새겨

둔 채 개선의 활보를 산 밑으로 옮겼든 것일세. 하루 밤의 신세를 진 바위

에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하고 인제 모든 임무는 끝나 승리를 의식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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쁜 마음으로 R군과 B군이 능선에 까지 갖다준 카라멜을 맛있게 먹으면서 

신흥사에 돌아왔었다.

◎ 속초와 낙산사와 경포대: 군에서 차 한 대를 얻어, 오후 2시 30분 학

술조사단의 청색깃발을 트럭 위에 휘날리며 속초에 이르자 멀어졌든 사회

에 다시금 부닥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고 역서 멋진 함흥냉면 한 그릇을 

삼긴 다음, 낙산사에 와서 원통보전을 구경하고 의상대를 지나 홍련 암에

서는 마루 밑창으로 한 폭의 그림과 같은 해경을 보는 등 시간 시간이 모

두 새롭고도 즐거웠든 것일세. 다시금 트럭 위에 올라 동해의 아름다운 풍

치를 바라보며 저녁 7시 30분에 경포대에 도착하였네. 경포대는 금년에 새

로 신설된 해수욕장인데 여기서 이틀을 지내고 강릉을 걸쳐 서울에 돌아

갈 생각이야.

◎ 철석철석: 인제 펜을 놓지. 아직도 보름달은 이곳 해안의 소나무 위

에 걸려있고 파도소리도 여전히 들려오네. 천막 속에 스며드는 조용한 바

람결에 촛불은 흔들리고 내일의 즐거움을 꿈속에 보는 단원들의 달콤한 

잠도 오래지 않아 기어코 저 파도소리에 깨이고 말거야. 먼동이 터오네. 하

품이 잦아지는 걸 보니 나도 엔간히 잠에 취한 모양이지. 자 그럼 다음날 

서울에서 만나세 안녕! 경포대에서. 

『高鳳』 제2권 제2호, 문예특집, 신흥대학교 생물학과 4,

학도호국단 학예부, 1958년 10월

2) 김용덕(金龍德), 「설악산 기행문」  

7월 27일 아침 6시 우리 등반대 일행은 며칠 전부터 계획하여 오던 설악

산 등반을 떠나게 되었다. 부모님의 근심도 뿌리치고 각자 자기 개인의 장

비와 며칠간의 살림살이를 꾸려 여관에 모인 우리는 벌써 기쁨과 흥분에 

들떠 마치 우주 정복을 떠나는 비행사 같은 기분이었다. 아침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버스에 오른 일행은 속초로 향했다. 버스는 가지 본체라도 

알리고 싶은 양 뿌연 먼지를 쉴 새 없이 날리며 달렸다. 일선이 가까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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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몇 번인 검문을 거쳐 어느덧 38교를 지난다. 38교! 누가 지어 놓은 이

름 인지는 알 수 없으나 38선의 유물인 것엔 틀림없으리라. 38! 얼마나 쓰

라렸던 것이냐!

조국의 비운이 그려진, 이것으로 인한 오늘날의 괴로움이 어떠한가. 다시 

한 번 조국통일을 기원하여 생각이 여기까지 미칠 때 버스는 벌써 홍천에 

들어섰다. 얼마간의 휴식을 취하고 또 다시 속초를 향했다. 홍천에서 얼마

를 갔을 때 길 양옆으로 뻗어 솟은 봉과 울창한 나무 기암들, 아마도 태백

산맥의 전통적인 유산을 과시하는 듯하다. 

버스가 속초에 닿았을 때는 12시, 시가에 들어서자마자 오징어 냄새는 

기분을 상쾌하게는 못했다. 그러나 계절이 인연인지 바다는 참으로 상쾌했

다. 간단히 점심식사를 마친 후 다시 목적지인 신흥사에 닿았다. 

멀리 남쪽으로부터 서쪽으로 웅대한 기봉들이 한 무더기 한 무더기씩 삐

쭉삐쭉 솟아난 것이 수놓은 병풍을 펼쳐놓은 것 같았다. 금강산의 이름 중 

설악이란 것이 혹시 이곳을 가리켜 부른 것이 아닐까 하는 의아심마저 난

다. 신비로움에 젖은 일행은 버스 속에서 잔뜩 들씨운 먼지를 털고 세수에 

분주하였다. 

돌 틈으로 소리쳐 흐르는 맑은 물은 뼈가 저리도록 차서 오래 넣고 견딜 

수가 없었다. 아! 시원한 촉감 물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아쉬운 액체, 시

집갈 누나를 이 물로 한번 만이라도 세수를 시키고 싶다. 일단 세수가 끝

난 우리 일행은 장비를 다시 갖추고 등반에 관한 주의사항을 다시 한 번 

외워 본 후 산에 올랐다.

계곡을 지나고 우거진 풀밭을 지나고 바위 언덕을 몇 번이고 오르내리어 

반시간쯤 걸었을까, 운동장만한 바위가 한층 두층을 지어 나타나고 그 위를 

맑은 물이 구비쳐 흐르는 넓은 계곡이 나타났다. 이곳이 와선대라고 한다. 

이곳을 지나 좁은 언덕길을 올라가면 아까보다 더 큰 바위들이 층을 지

어 나타나고 오른쪽으로는 깎아 세운듯 한 암벽이 나타난다. 물은 작은폭

포가 되어 쏟아지고 그 아래는 푸르고 넓은 풀이 되어 있다. 여기가 비선

대라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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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에 의하면 신선들이 이 경치에 홀려서 올라가가다 우선 와선대에 누

워 쉬었고 더 올라가 비선대에 이르러서 쉬고 있는데 하늘에서 선녀가 늪 

속에서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하늘에서 인연을 맺기 위해 신선과 선

녀가 쌍쌍이 손을 잡고 높은 절벽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이다. 이

로부터 와선대 비선대의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시간은 5시 반이다. 오늘의 일정은 여기서 Camp,1이다. 우선 밥을 지어

먹고 잠자리를 준비하였다. 일찍부터 단련된 신속한 행동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다. 내일의 등행을 위하여 오늘은 푹 쉬기로 했다. 제트기(모기) 공

습이 너무 심해서 신경질이 생길 지경이다. 밤이 깊어지자 적막이 엄습해

오고, 야생동물의 울음소리는 더욱 빨리 아침이 돌아오기를 바라다 그만 

잠이 든 모양이다. 

얼마나 잤을까. 깨우는 통에 벌떡 일어나니 6시라, 7시 반에 식사를 완

료하고 음폭까지 일정을 완료, 처음에는 가뿐하기만 하던 리크샥도 이젠 

집어 팽개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천불동 계속에는 수 천 년 흘러내리는 

물로 침식되어 군데군데 천연 풀이 우리를 몇 번이나 유혹했다. 괴면 암의 

웅장함도 맛보았다. 

지친 몸으로 Camp 자리를 찾고 밥을 짓는 동안 어디선지 야호! 메아리

가 흘러 나왔다. 아무도 산곡에서 사람의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나 반가

워 ‘야호’ 하고 답을 보냈다. 그 상대편은 구호의 메아리를 보내지 않는가, 

우리는 구조 준비를 하고 아슬아슬한 동작으로 그들을 구했다. 그들은 S

대학 산악부였다. 그것은 생명의 애착보다 Alpine 우정과 정신의 발로였다. 

우리는 내일의 일정을 위해 잠을 청했다. 하늘은 오후까지 맑더니 저녁

엔 별을 찾아볼 수 없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등반에서 제일 걱정이며 

난관인 것이 비다. 그러나 비는 조금도 사정을 보아 주지 않는다. 비는 다

음날 아침에도 계속 내렸다. 그러나 계속 머물고 있을 수 없어 우중행동이 

계속되었다. 

옷과 리크샥은 비에 젖어 2배 3배나 무겁다. 피곤은 더욱 우리의 심정을 

괴롭혔다. 몇 번이고 주저앉기도 하고, 비에 젖은 옷이나 리크샥은 조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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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없었다. 이젠 빨리 정상을 정복하는 관념밖에 없었다. 물은 찾아볼 

수도 없고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입을 벌려 받아먹었다.

물이 귀하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능선과 바위 사이를 피하여 

오르내리다, 대원 중 청봉이다! 하고 소리쳤다. 해발 1708m의 주봉이 청

봉, 비가 내려 희미한 자태를 나타냈다. 일행은 그동안 피나는 고생도 피로

도 다 잊고 정상을 정복했다. 

얼마나 바라던 곳이며, 몇 몇 날을 두고 생각하였던 목적지였다. 청봉 만

세! 중앙산악 반 만세! 환희에 찬 순간 굳은 악수를 나누던 일행의 모습은 

젊은 기상이 넘쳐흐르는 중앙의 건아였고, 조국의 일꾼들임을 역력히 볼 

수 있다. 1708m에서 휘날리는 중앙의 페난트는 우리를 더욱 흥분하게 했

다. 

동해의 검푸른 바다가 운무사이로 조금 보인다. 청봉 부근의 고산지대의 

자태가 역역하여 한길이 넘는 큰 나무라고는 없고, 조그만 관목들이 온 산

을 뒤덮고 있어 마치 정원에 단장해 놓은 아름다운 관상용 나무 같았다. 

감개 쌓인 일행은 청봉의 아쉬움을 뒤에 두고, 봉정 암으로 향하였다. 멀

리 보이는 봉정 암은 등산객의 본거지다. 우리는 다음으로 오세 암으로 향

하였다. 다섯 살 먹은 어린애가 도를 깨우쳤다고 해서 이조 인조 때 설정

대사가 오세 암이라고 명명하였다 한다. 

다음은 마지막, 난코스인 마등령이다. 조금 왔을 때 벌써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거목들이 길에 넘어져 더 귀찮게 굴었다. 마등령에 올라서니 멀

리 설악산 관광호텔이 눈에 띠었다. 호텔의 푹신한 침대 생각과 김치생각

이 나는 것을 억지로 참고 하산하기 시작하였다. 30m씩 되는 칡넝쿨이 얽

힌 밀림을 헤쳐 무사히 전원 하산하였다.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신흥사로 

향하였다. 신흥사에 모인 일행은 커피를 나누면서 등반보고를 작성할 때, 

신흥사의 종이 우리의 꿈을 재촉하였다.

『桂友』 37호, 중앙중고등학교교지,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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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의 신비 설악산  사진제공·속초시청 

“하늘을 받들고 있는 바위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다.”
채지홍(蔡之洪),『동정기(東征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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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지역 아리랑의 전승 맥락과 특성 분석

Ⅰ. 머리말

한국인에게 ‘쌀’과 같은 아리랑은 그 전승이 다양하고 지역성으로 반영

하여 다채로운데, 속초지역에서도 당연히 아리랑이 전승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속초 도문메나리농요는 2007년에 강원도무형문화재 20

호(보유자 오순석)로 지정되었다. 이것은 속초 도문동 지역의 전승농업노

동요인 메나리의 특징이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인

정받은 것이다.1)  

전형적인 노동요인 메나리 농요와 함께 유희요인 아리랑은 속초지역에도 

그 전승이 확인되고 있으며,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마당에 아리랑

의 속초전승에 대한 본격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부터 80년 전인 1935년 일제강점기에 채록된 민요집에는 ‘설악산’ 

1) �강원도,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2013년도 종합업무계획』, 2013. 101쪽, 속초도문농요 제20호 
(2007.2.23.) 보유단체: 속초도문농요보존회(2008.3.21.), 보유자: 오순석(남.40.1.12), 교육조교: 오명현
(남.43.3.16), 최도수(남,43.2.8), 전수장학생: 이상옥, 오영자, 박원규, 김환기, 허영희,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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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대’ 등의 가사가 등장하고 있으며, 괴나리봇짐을 지고 중국 북간도

로 떠났던 설악권 주민들의 한스런 노래에서도 아리랑이 불렸다. 

그동안 간헐적인 조사에서 속초에서 불린 아리랑 자료가 수집된바 있으

나 그 양은 많은 편이 아니다. 현재까지 구전하는 정선아리랑은 4,993수이

고 음반에 수록된 가사도 510수에 달한다.2) 속초지역에서 전승되는 아리

랑은 ‘동해안아리랑’ 또는 ‘설악권아리랑’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본고는 필

자가 수집 채록한 아리랑의 속초지역 전승현황과 가사의 향토적 토착성과 

문예미를 살펴보고자 한다.3) 

  

Ⅱ. 아리랑의 속초전승과 가사의 향토성

동해바다와 산촌을 끼고 있는 속초지역의 어로요나 도문메나리 농요 등

과 함께 속초아리랑의 전승이 확인된다.4) 김지연은 일찍이 아리랑의 기원

과 종류 21종에 대하여 언급했는데, 그 가운데 강원도아리랑, 정선아리랑, 

양양아리랑이 포함되어 있다.5) 따라서 당시 양양에 속했던 고성과 속초지

역 아리랑의 존재가 확인된 셈이다. 또한 29종으로 분류한 아리랑에도 강

원도아리랑, 고성아리랑, 정선아리랑, 춘천아리랑, 정선아리랑 등 강원지역 

아리랑 4종이 소개되어 있다. 이렇게 강원도아리랑 또는 동해안아리랑 민

요군으로서 고성아리랑의 전승양상과 향토적 위상은 일찍부터 확고했음

이 증명된다.

 우리민족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민요 아리랑은 오래전부터 방방곡곡에 전파되는 행적에

서 그 시대, 그곳 인민들의 기질과 애호, 민요적 전통, 생활풍속 등의 차별에 따라 지방적 특

2) 진용선 편, 『정선아리랑 가사사전』, 정선군,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4
3) 본고는 필자의 원고 「속초아리랑 전승가사 현황과 내용분석」 (속초민예총세미나 자료, 2014.6.14.)를 수정 보완하였다.
4) 장정룡, 「속초시 도문메나리농요의 전승」, 『속초문화』제22호, 속초문화원, 2006. 72~133쪽
5) �金志淵, 「朝鮮民謠아리랑」, 『朝鮮』 152호, 1930년 6월호 40쪽 참조, 任東權, 『韓國民謠硏究』, 宣明文化社, 1974, 

 378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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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을 띠어 많은 변종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수집되고 정리된 주요한 전통적 아리랑의 

변종들을 헤아려보면 아래와 같다. 강원도아리랑, 원산아리랑, 밀양아리랑, 영일아리랑, 하

동아리랑, 정읍아리랑, 공주아리랑, 안주아리랑, 배양아리랑, 남원아리랑, 청주아리랑, 량강

도아리랑, 고성아리랑, 평안아리랑, 긴아리랑, 정선아리랑, 세산아리랑, 서울아리랑, 구례아

리랑, 진도아리랑, 경상도아리랑, 곡산아리랑, 순창아리랑, 창녕아리랑, 춘천아리랑, 서도아

리랑, 단천아리랑, 영천아리랑, 삼아리랑6) 

민요 아리랑은 오랜 세월 우리 인민들의 사랑 속에서 널리 불리워지는 과정에 지방에 따르

는 여러 가지 변종들이 생겨났으며 전국적으로 하나의 민요군을 이루었다. 아리랑은 평안도

의 〈서 도아리랑〉, 강원도의 〈강원도아리랑〉 〈고성아리랑〉, 함경도의 〈함경도아리랑〉 〈단천아

리랑〉, 경상도의 〈밀양아리랑〉, 경기도의 〈긴아리랑〉, 전라도의 〈진도아리랑〉 그밖에 〈영천아

리랑〉, 〈정선아리랑〉, 〈삼아리랑〉등 적지 않은 변종들을 가지고 있으나 그 바탕에 흐르고 있

는 내용에는 거의 모두가 사랑의 감정을 기본으로 하면서 버리고 간 님에 대한 애정과 원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 공통적이다.7)  

강원도 북쪽은 함경도민요가 불리워졌고 서쪽으로는 황해도와 평안도의 민요들이 불리

워졌으며 남쪽으로는 경기도와 경상도의 민요들이 불리워졌다. 바로 이러한 지대적 특성으

로 하여 이 고장의 민요들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 대체로 시원스럽고 흥취나는 민요들

이 많다. 그런가하면 〈강원도아리랑〉, 〈정선아리랑〉, 〈통천아리랑〉, 〈고성아리랑〉 등을 비롯

하여 아리랑이 가장 많은 지대의 하나이다. 그리고 〈회양닐니리〉와 같은 춤곡에 가사를 달

아 부르기도 한다. 더욱이 강원도는 금강산과 관동팔경을 안고 있는 지대이므로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관광객들이 그칠 새 없이 찾아오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는 각 

지방의 각이한 민요들이 불리워졌던 탓으로 노래의 빈곤을 모르던 곳이다.…〈강원도아리랑〉 

과 〈고성아리랑〉, 〈정선아리랑〉과 〈통천아리랑〉을 비롯하여 아리랑이 많은 강원도는 민요가 

많은 지방이다.8)   

조선민요를 지역과 지방별로 대별해보면 크게 다섯 개 지역 즉 서도민요, 동해안민요, 중

부민요, 남도민요, 북방민요로 나누어 보게 되는데 이것은 지방적 특색이 민요의 음조, 양

6) 조성일, 『민요연구』, 연변인민출판사, 1983, 166~167쪽
7) 엄하진, 『조선민요의 유래』, 예술교육출판사, 1992, 191쪽 
8) 최창호, 『민요따라 삼천리』, 평양출판사, 1995, 288~2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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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선율적 색깔에 확연히 반영되어 있는 것과 관련된다. 민요아리랑도 전국적으로 매 도 마

다에서 창조되고 지역적으로 크게 서도아리랑, 중부아리랑, 남도아리랑, 함경도와 강원도 아

리랑, 영남아리랑으로 나누어지며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지역민요의 음조와 양상, 향토서정

민요로서의 특색을 가지게 된다.…아리랑은 지방, 지역별로 창조 전승되면서 제각기 자기고

장의 이름을 달아 명명되어 온 것만큼 생활내용과 풍토·문물·인정 등에서 향토적 색채가 

농후하고 이채롭다.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평안도 안주·송림·곡산 등 〈서도아리랑〉이 특색 

있는가 하면 단천·온천·어랑을 위시로 하는 〈함경도아리랑〉, 원산·고성·양양을 포괄하는 

〈강원도아리랑〉, 중부지방의 〈서울아리랑〉을 비롯한 〈경기도아리랑〉, 영남지방의 넓은 영역

을 포괄하는 밀양·창녕·문경아리랑과 남도지방을 포괄하는 영일·진도·남원·순창·영천 

등 수많은 아리랑이 향토 정서적 색채가 뚜렷하다.9)

속초지역에서는 긴아리랑, 자진아리랑, 엮음아리랑이 전승되는 것으로 

확증하고 있으며 또한 속초지역 아리랑에는 후렴이 강조되고 있다. 예컨대 

후렴은 “아후, 넘겨주게, 넘어간다. 언제 또 넘어보나” 등으로 27~32%을 차

지한다고 하였다.10)  

현재 조사된 아리랑 가사 중에는 설악산이 가사에 들어간 아리랑이 소

화 10(1935)년 민요집에 등장하고 있다.11) “설악산 꼭댁이에 집을 짓고, 올 

같은 풍년에 감자밥 먹네”라는 이 아리랑 민요는 경성사범학교 학생들에 

의해 수집된 것으로 설악산이 그만큼 알려졌다는 의미도 있고 1,708m의 

9) 최창호, 『조선민요의 세계(하)』, 평양출판사, 2002, 163쪽
10) 유명희, 「아라리연구」, 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2004, 56쪽
11) �趙潤濟 編, 『民謠集』, 京城師範學校 朝鮮語硏究部, 1935, 59쪽 ‘풍자류’ (장정룡 소장 가리방필사본), 이 경사본 민요

집은 1922년부터 1946년까지 일제강점기 중등학교 교육기관이었던 경성사범학교 조선어연구부 학생들이 수집 등
사한 민요집이다. 이 책 서문을 도남 조윤제 선생이 썼는데 우리나라 국문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학자로서, 1924
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문학과에 입학하여 조선어문학 전공 최초학생이 되었으며 1929년 졸업하자 동 학부에서 
촉탁, 조수를 거쳐 1932년 3월 경성사범학교 교유(敎諭)로 중등학교 교원이 되었다. 이후 7년간 근무하고 1939년 3
월에 이 학교를 사임하였다. 이 민요집은 도남 선생이 경성사범학교 재직 당시인 을해년(1935년:소화10년) 2월에 간
행한 것으로 몇 부를 발행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등사본의 성격상 많은 수는 아닐 것으로 보이며 졸업생들에게 기
념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보면 수십권 정도가 아닐까 추정된다. 이 ‘경사본 민요집’에 수록된 민요분류는 전체 12
가지다. 부요류(婦謠類)-66수, 상사류(相思類)-15수, 풍자류(諷刺類)-33수, 자장가류(자장가類)-23수, 어희류(語
戱類)-19수, 동요류(童謠類)-112수, 속요류(俗謠類)-12수, 취락류(醉樂類)-4수, 수요류(數謠類)-10수, 노동류(勞動
類)-4수, 잡류(雜類)-93수, 제주도의 민요-11수이다. 전체 민요는 402수인데 동요류가 112수로 가장 많고, 노동류, 취
락류는 각각 4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 경사본 민요집에서 흥미로운 것으로 강원도 강릉경포, 설악산, 양양 낙산 지명과 
수집장소로 원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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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고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이 아리랑 민요가 풍자하고 있는 양상은 설악산 정상에 집

을 짓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농사

는 풍년이 되었지만 서민들은 소위 ‘이밥’이 아닌 여전히 ‘감자밥’을 먹을 정

도로 수탈로 인하여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

이다. 이 민요의 분류를 ‘풍자류(諷刺類)’라고 한 것도 당시 식민지생활의 

풍자적 의미를 추정할 수 있다.

『민요집』 표지 『민요집』, 「풍자류」 내지

고진감래(苦盡甘來)와 같이 누구나 고생 끝에 낙이 와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힘들게 오른 산의 정상에 집을 지었고, 농사는 풍년이 되었건만 감

자밥을 면하지 못하는 민중들의 삶이 지난함을 풍자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아리랑의 풍자적 양상은 경관 좋은 ‘설악산’을 가사로 인용한 점이 

독특하다. 또한 강원도의 상징인 ‘감자밥’이 등장한 것도 이 민요가 강원도

와 속초지역을 배경으로 했음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민

요를 속초아리랑의 전승적 범주에 넣어도 무방하다. 

설악산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명산으로서 전설이나 기행문, 회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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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여러 측면에서 자원화가 가능하다.12) 설악산 아리랑가사도 실향민 문화

와 함께 속초지역 전통문화자원화가 가능할 것이다.13)  속초지역에서는 속

초아리랑보존회(회장 김부영)가 결성되었으며, (사)민예총 속초지부를 중

심으로 설악산아리랑 음반이 제작되어 배포되고 각종 행사에서 설악산아

리랑이 불리고 있다.14) 

1. 설악산 꼭대기에 집을 짓고 올같은 풍년에 감자밥먹네

2. 공수레공수거라 빈손빈몸 왔다가 천만년을 살줄알고 고생고생 살았더니

아리랑 아리랑 아리라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냉겨주게(후렴 이하 생략)

3. 등잔불 밑에다 술한상 놓구서 단둘이 앉아서 합반주 합시다

4. 한잔먹고 두잔먹고 또 한잔먹고 목마르고 갈증나는데 또한잔 먹세

5. 노르래 놀아라 젊어만 놀아라 늙어야지면은 아이구야 못놀겠구나

6. 간데여 쪽쪽이 정들여나놓고 이별이야 잦아서 나는 못살겠구나

7. 물결은 출러렁 뱃머리 울러렁 그대당신은 어디루갈려고 이배에 올랐나

8. 줄듯말듯 안주는저처녀 총각심정을 아느냐 삼오십오 열다섯에 모발이 덜컥쉬거라

9. 늘민령 서둘기 헤루하 돈만같다면 우리네 친구를 못살쿼주나

10. 우리나여 부모가야 나를야 곱게길러서 어드메다가 줄때가 없어서 이곳에 줬나

11. 백발보고 웃지마소 덧없이 가는세월 넌들아니 늙을소냐 난들아니 늙을소냐

12. 만반지수를 차려놓고 빌어보면 아니올까 초로같은 우리인생 일장춘몽 꿈이로구나

13. 설악산 산매미가 금전이라면 삼천만 우리동포가 먹구씨구 남네

14. 노랑저고리 자진고름에 눈물이 달달골고요 니탓이냐내탓이냐 중신애비탓이라

15. 물안골 고개다 좁씨를 뿌렸더니 소쩍새가 다파먹고 조잇대만 간들간들

16. 삼팔령 이남은 왜 갈라놓고 보고싶은 부모자식을 못보고사나 

<빠른박>

1. 아리랑여 고개는야 열두나고개지 우리님야 만나는 고개는 한고개도 없네

12) 장정룡, 「조선시대 설악산 기행문고찰」, 『속초문화』 제25호, 속초문화원, 2009. 57~76쪽
      장정룡, 「설악산 영문 기행일기와 설악동인계 고찰」, 『속초문화』 제29호, 속초문화원, 2013. 60~81쪽
13) 장정룡, 「속초전통문화의 관광자원 방향과 전략」, 『속초문화』 제21호, 속초문화원, 2005. 58~83쪽
        장정룡, 「실향민문화의 콘텐츠화」, 『속초문화』 제23호, 속초문화원, 2007. 57~76쪽
        장정룡, 「속초실향민문화의 전승과 창조적 발전 방안」, 『속초문화』 26호, 속초문화원, 2010. 94~125쪽
14) 장정룡, 「속초아리랑의 전승적 특징과 이해」, 속초아리랑 음반자료집, (사)민예총 속초지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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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들딸여 날나고야 산제불공을 말고 날같은야 여자를야 괄세를마라

3. 여기오신 여러분들 만수무강하시고 집집마다 하시는 일이 소원성취하소서

    후렴 아리랑 아리랑 아리라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냉겨주게

속초아리랑의 실존은 속초지역에 거주하는 차종용, 박계랑, 김순녀, 최월

선 씨 등이며 모두 70세 이상 고령의 여성들이 2002년에 가창한 60수의 

자료들에서 확인된다. 이를 보면 속초아리랑이 민간 가창자들에 의해서 불

려진 것은 최소 80년 이상으로 비교적 오래되었음을 간취할 수 있다. 사실

상 속초아리랑은 강원도 아리랑자료집에도 누락되어 있는 실정이다.15)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에는 고성촌, 조양촌(조선양양촌), 강원촌 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고성아리랑, 양양팔경가 등이 전승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1935년 발간한 경성사범학교 민요집에 설악산과 양양 의상대

가 나타나고, 양양과 고성아리랑은 1980년대 조사자료와 중국 조선족 민

요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1950년대까지 양양군에 일부가 속했

다.16)  

「속초아리랑 음반자료」

15) 朴敏一, 『江原道 아리랑』, 춘천문화원, 1993  
        진용선, 『강원도의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02 
16) 김태갑·조성일 편주, 『민요집성』, 연변인민출판사, 1981, 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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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설악산 꼭댁이에 집을 짓고 

올같은 풍년에 감자밥 먹네

(1930년, 경성사범학교 조선어연구부, 민요집)

[자료2]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구나

아리아리랑 고개자축을 날넘게주게(후렴)

당사실로 맺힌거는 바늘로나 풀지요

요내속 맺힌 거는 뭐로 푸나요

[자료3] 남포야 등잔아 불밝히라 버렸던 낭군님 다시보자

일구야 월심에 환하던 얼골이 본 것이 화근이요

[자료4] 등잔불 밑에다 술한상 놓구서

단둘이 앉아서 합환주 합시다

[자료5] 산천초목이여 불붙은거는 만인간이나 꺼주지

요내 속에야 불붙은거는 어느 누가 꺼주나

[자료6] 삼팔령 이남은 왜갈라나 놓구

보고싶은야 부모자식은 못보고 사나

[자료7] 무정한 산천초목아 말 물어보세

임이 그리워 죽은 무덤이 몇무덤이나 되나

 

[자료8] 아들딸을 못낳고야 산제불공을야 말고

날같은야 여자를야 괄세를 마라

[자료9] 아리랑 고개는야 열두나 고개지

우리님야 만내는 고개는 한고개도 없네

[자료10] 산이나여 높어야지 골골이나 짚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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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꼬만야 여자속이나 얼매나 깊너

[자료11] 우리나여 부모가야 나를야 곱게 길러서

어디메다가 줄데가 없어서 이곳에 줬나

[자료12] 참나물여 즈내기여 쓰러진 곳에

우리집야 삼동세가나 나물캐러가세

[자료13] 갈철인지 봄철인지야 나는야 몰랐더니

뒷동산에야 진달래꽃이나 나를 알궈주네

[자료14] 시집살이여 못하면 고리짝질만 하였지

줄담배 아니먹고 나는 못살겠네

[자료15] 우리나여 부모가 와다시를야 기를제

업어둥둥 안어둥둥 나를길러 줬다네

[자료16] 간데여 쪽쪽에 정들여나 놓고

이별이야 찾아서 나는 못살겠구나

[자료17] 고향은야 정끊어 타향이나야 되고야

타향은야 정들어 내고향이 되는구나

[자료18] 이십살여 안쪽에 본가장을 잃고서

십오야 지둥을 나가야안고 도느냐

[자료19] 산두여 높어야 골이나야 깊지

죄꼬만 열다섯 니가야 얼매나 깊느냐

[자료20] 우리어머니여 울아버지가 내나를 기를제

진자리 마른자리 다골러 키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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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1] 하던내여 살림살이를 어느내 누게다 믿고서

소방산 대틀에 누워서 가느냐

[자료22] 철러덩철러덩철러덩닭 몸보신할려고 먹었더니

시어머니야 잰소리 사대나 절골이 녹는구나

[자료23] 산천이여 파릇파릇야 가신던님이

백설이야 휘날려도 왜아니야 오느냐

(차종용, 여.85, 속초시 노학동 노리, 2002.7.20., 장정룡 조사)

[자료24]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만 넘게주게(후렴)

갈철인지 봄철인지 나는 몰랐더니

앞동산야 행화춘절이 나를 알려준다

[자료25] 강물은 돌고돌아 바다로 가련만

요내몸은 돌고돌어 어디로가나

[자료26] 억수장마할라는가 저산밑 검은구름이 다모여든다.

아리랑 고개고개로 또 넘어간다.

[자료27] 산천여 초목은 봄마중 젊어만지는데

우리야 인생은 한번 젊어지질 못하네

[자료28] 산천이 고와서 뒤돌아보았나

우리님이 가시던 곳이래 뒤돌아보았네

[자료29] 노르래 놀아러 젊어만 놀어라

늙어야지면은 아이구야 못놀겠구나

[자료30] 산에는 산신령 까마귀는야 깍깍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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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님 병세는 아구야 짚어가는구나

[자료31] 청천하늘에 아구야 잰별도 많고

요내야 가삼에는 왜요리 수심도 많느냐

[자료32] 청천강수 흐르는물은 범사정으로 돌고

평양에 기생은 한양으로만 돈다

[자료33] 석탄백탄 타는거는 삼천만 동포가 알건만

요내가슴 타는건 한푼의 님도 모른다

[자료34] 산간에 초목은야 구시월 단풍에만 늙고

우리같은 여자몸은 살림살이에 늙노라

[자료35] 스스레 북망이 아구야 뭐그래좋아

꽃같은 날버리구 아구야 돈벌러갔느냐

[자료36] 돈그리워 죽은것은 은행소 복판에 묻고요

임그리워 죽은것은 신작로 복판에 묻어라

[자료37] 산이나 고와서 아구야 뒤돌아보았너

임같은 골싱에 뒤돌아보았네

[자료38] 치매폭에 싸인거는 양골년이고

치매꼬리 싸인거는 먹구야놀자는 경매주다

[자료39] 천길에 만길에 뚝떨어져 살어도

병든님 떨어져 아구야 못살겠구나

[자료40] 늘민령 서둘기가 어루화 돈같으면

어느네 친구를 내가나 못살궈주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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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41] 물각은 유주는 임자가 있건만

요내몸은 어찌하여 임자가 없나

[자료42] 눈이올라나 비가 올라나

저산밑에 검은구름이 다모여드네

[자료43] 산이야 높구야 골이나 깊지

여자야 속이야 얼마나 깊으겠너

[자료44] 산이나 고와서 뒤돌어보았나

임과 싶어 혹시래 뒤돌아보았네

[자료45]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술한잔 잡으시오

이술은 술이아니라 먹고노자는 경매주라

[자료46] 뒷산은 푸를청자요 앞산은 봄춘자라

굽이굽이 내천자요 가지가지는 봄빛이라

(박계랑, 여.80, 속초시 도문동, 2002.5.26., 장정룡 조사)  

[자료47] 물안골 고개다 좁씨를 뿌렸더니

쏘쩍새가 다파먹고 조잇대만 간들간들

[자료48] 늘민령 큰서둘기 돈만 같으면은

숱한 건달들 다 잘사귈터인데

[자료49] 노랑저고리 앞섶에 기화자도장 찍구여   

니탓이냐 내탓이냐 중매재이 탓이로다

[자료50] 간다온다 간다더니 왜왔나

이왕지사 왔거든 발치잠이나 자고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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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51] 산이나 높아야 골이야 깊지요

조끄만 여자속이야 뭐그리 깊은소냐

[자료52] 갈길이 멀어서 택시를 탓더니

되지못한 운전수가 연애만 하잔다

[자료53] 일본동경이 뭐그리 좋아서

꽃같은 날버리고 연락서 타느냐

[자료54] 난물이 들었네 난물이 들었네

이산저산 도라지꽃에 난물이 들었네

[자료55] 기사머리 가려거든 혼자나 가지요

아까운 청춘을 왜데려가느냐

[자료56] 와다시나 실가라 타래가 났구야

울어야만 마수노키대 샘이야 났구요

[자료57] 간다고 못간다고 얼마나 울었던지

정거장 대합실이 한강소가 되었네

 

[자료58] 울넘어 담너머 꼴베는 총각아

눈치가 있거들랑 외받어 먹어라

[자료59] 나는야 언제나 남가가 되어서

진세로 양복에다 네꾸다이 매보나

(김순녀, 여.70, 속초시 도문동, 2002.7.13., 장정룡 조사)

[자료60]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 냄게주소(후렴)

만첩산중에 호랑나비는 말그물이 원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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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야 시체청년은 보복대가 원수라

   

[자료61] 임자당신은 어데로 갈라고 신발단장하오

첩의집은 꽃밭이요 나의집은 연못이라

(최월선, 여.77, 속초시 영랑동, 2002.7.4. 장정룡 조사)

속초 설악산과 양양 의상대를 배경으로 불린 1935년에 채록된 아리랑은 

우리나라의 전체 아리랑이 1920년대 나운규의 편곡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에 비해서 그 존재조차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번 연

구결과로 속초 설악산, 양양 의상대를 노랫말로 사용한 아리랑과 함께 일

제강점기인 1930~40년대 중국 북간도로 이주한 강원도 고성출신들이 부

른 고성아리랑과 강원도 아리랑은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지금도 불리고 있

음을 밝혀냈다.17) 또한 신민요로 불린 양양팔경가도 중국 조선족 사회와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전승되고 있음은 매우 중요한 사실로 볼 수 

있다.18) 지금도 중국 조선족 집거지구에는 강원촌, 춘양촌, 고성촌, 양양촌 

등 강원지역명을 띤 마을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악권아리랑’의 전

파론적 추적도 향후 수행할 연구 과제라 하겠다.19) 

참고로 명산 설악산을 주제로 한 1950년대에 무암 박일호 씨가 작사한 

‘설악산노래’와 설악산기행 시조가 창작된바 있다.20) 신민요와 시조로 불린 

17) 장정룡, 『중국고성촌 이주사연구』 고성군, 2013, 김병학 채록편저, 『재소 고려인의 노래를 찾아서』 1.2,  
       도서출판 화남, 2007
18) 장정룡, 『중국 길림성 양양촌의 이주생활사』, 양양문화원, 2012 
19) 장정룡 외, 『재중강원인 생활사 조사연구-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강원발전연구원, 2006
20) �이 노래는 1950~60년대 불린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어렸을 때 박일호 씨를 만난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설악산 

 노래를 즐겨 불렀으며 설악산을 사랑하며 설악에 살았던 분이다. 이 노래는 당시에 만든 설악산 기념 펜넌트에 적힌 
 내용이다(속초시립박물관소장). 이외에도 대중가요로도 여러 편이 불렸다. 참고로 김부자와 하춘화가 1975년에 부 
 른 설악산노래를 소개한다. 「관동팔경 설악산」 (1975, 김부자 노래) 설악산 푸른봉은 구름헤쳐 솟아있고, 비단같은 
 폭포수는 하늘까지 이어졌네.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나 좋을시고, 관동팔경 어드멘고 설악산이 예아닌가. 귀면암 가 
 을단풍 석양같이 붉게 타며, 후세떠난 비선대에 선녀들이 춤을추고,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나 좋을시고, 관동팔경 어 
 드멘고 설악산이 예아닌가, 울산바위 소금강은 천하명산 자랑하고, 신흥사 종소리는 국태민안 빌고비네. 얼씨구 절 
 씨구 절씨구나 좋을시고, 관동팔경 어드멘고 설악산이 예아닌가, 「설악산메아리」 (1975.6월, 김형인 작사, 하춘화 고 
 봉산 노래, 지구레코드사) 흰구름덮힌 설악산으로 그대와, 손잡고 휘파람 불면서 하이킹가자, 진달래 철쭉꽃 우리를 
 부른다. 레이 레이 레이호 레이레이호, 산메아리 들려온다 사랑노래 들린다. 시원한 폭포수가 노래를 합창하면, 오색 
 의 무지개핀다 그대와 손을 잡고, 설악산 찾아가는 즐거운 청춘하이킹, 형제봉으로 마등령으로 즐거운 하이킹, 콧노 
 래도 흥겹게 설악산 가자, 에델바이스가 우리들을 부른다. 레이 레이 레이호 레이레이호, 산새들이 노래한다 흰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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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노래처럼 속초아리랑도 지속적인 가사창작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

각된다.21)  정선과 평창아리랑의 가사집이나 가사사전 등이 좋은 예가 된

다.22) 

[설악산노래] 박일호 작사

설악산 보고지고 천리를 찾았드니, 

푸른산 붉은잎이 옥류끼고 미소짓네

어즈버 세상풍류 다버리고 너와함께 살리라

설악산봉 높은구름 이내마음 실어다가

한양성중 지날적에 우리님을 만나거든

연분홍 치마폭에 그린마음 안겨주오

술보다 담배보다 어여쁜 아가씨가

아무리 좋다한들 대자연의 설악만은 못하더라

설악이 무어냐고 물으신다면

땀방울에 씨앗이라고 말해주세요

[鳳頂菴別曲]23) 

雪嶽(지금 설악산)이 아니라 벼락이요

求景이 아니라 苦境이요

鳳頂이 아니라 難頂이라 

 이 떠있다, 금강산 찾아가다 설악산 봉우리 된 전설의 울산바위로, 발걸음 가벼웁게 비선대 찾아가는 즐거운 하이킹”
21)  『정선아리랑창작가사집』, 2013년 정선아리랑 전수관 가사 짓기 교실, 정선군, 2013
22) �장정룡,이한길, 『평창 아라리 가사 집』, 평창군, 2005, 진용선 편, 『정선아리랑가사사전』, 정선군, 정선아리랑문화재 

 단, 2014
23) �金昌祿, 「嶺東地方의 民謠考察」, 『文湖』 創刊號,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60, 96쪽 “李朝時代 鄭澈이가 역적이 

 난다고 해서 인제군 북면에 있는 봉정암에 穴을 지르러 왔다가,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고 靈靈이 일어남에 정철이 중 
 얼대고 혈을 지르지 못한 채 돌아갔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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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기행시조]24) 

일컨한 설악산을 와서 반가운데

세속이 범람하니 참아보기 괴로워라

언제나 본연 그대로 마주보고 싶구나(설악산)

넓은 바위 깨끗한 물소리치며 흐르는데

그 옛날 노던 신선 지금은 간곳없고

깨끗한 물 넓은 바위 맑은 바람뿐이로다(비선대)

용이 살든 푸른 못물 용이 오른 세찬폭포

이 장관 무어두고 구름타고 어델갔나

설악산 기이한 풍경만 용의 조화로 남아있네(비룡폭)  

Ⅲ. 아리랑의 속초전승과 특징분석

속초아리랑의 가창형태는 나물 캐면서 메나리조로 부르는가 하면, 어랑

타령에 맞추어 흥겹게 모임에서 부르기도 한다. 속초지역 아리랑은 정선아

리랑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나타나며, 일본어나 일본지명이 등장하는 것

에서 일제강점기에도 불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속초아리랑의 특징은 

노랫말 즉 가사의 변별성을 찾을 수 있다. 속초의 지명이 등장하는 노랫말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설악산이다. 이외에도 늘민령, 물안골, 삼팔령 등 지

명이 등장한다. 둘째는 자연에 의탁하여 자신의 심정과 생활상, 정한 등을 

토로한 내용이 많다. 이것은 산과 계곡 등 설악산을 끼고 살고 있는 주민

들의 생로병사, 나물 캐는 여성들의 삶 등에 대한 정서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설악산과 같은 명산승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이채로운 민

24) 崇山 지음, 『圓光』 제60호, 원불교교단기관지, 196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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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의 면모와 가치를 널리 알리는 뜻은 일찍이 강조되었다.25)

강원도는 우리나라에서 전설의 향(鄕)이요, 신비의 향(鄕)이요, 시의 향(鄕)으로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오는, 굴지의 동변(東邊)의 웅도(雄道)라고 볼 것이다. 즉 본도(本道)는 내외

의 금강산을 비롯하여 설악산, 오대산, 대관령 등을 중심으로 하여 가장 기절장엄(奇絶莊

嚴)하면서도 청원유심(淸遠幽深)한 기상을 드러내고 있는 명산승지가 도처에 벌여져 그 아

름다운 자태야말로 해내외 열방(海內外 列邦)에서도 그 짝을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런 신비경역을 배경으로…여기에 따르는 사적, 민요 및 향가와 시가문학의 자취가 외부세계

에 그 빛을 발휘시키고저 하는 면에서 현존 민요를 더욱 연구 발전시킴으로써 이채로운 면

모를 나타낼 것이라고 본다.

속초아리랑 가사 가운데, “산천초목이여 불붙은 거는 만인간이나 꺼주

지/요내 속에야 불붙은 거는 어느 누가 꺼주나”라는 내용이 있다. 속으로 

까맣게 타들어가는 심정을 산천초목에 붙은 불에 비유하고, 이를 아리랑

에 의탁해서 한탄의 감정을 노출한 것이다. “산간에 초목은야 구시월 단풍

에만 늙고/우리 같은 여자 몸은 살림살이에 늙노라”고 하여 산천에 빚대어 

단풍처럼 살림살이에 늙어가는 자신의 노쇠함을 표현하였다. 또한 “청천

하늘에 아구야 잰별도 많고/요내야 가삼에는 왜요리 수심도 많느냐”고 하

늘에 빚대어 수심 많은 자신을 표출하였고 “참나물여 즈내기여 쓰러진 곳

에/우리집야 삼동세가나 나물캐러가세”고 ‘참나물’ ‘즈내기’라는 설악계곡 

산나물이 등장한다. 

세 번째는 사랑과 정한에 얽힌 가사들이 많다. 사랑은 영원불변의 이야

기다. 속초아리랑도 마찬가지다.26) 속초아리랑에서는 “무정한 산천초목아 

말 물어보세/임이 그리워 죽은 무덤이 몇 무덤이나 되나”고  그리움의 정

한을 죽음과 연관지어 나타냈다. “돈 그리워 죽은 것은 은행소 복판에 묻

25) 金昌祿, 「嶺東地方의 民謠考察」, 『文湖』創刊號,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60, 88쪽 
26) �김한나, 「아라리 가사에 나타난 이성문제」, 강릉원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1에서는 ‘사랑고백과 이성교제,  

 이별 및 그리움, 성 인식과 표현’등으로 이성문제를 다루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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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임그리워 죽은 것은 신작로 복판에 묻어라”고 하여 돈과 임을 동가

적(同價的) 위상에 놓고 있다. 가난과 그리움은 숨길수록 안타깝게 더 드

러난다.27) 아리랑시원설에서 “누가 내 마음을 알리오”라는 ‘알리오 어원설’

이 존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28) 

네 번째는 정선아리랑의 일정한 영향을 받은 가사들이 존재한다. 이것은 

아리랑의 권역에서 정선지역을 중심으로 백두대간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선아리랑 대표가사와 같이 “눈이올라나 비가 올라나/저산 

밑에 검은 구름이 다 모여드네”라고 부르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아

리랑 고개고개로 날만 넘게 주게/갈철인지 봄철인지 나는 몰랐더니/ 앞동

산야 행화춘절이 나를 알려준다” 고 하였다. 또한 “산천이 고와서 뒤돌아

보았나/우리님이 가시던 곳이래 뒤돌아보았네”라고 했듯이 이들 노랫말도 

정선아리랑에 자주 등장한다. 산천은 정선이나 설악권 산천이 노래를 통해

서 정서적으로 같은 개념화로 차용한 것이다.29) 

다섯째, 속초아리랑은 강원도 아리랑가운데, 설악권 아리랑, 동해안 유

역권 아리랑에 해당한다.30) 특히 자진아라리가 많이 불리고 있으며 바다

를 접하고 있어 해안을 따라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북 강원과의 관계도 

주목된다.31) 속초아리랑은 넓은 범주에서 슬프고 애타는듯한 느낌을 주는 

음조인 계면조(界面調)로 불리는 강원도 민요권역에 속하며32) 동시에 속

초아리랑은 시김새가 강조되는 정선아리랑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

27) �박춘명, 「아리랑의 연원과 민족적 정서」, 『조선문학』12집, 2001, 71쪽 “여러 가지 아리랑의 발생설을 종합하여 보면 
 불우한 사회적 처지, 서글픈 생활감정을 바탕으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아리랑고개는 어디까지나 생활체험과 
 민족적 정서를 반영한 가상적인 고개이다”

28) 김연갑, 『아리랑시원설 연구』, 명상, 2006, 16쪽
29) 『旌善의 鄕史』, 정선군, 1981, 82쪽 “산천이 고와서 되돌아 봤나/임자당신이 보고 싶어서 뒤를 돌아봤지”
30) �강원지역 아리랑권역 중에서 동해안 유역 권은 강릉·고성·동해·삼척·속초·양양 등 6개 시군이 해당되는바, 총 

 937수가 수집된 것으로 나타나 강원도 아리랑 전체 3,516수에서 30%를 상회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속초지역은 51 
 수로 비교적 적다. 유명희, 「아라리연구」, 한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2004, 55쪽 참조

31) 유명희, 「아라리연구」, 한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2004, 119쪽
32) �박춘식, 「강원도 민요의 조식과 음조적 특성」, 『조선예술』, 문학예술출판사, 2009, 78쪽 “강원도 민요는 그 대부분 

 이 ‘라’계면조와 ‘미’계면조에 기초하고 있어 다른 지방의 민요들에 비하여 전반적 음악형상이 상대적으로 어둡고 처 
 량한 정서적 색깔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강원민요에는 장식적 굴림음조를 많이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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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3) 아리랑과 메나리는 속초지역에 전승된 중요한 전통 민요로 평가받을 

수 있다.

Ⅳ. 맺음말

 속초는 필자가 태어난 곳이다. 부친은 한국전쟁 때 월남한 피난민이었

다. 이른바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온 디아스포라의 행적을 통해서 속

초가 피난민의 고향이 되었다. 이곳의 많은 주민들은 고향을 잃은 실향민

으로서 남북이산가족만남이라는 어쩌다가 이뤄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자

족해야 한다. 실향민들에게 속초의 삶은 곧 아리랑고개와 같은 간난신고

의 현재상이었다. 속초아리랑이 ‘아바이 마을’이라는 국내 최대의 난민촌

인 청호동을 왕래하는 갯배처럼 희망으로 불렸으면 한다.  

지난 2012년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한국의 아리

랑이 등재되었다. 이에 따라 정선을 비롯한 강원도 지역의 아리랑도 주목

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아리랑의 속초지역 전승 자료는 강원 동해안

권역에 속하는 아라리계통으로 보고 있으며 필자에 의해 수집 정리된 가

사는 60여수에 해당한다. 

본고는 61수를 대상으로 속초아리랑의 전승맥락과 특징을 살펴본 것이

다. 속초에 전승되는 아리랑은 향토 지리적 특성을 띤 것과 자연과 생활, 

애정과 정한 등의 서정성을 배경으로 한 것도 있는데 강원도아리랑의 영

향이 나타난다. 근래 속초지역에서는 ‘속초아리랑보존회’가 결성되고 다양

한 아리랑의 전승 작업과 공연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다. 이는 이른바 ‘속

초아리랑’이 한국아리랑의 큰 범주에서 또 동해안아리랑의 특징으로 존재

33) �‘시김새’는 선율을 이루는 골격음의 앞이나 뒤에서 그 음을 꾸며주는 임무를 띤 장식음 또는 음길이［時價］가 짧은 
 잔가락을 뜻한다. 넓은 의미로는 선율선(旋律線)이나 절주(節奏：리듬)의 자연스런 연결이나 유연한 흐름을 위하여 
 또는 화려함과 멋스러움을 위하여 어느 음에 부여되는 표현기능을 뜻하는 용어로 쓰인다. 식음(飾音)새, 또는 시금 
 새로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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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확인케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이미 속초농업노동요인 도문메

나리가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전수회관이 건립되는 등 활발

한 전수를 펼치고 있는바, 속초아리랑의 무형문화재적 가치 또한 높다고 

평가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지금부터 80년 전인 1935년 일제강점기하에서도 속초 

설악산, 양양 의상대 등을 배경한 ‘설악권 아리랑’이 밝혀졌다. 또한 

1930~40년대 일제의 수탈을 피하여 멀리 중국 북간도로 이주한 강원도 

출신들이 부른 고성아리랑도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전승되고 있다. 따라

서 1930년대부터 속초·고성·양양 등 이른바 설악권에서 아리랑이 실존했

음은 확인된다. 

우리나라 아리랑권역 가운데 이른바 영월·평창·정선의 아리랑을 ‘영평

정아리랑’이라고 획정했듯이, 이른바 ‘설악권아리랑’의 실체를 강조하고자 

한다. ‘강원동해안아리랑’이라는 기존의 개념과 더불어 실상이 부합한 ‘설

악권아리랑’이라는 이름은 한국아리랑의 새로운 권역설정이라고 하겠다. 

속초아리랑의 향토적 지명이나 토착적 생활상을 바탕으로 전승소리의 가

창활동을 지속화하고 새로운 노랫말의 발굴을 통해서 설악권아리랑이 지

역민의 사랑받는 향토민요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겠다. 설악산의 

수려한 자연자원과 함께 설악인의 인문자원인 아리랑의 무형문화재적 가

치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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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설경  사진제공·속초시청 

“설악산은 은자의 산이다.”
홍태유(洪泰猷),『유설악기(遊雪岳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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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악산 심메마니 연구

Ⅰ. 머리말

‘심메마니’는 산삼채취자, 채삼자(採蔘者)를 일컫는 말이다. 강원도는 지

역 특성상 아직까지 이들 심메마니가 잔존(殘存)하고 있는 곳이므로 본고

는 산악 기층문화의 탐색이라는 과제 하에 논의를 전개코자 한다. 그동안 

강원도 심메마니에 대한 습속, 언어, 설화 등의 연구가 산발적이고 부분적

인 상태로 진행되어 밀도 있는 연구 성과가 요망되어 왔다. 차제에 본고에

서는 전반적인 강원채삼인들의 실태와 습속, 은어 등을 총체적으로 집약

하고 분석 정리하려는 의도의 일단(一端)으로 설악산 지역을 먼저 다루기

로 하겠다.

산삼(山蔘)은 인공이 가해지지 않은 자연 상태의 야생인삼(野生人蔘)으

로서 영초(靈草)니, 신약(神藥)이니 하여 흔치 않는 약재로 여겨져 왔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삼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 대량재배 되고 있음에 

반해, 산삼은 그 양에 있어서 극히 적고 귀하여 이에 따른 신앙, 금기, 은

어 등이 심메꾼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연구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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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전문채삼인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그들이 지닌 

민간습속과 구비전승물(口碑傳承物)도 소멸될 시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산간문화의 체계화 작업이라는 시급한 일거리를 우선하여 조사 정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심메마니에 대한 종전의 연구는 그들이 사용한 언어연구에서 선편(先

鞭)을 잡았던바 최근 들어 민속학적 접근을 통해 업적을 이루고 있어서 고

무적이다. 채삼자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으나 무엇보다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다

음은 언어나 습속의 어느 일방만을 전문연구자가 각자의 시각에서만 분석

할 때 그것은 충실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따라서 두 방

면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수행할 때, 보다 완벽한 연구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본고 역시 안고 있으므로 언어

학적 연구자를 위한 자료제시의 충실함에 만족하고자 한다.

설악산 심메마니에 대한 최초의 보고서는 1957년에 이숭녕(李崇寧)에 

의해 시도되었는데 은어(隱語)가 중심적으로 다루어 졌으며 1980년에 재

론하면서 소멸일로에 있는 은어연구의 시급함을 강조하였다.1)  다음은 

1975년 이길록(李吉鹿)에 의해서 설악산과 오대산 채삼인 은어(隱語)와 

습속(習俗)이 함께 다루어졌으나 은어가 중심되었다.2) 거의 비슷한 시기에 

최승현(崔承洵)에 의해서 이루어진 오대산(五台山) 중심이 심메마니 습속

연구는 이 방면의 연구가 부족한 형편에서 갈증해소와 같은 역할을 하였

다.3) 설악산 심메마니에 대한 계속된 은어연구는 1980년 신교균(申敎均)

에 의해 다시 논해졌으나4)  조사대상자나 조사개관이 밝혀지지 않아 신빙

성이 떨어져서 아쉬움이 남은 채로 오늘에 이르렀다. 필자는 1981년 한국

1) 李崇寧, 「隱語考 - 雪岳山 人蔘採取人의 隱語를 中心으로 하여-」, 『一石 李熙昇先生 頌壽記念論叢』, 1957.
     李崇寧, 「衰滅段階에 들어선 雪岳山 심메마니 隱語에 대하여」, 『방언』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2) 李吉鹿, 「採蔘人의 隱語와 習俗 -설악山, 오대山을 中心으로-」, 『江原語文』 제3집(강원대국어학회, 1975).
3) 崔承洵, 「江原道地方 採蔘人習俗」, 『韓國民俗學』 제8집(민속학회, 1975).
4) 申敎均,「山蔘採取人의 隱語硏究」, 『國語國文學』 제9집, 서울대 사범대 국문학연구회,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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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문화연구원 구비문학 공동조사위원으로 설악산 심메마니의 1차 조사

에 착수한 후 강원도 전지역을 대상으로 10년 만에 다시 심메마니 연구에 

집중적으로 몰입하게 되었다. 10년 간의 조사결과가 오늘이 본 보고서에

서 1차로 발표되는 내용이며 계속하여 다른 지역 것을 연계하여 논할 예

정이다. 

본고는 선학들의 탁견에 미치지 못할 것이나 나름의 의의를 추구하며 조

사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설악산지역 3차에 걸친 필자의 조사연구 시기와 장소, 제보자, 개관은 

다음과 같다.

<제1차 조사>

○ 시  기 : 1981년 4월 17일

○ 장  소 : 양양군 강현면 상복 2리

○ 제보자 : 전달재 (남, 당시 72세)

○ 시  기 : 1981년 4월 18일

○ 장  소 :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 제보자 : 유만석 (남, 당시 50세)

<제2차 조사>

○ 시  기 : 1990년 11월 2일

○ 장  소 : 속초시 도문동 4통 2반 반장댁

○ 제보자 : 문광록 (남, 당시 64세)

 

<제3차 조사>

○ 시  기 : 1991년 5월 4일

○ 장  소 : 속초시 도문동 4통 2반

○ 제보자 : 문광록 (남, 당시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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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관>

제 1차 조사의 제보자들은 현재 타계한 것으로 안다. 필자는 당시 김선

풍 교수와 함께 한국구비문학대계, 속초, 양양편 집필을 위한 공동조사위

원으로 이들을 만났다.5) 전달재씨는 당시에도 고령이었으나 논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며 심메마니로서 산삼채취를 나서는 부업 채삼인이었다. 유만

석씨는 3년 전 설악산계곡에서 폭우로 갇힌 학생들을 구출하고 자신은 지

쳐서 목숨을 버린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인물이다. 설악산 귀면암에는 그

의 공적을 기린 비문에 새겨져 있다. 당시에 유만석 제보자는 필자의 유년

시절 같은 동리에서 살았던 인연으로 반갑게 여러 산악지명 설화를 들려

주었으며 산삼에 대한 내용도 구연하였다. 필자는 양폭산장 입구에서 움

막을 짓고 살며 관광객을 안내하고 당귀차를 끓여서, 지친 등반객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를 찾아서 설악동 여관에서 밤을 새워 조사한 바 있다. 그

는 전문 산악인으로 구조대를 만들었으며, 혼자 살았는데 자신은 설악과 

결혼했으며 설악을 지키겠다고 말하곤 하였다. 축지법을 쓰며 산삼을 찾

아낸다는 불가사의한 인물이기도 했다.

제 2차, 3차 조사는 『속초시지』 집필위원으로 민속부분 연구를 위해 도

문동 일대를 탐색하던 중 문광록 제보자를 만나게 되어 조사한 것이다. 2

차에는 민현식 교수와 함께 반장 댁에서 녹음하였으며, 3차에는 본교 국

문과 3년생인 민속반의 박선미, 박정수, 박영선, 이교우, 홍서경과 함께 속

초 무속을 조사하고 설악산으로 들어가서 집중 조사하였다. 문광록 제보

자는 전문채삼인은 아니었으나 약 20년 정도 산삼을 찾으러 다녔으며 비

교적 설악산 심메마니 습속과 은어를 소상히 알고 있었다. 그에 의하면 이

제는 소위 변 “변을 쓴다.”고 하는 은어사용의 심메마니는 자신이 마지막

일 것으로 보고 있어 중요한 제보자로 평가된다.

5) 金善豊, 『韓國口碑文學大系』 2-4 속초시 양양군(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106～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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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이상의 외설악 지역에서 3차에 걸친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논하

고자 하며 또 다른 제보자를 찾게 된다면 여기에 더 보완하기로 하겠다. 

Ⅱ. 설악산 심메마니 습속

강원도의 채삼인들은 설악산뿐만 아니라 오대산, 인제, 홍천, 정선, 평창 

태백 등지를 두루 돌아다니는 관계로 습속이 상호 전파되거나 같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유사한 측면이 있게 된다.

설악산 심메마니라 하더라도 그들은 산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 찾

아 나서게 되므로 사실상 지역별로 특징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다만 그

들의 거주역사, 그들의 성장과정, 채삼단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

다고 본다. 지역별로 보면 함경·평안도 지역, 설악·오대산 지역, 소백산 지

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세 지역은 은어권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된다.

1. 입산습속

심메마니가 입산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

체를 편성하는 것이라든지 입산시기 결정, 금기, 휴대품 등으로 정착 채

삼시 보다 복잡하다. 그것은 일단 입산키로 작정하고 집을 떠나면 그때

부터 여러 시련과 장애물을 스스로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언행(言行)

의 금기(禁忌)뿐만 아니라 부정(不淨)을 꺼리고 택일(擇日)을 하는 등의 

세심한 준비와 실제로 채삼시(採蔘時) 필요한 도구,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가 포함되며, 신에게 바쳐질 공물(供物)이 준비된다. 설악산 지

역의 사례를 문광록 심메마니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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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삼단 편성

채삼단의 편성은 대부분 혼자 가는 경우가 드물고 3·5·7 내지 10여명의 

홀수로 한다. 이는 기수(奇數)를 선호한 관념으로 보이는데 여성의 참가는 

허락지 않는다. 문광록 제보자와 함께 편성된 설악산 심메마니 편성은 지

금 고인이 된 전학원, 윤택림, 안임실, 박소권씨가 있었으며, 최명도, 전상

섭, 정복덕씨는 생존하고 있다. 고인된 이들과 10여 차례 산행을 하였다는

데 문마니의 경우는 보통 3～명이 한 단체가 되었다고 한다.

이들 단체의 통솔자를 ‘어이마니’라고 하는데 연령도 많고 다년간 입산

한 경험과 많은 채삼경력, 능숙함이 ‘어이마니’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된

다. 동반한 심메마니들은 이의 말에 전적으로 따르는데 지시나 통제를 거

역하면 하산시키게 된다. ‘어이마니’ 다음에는 ‘둘째마니’라고도 부르고 다

음은 대게 성(姓)에 ‘마니’를 붙여 ‘박(朴)마니’, ‘김(金)마니’라고 한다. 나

이 어리고 처음 따라나선 사람은 ‘천둥마니’라 부르는데 철없이 마구 돌아

다니는 천동(天童)이라는 뜻이라 한다.

대체로 채삼단 편성은 ‘어이마니’의 주관에 따르는데 그가 통지하면 특

별한 일이 없으면 함께 산에 오르게 된다. 젊은 채삼인들 경우는 먼저 ‘어

이마니’에게 찾아와서 언제쯤 산을 재러 가는지를 묻게 된다. 그렇게 하여 

시기, 날씨, 부정(不淨)관계, 몽사(꿈). 장소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편성케 

된다. 혹 상가(喪家)에 다녀온 자나 부정한 것을 겪거나 스스로 부정하다

고 여기는 사람은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고 함께 가지 못한다. 그 이유는 

산에 갔을 경우 금기를 어긴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

해를 입히기 때문이라 한다.

나. 입산시기와 종사자

입산하는 시기는 대체로 처서(處暑)(음력 7월 25일) 지나고부터 날을 잡

는데 이때쯤 되어야 잎에 있던 자양분이 뿌리로 내려와서 단단해진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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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삼 잎은 가을에 단풍이 들 때 다른 잎보다 먼저 노랗게 변하므로 다

른 풀과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처서부터 본

격 시작된 채삼은 한로(寒露) 지나 입동 무렵이면 마감을 하게 되는데 약 

2달여 동안에 가장 많은 수확을 올린다. 첫서리가 내리는 한로가 지나면 

기온이 떨어져 산삼의 약효가 떨어지므로 ‘한로는 산삼 환갑날’이라고 하

는 이유가 여기 있다. 또한 봄철에 입산하는 경우는 소한(小滿-음력 4월 

19일)에 나가게 되는데 이때 캐는 것을 ‘춘채’라고 한다. 

산삼채취를 시기별로 나눈 것에 의하면 1년을 3기로 분류하여 봄은 묘

절(苖節), 여름은 단절(丹節), 가을은 황절(黃節)이라고 했는데6) 요즘은 농

사일의 바쁜 시기를 피해 가을 황절(黃節)에 다니게 된다. 황절(黃節)은 잎

의 색깔이 누렇게 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시기가 식별이 용이하고 약효

가 우수하므로 입산시기를 택하게 되는 때이다.

입산 시기는 택일을 하거나, 맑고 쾌청한 일기가 지속될 때, 손이 없는 

날, 길일(吉日)을 천기대요를 보고 고르기도 하는데 택일(寅日)이나, 백호

대살일(白虎大殺日)은 꼭 피하는데 호환을 막고자 하는 뜻이라 한다. 택일

이 되면 금하는 일이 많은데 어이마니집은 금줄을 치기도 하며 대문을 굳

게 닫아 외간인(外間人)의 출입을 통제한다. 채삼인들은 약 일주일 전부터 

매일 목욕재계를 하게 된다. 부부관계를 피하고 나돌아 다니지도 않는다. 

상가(喪家)는 물로 결혼식, 백일집, 돌집에도 가지 않는다. 보신탕은 물론 

닭고기나 삶은 계란도 먹지 않을 만큼 입산시기에 이르러서는 극도의 금

기와 신경을 써서 준비에 철저히 대비한다.

산삼을 꽃 중의 꽃, 풀 중의 제왕(帝王)이라고 문마니는 말을 했는데, 키

가 크고 빨간 열매가 선명하며 잎이 정확하게 우산살처럼 들러붙어 있어

서 다른 잡풀에 비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오대산의 어이마니였던 고 최돈호씨는 100m정도 떨어진 삼꽃을 쭈그리

6) 금촌병, 「山人蔘採 風習」, 『靑丘學報』제6호,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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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않아서 찾아냈다는 일화가 있을 만큼 가을철은 다른 풀과 구분이 되

고 찾기 쉬워 ‘불림삼’이라고 부른다. 입동이후는 낙엽이 지므로 판별이 어

려우며 눈이 오면 산행을 할 수 없으므로 그치게 된다. 

‘어어마니’는 ‘어인마니’라고도 하며 ‘선채마니’라고도 부른다. ‘선채마니’

라고 부르는 이유는 산삼을 먼저 캐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산삼을 일행 중 

5명이든 10명이든 발견하게 되면 모두 산삼주변이 ‘안침이’를 하고 주저앉

는다. ‘어이마니’가 숙련된 솜씨로 먼저 캐는데 이때 돋군(캔다는 뜻) 산삼

은 처음 발견자의 소득이 된다. 최초의 산삼발견자가 모두 캐고 나면 “나

는 다 보았으니 보시오”라는 말이 떨어져야 같이 동행한 채삼인들이 주위

에서 나머지 산삼을 캐게 된다. 이러한 불문율(不問律)을 어기게 되면 그 

사람은 하산을 해야 하며 다시는 채삼단체에 편성될 수 없기에 엄격히 지

켜진다. 그것은 산삼이 고가(高價)로 금전에 눈이 어두우면 서로 다투어 

캐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도 제대로 산삼을 캘 수 없으며 그와 같은 분

쟁은 산삼을 점지한 산신령에게 크게 불경한 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

제로 욕심을 냈던 오대산의 한 심메마니는 지금 불구의 몸으로 지내고 있

음을 다른 제보자의 말을 통하여 필자가 확인한 바 있다.

채삼에 종사하는 사람은 가장 우두머리가 ‘어이마니’이고 ‘둘째마니’, ‘셋

째마니’라고도 부르며 ‘어이마니’ 외에는 성만 붙여 ‘박마니’등으로 부른다. 

강계 지방에서처럼 ‘정재’라는 취사담당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

가 취사하며, 나이가 가장 어린 초보자를 ‘천둥마니’라고 부른다. 대체로 

궂은일이나 심부름은 으레 ‘천두마니’의 차지가 된다.

강계지방의 ‘삼뫼군’은 일삼뫼군, 둥삼뫼군, 만삼뫼군으로 세 분류 하는

데7)  입산시기에 따라 처서부터 입산하는 자, 추분, 춘분이후로 구분하기

도 했다.

설악산의 경우는 산이 험하므로 평지는 젊은이들이 앞서 가게 되나 깊

7) 손진태, 「江界採蔘者의 習俗」, 『朝鮮民俗』 제2호, 1934,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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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계곡에서는 ‘어이마니’가 앞장을 서서 산삼밭으로 이끌게 된다. 오대산

은 고령자가 뒤에 서는데 풀잎의 이슬을 연소자가 털어 주는 노인존경의 

윤리관과 시력이 좋은 연소자가 부정물(不淨物)을 빨리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8)  

다. 휴대품

심메마니들은 깊은 산 속에 들어가게 되므로 산중에서 길게는  한 달, 

짧게는 3일 정도 지내게 되므로 휴대 품목은 여러 가지가 된다. 설악산의 

경우 산에 있다가 나오는 날을 짝수로는 하지 않고 홀수로 하는데, 문광

록씨는 13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들이 한번 산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을 ‘한 탕’ 또는 ‘한 삼’이라고 부른다. 13일 동안에 사용된 양식은 백미 

한 말 두 되를 지고 갔는데 밥이 주식이고 다른 찬거리가 없으므로 쌀을 

많이 가져간다.

이들이 등에 지고 가는 ‘주루먹’에는 각자가 산제당에 가서 제사 지낼 때 

쓸 주과포와 된장, 고추장, 파, 마늘, 소금 등이 있으며 소저와 새옹, 바가지, 

낫, 장갑, 성냥, 옷, 포대기, 술 한 병, 소지종이, 양초 등도 들었다. 제물로 

쓸 때는 삼색실과를 필히 가져가나 대추는 빠지지 않도록 유념한다. 새옹

은 놋쇠로 만든 뚜껑 달린 그릇인데 취사시에도 쓰지만 산신제를 지낼 때

는 이곳에 반드시 메를 지어 뚜껑을 열어보지 않고 바친다. 이것을 ‘새옹

메’라 부른다.

휴대품에는 비린 것을 일체 가지고 갈 수 없는데 생선류는 쉽게 변하고 

산신령이 싫어한다고 믿는다. 이밖에 ‘마대’라는 지팡이를 들고 가는데 단

단한 나무로 만들어 서로가 신호를 할 때 나무를 쳐서 소리를 낸다. 대체

로 모자를 신고 신발은 등산화를 신는다.

8) 崔承洵, 「江原道地方 採蔘人 習俗」, 『韓國民俗學』 제8호,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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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마니의 경우 자신은 휴대품을 가능한 줄였고 대산 제물로 쓸 것을 따

로 담아서 정성껏 챙겼으며, 시장에서 제물을 구입 할 때도 직접 값을 깎

지 않고 다만 “정성드릴 것이니 성한 것을 달라”고 간단히 말을 한다. 값은 

부르는 대로 지불하되 가능한 큰 것이나 흠집 없는 것을 고른다. 일단 산

신에게 산삼을 점지 받아야 한다는 일념(一念)으로 잠을 자도 몽사(夢事)

를 얻고자 하여, 먹는 것도 특별히 드러나기 않게 ‘어이마니’의 지시에 따

른다. 휴대품 중에 꼭 들어가야 할 것은 대추라고 하며 향불을 피우지 않

고 성냥불은 절대 나누어 쓰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다. 또한 설악산은 여

산신령님이 관장하고 있으므로 몸이 부정한 것을 가장 꺼린다고 한다.

2. 채취습득

가. 출발

어이마니로부터 출발날짜를 통지받으면 그날 아침 일찍이 몸을 씻고 별

다른 말없이 챙겨가지고 휴대품을 지고 모임 장소로 나간다. 대체로 말을 

입구에서 모이는데 혹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

고 출발한다. 그것은 혹 부정 때문에 못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침 일찍 출발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눈에 뜨이면 번거롭고 좋지 않은 

일에 봉착할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다. 가는 도중 여성이 앞길을 가로질

러 건너게 되면 불길하게 여긴다. 떠나기 전에 마을의 서낭당 나무에 간단

하게 절만하고 입산을 고한다. 오대산의 박동마니와 같은 방식이다.9)  

출발할 때 타지역은 부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서로 못 본 체하는 경

우가 있다고 하는데 설악산의 문마니는 간단히 몇 마디 주고받는다. 다른 

집 부인과는 아는 체를 하지 않는다. 입산한 심메마니의 가정에서도 출발

9) 拙稿, 「오대산 심메마니의 山神祭」, 『月刊 太白』,1990.9),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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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날부터 험한 것, 부정한 일을 꺼리고 근신을 하며, 부인이 오히려 출발 

전에 몽사를 얻어서 이번에도 산삼을 캐는 소망을 이룰 것으로 먼저 알게 

되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나. 집단생활

 산에 들어가면 ‘모둠’이라 하여 집단생활을 한다. ‘모둠’은 산막(山幕)의 

심메마니의 은어로 이곳에서 기거(起居)하게 된다. 요즘에는 천막을 이용

하나 종전에는 바위 밑을 이용하거나 나뭇가지를 잘라서 간단하게 기둥을 

세우고 잎으로 지붕을 세웠다. 모둠의 종류에는 공동모둠과 개별모둠이 있

는데 개별모둠이 많았다고 한다. 큰 바위 밑에서 모둠을 이룰 때는 공동으

로 사용하나 나무 움막은 개인용으로 주로 만든다. 만드는 방법은 우선 서 

있는 나무의 거리가 약 1m정도 되는 두 나무 사이에 가지를 쳐서 기둥을 

만들고 가지를 치고 남은 가지 밑 둥에 길이 2m정도의 나무를 횡막대로 

걸친다. 이 횡막대에 2m～3m 정도의 길이로 자른 나무를 걸친다. 전면은 

트이고 후면은 막히도록 경사지게 걸치는데 앞이 보여야 맹수로부터 피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뒷면은 방어가 곤란하므로 막는다. 또한 지붕은 단풍

나무나 갈참나무잎으로 겹쳐 얹어 이슬이 내려옴을 막는다. 지붕을 만들

고 나면 좌우 나무로 막는데 잎이 붙은 쪽이 위로 가게 세우고 바닥은 부

드러운 풀을 뜯어서 깐다.

취사는 모둠 앞에 넓고 큰 돌을 몇 개 놓고 하는데 불을 각자 피워서 지

장쌀이라는 것으로 메를 짓는다. 지은 메는 모둠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먹

기 전에 새옹메로 지은 메를 ‘노구메 정성’이라며 산신께 올린 다음 먹게 

된다.

설악산 심메마니들은 입산하여 모둠을 만들기 전에는 반드시 ‘빈 절’이

라 하여 제물을 놓지 않고 정화수만으로 ‘모둠제’를 지내게 된다. 대체로 

산에 오르면 산삼을 캐고 난 옛자리인 ‘구광자리’가 있게 되는데 그곳은 

돌을 쌓아 놓았거나 너와 같은 것을 올려놓은 것이 있으므로 간단히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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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산제당을 만든다.

이 제당에서 입산하여 모둠을 이룩하기 전에 산신에게 그곳의 나무를 베

어서 집을 지을테니 놀라지 말고 허락해 달라는 뜻으로 절을 한다. 이 ‘빈 

절’은 산에 들어왔다는 뜻을 포함한 수인사로서 세 번 반절을 하고 곧이어 

모둠을 만들게 된다.

모둠에서의 생활 역시 위계질서가 뚜렷하여 어이마니의 지시에 따른다. 

각자가 따로 취사하고 잠을 자게 되어 특별한 말이 필요가 없으며 일반적

으로 말을 삼가는 신언주의(愼言主義)가 원칙이다. 모둠은 아침이 나갔다

가 저녁 해질 무렵에 돌아오는 곳이므로 답산(踏山)하는 곳의 중간 정도 

산의 중심부에 설치하며 계곡물이 흐리는 남향을 고른다. 짓는 것을 이곳

의 심메마니들은 “이룩한다”고 하는데 모둠을 이룩할 때에도 별다른 말을 

쓰지 않는데 낫(감잽이)은 각자의 것을 이용하며 서로 함부로 부르지 않는

다. 산에 들어가면 서로의 말대신 지팡이(마대)로 나무를 ‘딱딱’쳐서 신호

를 한다.

이들의 말은 “변을 쓴다.‘고 하는데 문광록씨의 경우 초동마니 시절 뱀을 

보고서 놀라 ”뱀 봐라“고 외쳤다가 어이마니의 명령대로 다음날 아침에 산

에서 쫓겨 내려온 적이 있다고 할 만큼 말에 대한 금기가 대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은어(隱語) 사용은 입산할 때부터 사용하게 되는데 일

단 채삼단의 일원으로 편성되면 변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알았다. 초기에

는 무슨 말인지 몰라 당황하기도 하나 차츰 익숙해지고 변을 쓰는 것이 어

색하지 않다고 한다. 간혹 마을에서 심메마니들끼리 모이면 농담(弄談)삼

아 변을 쓰기도 하나 일단 입산하여 채삼할 경우가 아니면 사용치 않는다.

모둠의 앞에는 모닥불을 피워 한기를 가시게 하고 동물의 피해를 막으며 

조명작용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동불”이라 한다. ‘우동불’은 공동의 불인

데 각자가 취사시에는 ‘심부름꾼’이라고 부르는 부집게로 붙여서 쓴다. 각

자의 담뱃불이나 취사불, 성냥 같은 것은 빌려주지도 않고 빌리자고도 하

지 않는 규율이 있다. 이곳에서는 불을 ‘딸’이라고 하는데 산삼이 씨 역시 

‘딸’이라 부르므로 혹 불을 빌려주는 것은 산삼을 타인에게 내주는 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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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서 기피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모둠에서는 꿈(夢事)을 얻기 위해 대낮에도 잠을 청하는 일이 있는데 

길·흉몽에 대해서는 아무도 먼저 발설하지 않는다. 어이마니가 “아무개 마

니 몽사를 말해 보시오”해야 비로소 발설케 되는데 해몽 역시 전적으로 어

이마니의 의견에 따른다. 해몽에 따라서 하산(下山)할 것인지, 산을 잴 것

인지, 전산(轉山)할 것인지를 판단한다고 한다. 몽사의 경우는 흉악한 것

이 오히려 좋은 꿈 즉 ‘달몽’이라고 한다. 예조(豫兆)부분에서 다시 논하기

로 하겠다.

다. 산신제와 고사

산에 올라가는 심메마니는 처음 산삼을 찾게 되는 ‘생자리’보다는 예전

에 심을 캐었던 ‘구광자리’를 찾는데 구광자리에서 주위를 정돈하고 모둠

을 설치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주 산에 오르는 심메마니들은 으레 기도를 

드리는 산제당이 바위 밑에 설치된 곳이 있어서 그곳에 한지를 걸고 촛불

을 켜고 정성을 드리게 된다. 산제사는 향을 쓰지 않으나 3색의 과실과 술

잔을 올린다.

제당을 수리하여 깨끗하게 되면 각자가 지고 온 제물을 따로 따로 제당 

앞에 놓고 심메마니 전원이 어이마니가 혼자서 고사(告辭)를 한다. 고사문

은 따로 적어 오지 않고 기억하였다가 구송(口誦)한다. 구송이 끝나면 각

자가 소지(燒紙)를 올리는데 소지가 타오르는 것을 보고서 소망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예측한다.

제물로는 새옹메, 주과포, 삼색실과, 정화수, 대추, 소주, 잔 등을 올리며 

‘올림대’라 하여 숟가락을 가지런히 놓고 젓가락은 나무 가지를 잘라 다듬

어서 놓는다. 술잔을 올리며 절을 마음에 흡족할 때까지 특별히 정해 놓

은 횟수가 없이 자주 하게 되는데, 제물보다는 마음에서 감명이 되어야 산

신령이 점지해 준다고 믿는다. 심메마니들은 산삼이 오로지 산신령의 점지

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영물로 생각하는데 설악산 산신령은 여신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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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특히 부정을 꺼린다고 한다.

산신제는 모둠을 만들 때 행하는 빈절 제사와 일단 이것이 끝나면 다시 

산제당에 가서 제물을 갖추어 3배반을 정성껏 절하고 빈다. 오대산의 경

우는 향불을 피우고 여기에 수저를 쪼이고 나서 4배를 하는 것이 설악산

과 다르다. 또한 산삼을 캐고 나서는 하산하여 삼색천과 소머리를 갖추어 

다시 감사의 제사를 지낸다.

처음 절을 일동이 하고 나면 어이마니가 고축을 엎드려서 한다. 이때 같

이 간 심메마니들은 엎드려서 기원하거나 절을 계속하기도 한다. 조사된 

고사문은 다음과 같다.

<입산초 산신제 고사문(告辭文)>

해동 조선국 강원도 양양군 도천면 상도문리 박모 김모 문모 최모 몇 사람 심마니가 여기 

왔는데 노구메 정성을 드리니 설악산 산신님, 태백산 신령님……열두 대왕님, 제물을 변변히 

못 차리고 이렇게 노구메 정성을 드리니 소례를 대례로 받고 온갖 부정을 시은 듯이 잊으시

구 재수 소망 이루게 해주십시오.10) 

대산소산 산왕대신, 대각소각 산왕대신, 외양명산 산왕대신, 명단토산 산왕대신, 긍기다

득 산왕대신, 현모주작 산왕대신, 대축소축 산왕대신, 사하피발 산왕대신, 금기대덕 산왕대

신, 원상길상 산왕대신…….

유세차 ○년 ○월 ○일에 ○마니들이 이 산천에 입산하여 산신령전에 정성발원 올리오니 

내로 희망하옵시고 빛으로 감흥하옵소사. 이 마니들이 입산할 때 부정하고 영정한 일이 많

습니다. 부정하고 영정한 일은 수하로 소멸하옵시고, 그릇되고 잘못된 일은 풀어 해괄하시

고 소례(小禮)로 드린 정성 대례(大禮)로 희망하옵시고, 대례(大禮)로 드린 정성 반가이 희

망하옵소사. 산신령전에 축원하올 일은 산삼을 캐러 왔으니 이 마니들을 어엿비 생각하고 

기뻐이 생각하셔셔, 산에 산삼을 캐러 나갈 적에 산신님께서 마니들을 직성을 높여 주고 의

10) 필자조사, 1991. 5. 4. 문광록(남, 65), 속초시 도문동 4통 2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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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돋우어서 산삼밭에 인도할 적에 마대를 이끌고 아쟁이(脚)를 걸려서, 육구만달 사구 

오구 삼구밭에 들억 k서 억수 만금 산삼을 점지하여 주옵시고, 산에 다닐적에 험한산천 고

분성(높은 頂上) 배운성(골짜기) 찌기(岩) 틈틈이 다닐 적에 손톱 발톱 다치지 않고, 층층이 

상에 오르고 내릴 적에 받들어 올리고, 받들어 내려 몸수 곱게 점지하옵시고 기천만금 산삼

을 점지하여 주십소사(설악산).11) 

이상의 고사문(告辭文)은 구비전승물(口碑傳承物)로서 유교식 축문처

럼 따로 규정된 양식은 없으나 어이마니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구연된다. 

공통의 고축이 끝나면 각자 입속에서 중얼거리며 소원을 간절히 다시 빌

고 소지를 올린다. 대부분 내용은 산삼을 캘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것과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등이다.

고축은 2～3분 내로 간략하게 행하나 엄숙함을 최상으로 하고 마치 산

신령과 대화하듯이 구연된다. 한 일화로 설악산의 심메마니가 고인이 된 

자신의 부친 목소리를 녹음하여 심캐러 갈 때 산제당에 틀어 놓고 자신은 

꿇어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고축이 끝나고 일어 서려고 했으나 몸

이 마비되어 얼마간 꼼짝을 못 한 일도 있었다고 문광록씨는 증언하였다. 

산신령은 신식이 아니고 또 그와 같은 불경한 자세는 벌을 받는다는 이야

기다. 고축은 정성 그 자체이며 내용이 유창하거나 번지르하지 않아도 무

방하다고 한다.

라. 채취활동

산신제를 지내고 나면 본격적인 채취활동에 나서게 되는데 어이마니가 

앞장을 서서 구광자리를 찾거나 때심이 있는 삼밭을 찾는다. ‘구광자리’의 

경우는 ‘표적’이라 하여 돌로써 표시를 한 곳이 있는데 ‘삼구’를 캔 곳이면 

돌을 세 개, ‘오구’면 다섯 개를 층층이 쌓고, ‘육구’면 돌을 무더기로 쌓아 

11) �필자조사, 1981. 4. 17. 전달재(남, 72), 양양군 강현면 상복 2리, 『한국구비문학대계』2-4, 강원편 속초시 양양군 
 (1),1983,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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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놓는다. 또한 그렇지 않으면 나뭇가지 사이에 돌을 끼워 놓기도 하는

데 남이 잘 알지 못하도록 표시해 놓는다. 구광자리는 전에 산삼을 캔 곳

이므로 얼마 후에 땅 속에 숨어 있던 산삼이 다시 돋아날 수 있는 확률이 

많게 된다.

능숙한 심메마니들은 까마귀가 우는 쪽으로 발길을 돌리는데 까마귀가 

산삼씨를 좋아하므로 까마귀 있는 곳에는 산삼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 길

조로 여긴다. 그러나 뱀, 노루, 담비를 보면 재수가 없다 하는데 특히 담비

를 보면 가던 길을 되돌아 나온다.

일정한 지점에 도달하면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져 산삼을 찾는데 이것을 

“잰다”고 한다. 산을 재는 곳은 정상이 아니고 팔부 능선을 재게 된다. 산

을 재면서 마대로 쳐서 신호를 하거나 “목네미하세”라든가 “등네미하세”하

면 산언덕을 넘어 다른 위치로 가자는 뜻이고 “전산하세”하면 아예 모둠

까지 떠서 옮겨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라 한다. 산에서는 혹 실종되는 

일을 막기 위해 ‘마대곰’이라 해서 가지고 간 지팡이 막대로 나무를 두드

려 신호를 보낸다. 마대는 산행의 필수품으로 산삼을 차기 위해 풀을 헤치

거나 신호를 보내는 일을 할뿐더러 힘든 길에 보조 역할을 하기에 황상(黃

柏)나무나 박달나무와 같이 단다한 것으로 만든다.

설악산 심메마니들 경우 마대소리를 한 번 내면 “말하지 말라”는 뜻이고 

두 번 치면 “모이자”, 세 번 치면 “안침(휴식)하자”는 뜻으로 정한다고 하는

데 일정하지는 않으나 심산계곡에서 “딱딱”치는 ‘마대곰’은 서로 위안을 줄 

뿐 아니라 암호와 같은 기능을 한다.

일행 중 누군가가 산삼을 발견하면 큰 소리로 “심봤다”고 외치는데 그 주

변에서 함께 수색하던 일행은 모두 그 자리에 풀썩 앉는다. 일행이 몇 명

이든 이 규칙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 대체로 서로 지호지간(指呼之間)이면 

이에 해당하고 다른 산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면 찾아도 무방하다. 최초 발

견자는 마대를 발견한 산삼곁에 꽂고서 주위의 나머지 산삼을 찾는데 찾

은 것은 표시를 하고 찾을 것이 없으면 그때 “나는 다 보았으니 보시오” 한

다. 그러면 “안침”을 하고 있던 일행들도 찾게 되는데 “나도 봤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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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후에 발견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 이처럼 처음 발견한 사람에게 큰 

권한을 주는 것을 선 취득권(先取得權)이라 하는데12) 산삼을 캐는 것은 

어이마니가 도와준다. 산삼을 캐는 것은 “돋군다”고 하는데 산삼의 윗부분

을 잡아 뽑아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땅속으로 손을 넣어 밑에서부터 들어 

올린다는 뜻이다. 돋구는 방법은 산삼 주위를 약 1m 정도로 돌려서 나무

삽 같은 것으로 대충 파고 서서히 안쪽으로 좁혀 가는데 이때부터 손으로 

살살 파낸다. 산삼은 꼿꼿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누워 있으므로 

깊게 묻히지 않아 파내기 쉬우며 토양도 반은반양(半陰半陽)의 진흙 자갈

돌이 섞인 북향의 폭신한 땅이 대부분이다. 산삼에는 쇠붙이가 닿게 되면 

약호가 떨어진다고 하여 괭이나 낫, 칼 같은 것은 일체 쓰지 않는다. 이때 

물론 말은 하지 않으며 뿌리 하나라도 다칠세라 호호 불며 캐게 된다. 뿌

리 하나라도 절단되면 산삼의 등급에 큰 차이가 나므로 능숙한 어이마니

의 도움을 청한다. 어이마니를 ‘선채(先採)마니’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

다.

다 돋군 산삼은 피나무나 잣나무를 30cm 정도 상하로 잘라서 ‘바위옷’

이라는 돌이끼로 싸고 파낸 흙과 함께 칡 줄이나 넝쿨 같은 것으로 동여 

매여 가지고 온다. 이렇게 해야 한 뿌리도 상하지 않게 되며 그대로 집에 

와서 땅속에 묻어 놓으면 1년 동안 보관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 햇싹이 나와 좋지 않다고 한다.

산삼을 캔 사람이 있으면 그날로 하산하는데 다음날 아침 산삼 캔 사람

은 소머리나 돼지머리, 삼색실과, 흰 시루떡을 준비하여 처음 산제를 지냈

던 제당에 가는데 특별히 빨·파·노 삼색 천을 한 마디씩 끊어 종이대신 

제당에 걸어 놓고 감사의 제를 올린다.

설악산의 경우 산삼을 캔 사람이 팔아도 금액 전부를 차지하게 되는데 

후에 일행들에게 사례를 한다. 산삼을 캐서 만든 돈은 땅이나 부동산을 

12) 李崇寧, 「隱語考」, 『一石 李熙承先生 頌壽記念 論叢』, 1957,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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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야 오래간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산삼을 캐려면 큰 횡재수가 있지 않으

면 안 된다고 말한다. 산삼은 그저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재복만을 준다고 

한다.

설악산의 문광록씨의 경우는 20년 동안 삼구 하나, 네피, 오행 정도의 재

잔한 것 밖에 돋구지 못했는데, 산삼은 주로 저항령 좌측계곡, 화채봉 계

곡, 복고골에서 많이 나며 비선대 위의 마등령 좌측심골, 휘문각 올라가는 

찰떡고댕이, 죽음의 계곡 등에서 난다고 한다. 마등령의 심골은 그곳에서 

산삼을 캐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3. 금기와 예조

심메마니의 경우 금기(禁忌)가 철저하다. 금하고 꺼리는 것은 산신신앙

(山神信仰)에서 기인하는데, 산삼은 그 산의 주인격인 산신의 소유물이

므로 산신이 싫어하는 바를 피하고자 하는 심리작용이다. 산신이 허용하

지 않는 경우 산삼은 사람이 눈에 뜨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만큼 정성

을 쏟아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부정(不淨)을 꺼리는 것은 일반 제사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나 특히 비린 것을 금하고 있다. 목욕재계는 물론이며 

마당너구리(개)나 마당꿩(닭) 고기도 먹는 것을 금한다. 초상집 출입, 해산

한 집에는 친척이라도 가지 않으며 부부생활도 피한다. 혹 경도가 있는 여

자가 지은 밥을 먹어도 부정이 끼며 가는 길을 여성이 가로 질러 가면 되

돌아오고, 담비를 보아도 가지 않는다. 이외에도 뱀을 보면 재수가 없고, 

뱀을 길을 건너질러 가면 다를 곳으로 옮긴다. 밤에 호랑이 울음소리나 불 

빛 같은 것이 보이면 일행 중에 부정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산신은 꿈으로 예시된다고 하는데 설악산 산신님은 여성이므로 할머니

가 꿈에 나타나서 무밭에 있는 무를 뽑아가라고 지시 하던가 여자와 동침

하는 꿈도 좋고 초상난 것을 꿈에 보아도 좋다고 믿는다. 그러나 예조(豫

兆)의 경우 그 판단은 어이마니에게 일임하므로 나쁘다고 생각되는 것도 

좋은 꿈으로 해몽되기도 한다. 산삼과 얽힌 지명유래로 설악산 휘운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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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의 무네미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산삼을 캐러 간 심메마니가 꿈에 

자신의 망태기로 개를 홀켜서 거의 죽게 된 꿈을 꾸었다고 한다. 개가 꿈

에 뵈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의 현상이 나

타났다. 지고 간 망태기속에 개가 목만 내놓고 있으므로 해몽하기를 “이 목

(언덕)만 넘으면 산삼이 있다”고 믿었다. 실제로 그 무네미를 넘어서 봉정 

암을 가다가 심자리가 나왔으므로 후에 무네미를 목네미로 바꿔 부른다

고 한다.

4. 설화

설악산 심메마니 설화 두 편을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설화는 ‘항아리 심’

이라는 내용으로 산삼의 종류를 이야기로 꾸민 것이다. 산삼의 약통 모양

이 항아리처럼 생긴 것으로 꿈과 채삼과의 관계를 말해 주는데 심메마니

들의 희망이 담긴 화소(話素)이기도 하다. 둘째 설화는 ‘파계승과 산삼’이

라는 주제로 집약 될 수 있는데 개과천선한 파계승이 산삼을 캐서 사찰을 

세운 이야기다.

〈설화 하나, 항아리 심〉

옛날 한 늙은이가 죽게 된 모양 다 죽게 되었으니 산에 가서 몽사를 한 

번 께서(꾸어서) 심이나 한 번 얻어 봐야겠다. 심 구경도 못해 본 늙은이

야. 아, 그래서 정성을 들여설라무 네 뭐라고 정성을 들이느냐 하면 그저 

산신님이 빌 줄도 모르고 이제 달라고 하니 그저 할 말이 없더래,

“산왕대신이 그저 항이리 심을 내 주십사, 항아리 그러나 독심을 내 주

소사.”고 며칠을 빌었더니, “너 재물이 뒤에 있으니 올라가 봐라.”

그래 올라갔대. 심이 있어. 심이 있어서 캤어. 캐서 심을 너레반석 있는데 

저게 와설라무네 내려 보니 속이 궁굴(비)었단 말이야. 이 놈 내줄려거든 

바로 내 주지. 속이 궁굴어서 항아리 심이 썩은 심을 차니 심이 깨졌단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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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바위에 깨졌단 말야. 산신님이 늘그만(늙을 무렵)에 항아리 심을 내 달

라고 그랬더니 썩은 심을 내 주니 이런 도리가 어디 있느냐고 부화가 나서 

거기에 획 집어 내 던지고 집에 왔단 말야. 와보니 삼 살 사람이 살 사람에

게 몽사를 해 갖고 얻어 가지고, 

“노인이 간밤에 며칠 전에 항아리심 하나 얻은 게 있잖느냐.”

“하나 심 캐 본 것고 없고, 본 것도 없다.”고 하니, “왜 심을 캐고도 안 캤

다고 하느냐.”고 다구치니,

“응, 나 심을 캐긴 캤소. 캐긴 캤는데, 내 부화가 나서 돌멩이에 미때렸는

데 어떻게 된지 몰라. 가 보자.”

그래 심 살 사람하고 거기 떡 가니 심 쪼가리에다 끍어 만큼하게 해서 

따깡을 이어 맞춰서,

“여기 구녕을 들여다보시오.”

해서 들여다보니 동자 스이(셋이)있더래. 동자 아이 스이 있더래. 승이 들

어 앉았으니 이런 재물을 여기에 미때리고 이래 있느냔 말요. 이래 꼭 싸매 

가지고설라무네 내 아무 때 당신 집에 갈 테니 어여 걱정하고 말라고. 하 

그래 놓고 심 값도 안 주고 그냥 달아났지.

도둑놈한테 심 값을 놓쳤으니 우쨌나 이리고 있더니 몌칠(며칠) 있으니 

당나귀에 돈을 자구 실어 보낸단 말야. 아, 그래 왜 그래 돈을 받아 가지고 

아주 불신 가난인데 논 밭대기 자꾸 사네. 맨 마지막 바리에 그놈의 돈이 

오니 그 사람이 왔더래. 이만하면 노인 잘 먹고 지낼 끼요. 그래 한번 크게 

됐단 말이예요. 옛날 얘기지 음, 옛날 얘기지. 큰 항아리 심을 그대로 속이 

비었으니 항아리심은 항아리심인데 항아리 심은 속은 비었는데 아, 그 놈

의 항아리를 보내달라고 했으니 속이 푹 썩은 놈을 내어 주니 돌맹이다기 

미때려 깼단 말이야. 깨구서 심산다는 사람에게는 몽사가 나 가지구서 아

무래도 니 물건이 있으니 가 사가라고 말야 쫓아 와 보니 심을 캐다가 어

떻게 됐느냐. 아, 산에다가 지다 내 팽겨치고 왔단 말이야. 좋아 가 보자구 

가서 이렇게 보니 돌멩이 심물이 쏟아져 노란게 있단 말야. 그만큼 항아리 

심이 빈 항아리 요길 틀어 막구서 요 안을 들여 보란 말이야.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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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 아니 스이가 들어 앉었더래. 그거 심이야. 약효란 말이야. 그래 그 심 

사간 사람도 크게 되래 심 캔 영감도 크게 됐단 얘기야.13) 

〈설화 둘, 파계승과 산삼〉

여기 저항령에 올라가면 취봉당 기도터란 데가 있어요. 거기 메를 지금 

우리가 그전에 많이 다녔는데 산삼캔다고…, 신흥사에 취봉당이란 스님이 

있었던 모양이래요. 그래 취봉당이란게 승명이겠지요. 근데 그 양반이 아

주 못된 짓을 많이 한 모양이예요. 아주 뭐, 이 너머 갈골이라고 하는데 지

금 노학동, 척산 여기를 옛날 목우재로 걸어 넘어 댕기면서, 중이 부녀자를 

막 이저 농락하고 이런 짓을 많이 한 모양이예요. 그래 못되게 하니까 주

지 스님이 내쫓아 버렸어요. “어디가서 죽든지”하라고.

그래 낙산사를 가니까 낙산사 주지 스님이 그걸 알구서 “이 못된 놈” 이

라고 쫓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인제 뭐 올데 갈데 없고 하니까 그 배낭에 

쌀을 짊어 지고 인제 저향령을 넘어서 백담사로 간다고 가다가 날은 저물

고 이래니 그만 길을 잃어가지구 헤매고 이러다가 산충턱에 가니까 굴이 

있어서 거기서 잔 모양이예요. 거기 보니까 굴이 있고 물이 있구 좋거든요. 

그래 “에이 여기서 기도나 드린다”하고 “내 못된 짓 한 거 속죄하고 기도나 

드린다”고 기도를 드린 모양이예요. 그래 기도를 착실히 드렸던지 하루 저

녁에는 어떤 할머니가 오셔가지구, 

“너 이눔아 여기서 자빠져 자지만 말구, 서리가 내일 모레 올텐데 저 무

우를 뽑지 않고 어떡할라냐.” 그래서 깨어나 보니까 꿈이 거든요. 그래 저 

앞마당이라고 그래더래요. 고 취봉당 기도드리는데, 바위 바로 옆에 팬팬

한 데가 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거기 나와 보니까 모르는 풀이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 파보니까 산삼이더래요. 그래 많이 캔 모양이예요. 그래 거

13) 필자조사, 1987. 4. 17, 양양군 강현면 상복 2리, 전달재(남,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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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캐놓고 잤는데 꿈에 그 할머니가 또 와가지구,

“너 이눔의 자식 욕심도 없다. 이 단지무는 내가 가지고 간다. 단지무는 

내가 가지구 가니 내일 당장 나가라.”

그래 이튿날 아침에 이렇게 나와 보니까 자기가 심캔 위에 아주 진짜 무

우 뽑은 자리같은게 쑥 빠진게 있는데, 거기 막상 새끼심이 많더래요. 그래 

많이 캐 가지구서는 이래 가지구는 갖다 팔아 가지구는 어느 절에 내고 다

시는 나쁜 짓을 안 했다고. 그래서 취봉당 기도터 기도터하는데, 그런데가 

저항령 가다보면 있습니다. 단지무는 모양이 단지처럼 크구 그건 옮겨다닌

답니다. 글 산삼은….14) 

Ⅱ. 설악산 심메마니 은어

심메마니의 은어(隱語)는 ‘심메마니’란 어휘가 이미 은어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만큼 많이 알려졌다. 그러나 시대추이에 따라 상당수 은어는 사장

(死藏)되거나 소멸의 길로 들어선 것 같다. 일찍이 이숭녕(李崇寧)은 산삼 

채취인의 언어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15) 그 하

나는 산맥을 타고서 광역에 분포되었다는 언어지리학적(言語地理學的) 

사실(事實)과 또 하나는 신안기원설적(信仰起源說的) 발달(發達)이었다.

심메마니 은어가 결국 산삼채취인이 의식하고 있는 산신(山神)과 산악

숭배의 일편(一端)이며 신앙적 또는 원시종교적 생활에서 발달된 것이라

는 의견에 동조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용례를 살피기로 한다.

14) 필자조사, 1991. 5. 4. 속초시 도문동 4통 2반, 문광록(남, 65)
15) 李崇寧, 앞의 글,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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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삼 관련 호칭

(1) 산삼 : 심

(2) 산삼 채취인 : 심메마니, 심메꾼

(3) 삼산 밭 : 떼심 밭

(4) 옛날 산삼자리 :구광자리

(5) 새로운 산삼자리 : 생자리

(6) 산삼종류16) 

    ○ 천종 : 자연적으로 산에서 나서 씨가 떨어져 생긴 것.

    ○ 지종 : 까막까치들이 인삼 씨를 먹고 산중에 배설하여 생긴 것.

    ○ 인종 : 사람이 인삼 씨를 산에다 심어서 생긴 것.

    ○ 산양산삼 : 이미 자란 인삼을 산에다 심은 것.

    ○ 가삼 : 산삼이 아닌 장뇌, 인삼의 총칭.

    ○ 가을산삼 : 불림산, 황메.

    ○ 항아리 삼 : 약통모양이 항아리처럼 생긴 산삼.

    ○ 동자삼 : 연수를 알 수 없이 오래 된 산삼으로 아이처럼 생긴 것.

(7) 산삼 각부 호칭

    ○ 산삼몸체 : 약통

    ○ 뿌리 : 미

    ○ 씨 : 딸

    ○ 원줄기 : 쫑대

    ○ 꼭지 : 뇌두

(8) 산삼 년수(年數) 호칭

    ○ 초연생 : 씨달이 (씨가 붙어 있음)

    ○ 씨가 없으나 2년생 이상 : 내피

16) 필자조사, 1981. 4. 14.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유만석(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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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잎이 하나인 일엽생(一葉生) : 외잎붙이, 내피

    ○ 이엽생(二葉生): 두잎붙이  

    ○ 삼엽생(三葉生) : 세잎붙이

    ○ 사엽생(四葉生) : 네잎붙이

    ○ 오엽생(五葉生) : 오행

    ○ 이지팔엽생(二枝八葉生) : 가쿠

    ○ 삼지십오엽생(三枝十五葉生) : 삼구

    ○ 사지이십엽생(四枝二十葉生) : 사구

    ○ 오지(五枝) : 오구

    ○ 오지(五枝)에 씨가 붙은 것 : 오구 만달이

    ○ 육지(六枝) : 육구

    ○ 육지(六枝)에 씨가 붙은 것 : 육구 두루붙이

2. 은어 용례

용례에서는 필자조사 A, 이숭녕조사 B, 이길록 조사 C, 신교균 조사 D

로 표기하여 상호 대조해 보기로 한다.

분류는 12가지인데 천문(天文), 지리(地理), 인륜(人倫), 의복(衣服), 신

체(身體), 동물(動物), 음식(飮食), 기구(器具), 초목(草木), 잡명사(雜名

詞), 동사(動詞)의 순이다. 이밖에도 문장(文章)으로 표현된 것도 추려서 

서술하고자 한다.

가. 천문(天文)

표준어
   

 조사자
A B C D

1. 안개 더퍼리 더펭이 더펭이
더펭이 
덤펭이

2. 바람
더퍼리 
아재비

건들게 풍이 풍이



3장 - 문화콘텐츠가 살아 숨 쉬는 명산 설악    197

3. 비 센다 줄펭이 줄메
줄메 

줄멩이

4. 불(火) 꽃, 딸 달 달 딸

5. 태양 노래기 노래기

6. 달(月) 괭과리

7. 눈(雪)
히기 

히드기
희제비 희제비

8. 황덕불 우동불 자래불

나. 지리(地理)

9. 바위 쩍 찌기 찌기 찌기

10. 길(道) 도술깨 도술깨 도술

11. 웅덩이
상탕 
하탕

술깨 줄메

12. 산봉우리 달 고분성

13. 산비탈 배운성

14. 변소 칙간 진갯간
진갯간
진대간

15. 옛심자리 구광자리 구관자 구광자리

다. 인륜(人倫)

28. 손(手) 쥐아미

29. 눈(眼) 부루치

30. 피(血) 논다리

31. 발(足) 설피 논다리

32. 다리(脚)

32. 다리(脚) 아쟁이

라. 의복(衣服)

24. 상의 걸치미 더구레 구지비

25. 하의 추제비

26. 발감기 감발

27. 신발 디대
디디미
드디미

마. 신체(身體)

16.사람 마니 마니 마니 마니



198   명산 설악, 겨울빛으로 깨어나다

17.우두머리 어이
어니마니
어이님

어인선생
어인마니

어인선생
어인마님

18.중간계급 둘째마니 삼메메마니

19.취사담당자 무름메마니

20.소년채취자
애기만

천동마니
소장마님 소동마니

소동마니
천둥마니

21.동행인 원앙내 원앙내

22.여자채취자 개장마니 개장마니

23. 김선생 김마니 김마니 김마니 김마니

바. 동물(動物)

33.호랑이 말 산깨 산개 눈큰마니

34.곰
넙대

넙대기
넙대마니

늑개마니

35.산돼지 쿨쿨이 산재, 산적 쿨쿨마니

36.뱀 진대 진대마니
진짐승

진대마리

37.까마귀 흑조 흑저구 흑저구 흑저구

38.소(牛) 우거우

39.쥐(鼠)
서산

서산이

40.다람쥐 돌제미 다리미 다리미

41.개(犬) 마당너구리 마당너구리 마당너구리

42.닭(鷄) 마당꿩

사. 음식(飮食))

43. 쌀(米) 모래 모래미 모래미 모래미

44. 술(酒) 곡차 흘림 흘리미

45. 밥(식) 고양
무림

무림이
메,우림,무림 무름이

46. 제사밥 노구메 노구메
노구메
무리메

제사무름이

47. 소금 백사 백사

48. 담배 연초 연초 연초 연초

49. 국수 면 면

50.고기 부치 육

51.돼지고기 쿨쿨이육

52.쇠고기 우겨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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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간장 흑물 지-ㄹ 지렁-진수

54.물 숨
흘림
수-ㅁ

숨 숨

55.점심 참 낮무름이

56.꿀 벌앵아리

57.고추장     (된
장)

질

58.떡 폄

 아. 기구(器具)

59.산막 모듬 모듬
모디 ㅁ

모듬
모딤

60.도끼 잘메 밤눈이 잘맹이

61.낫 감재비 감재비 잠재비 감잡이

62.바가지
넌추리
논추리

너추리 나추리

63.담뱃대 연초 연초대

64.솥 새용 정자 정자 우렁기

65.숟가락 올림대 올림대 올림대 올림대

66.젓가락 올림대
산재

산재까지

67.깔개 안침

68.지팡이 마다 마대 미대 마대

69.돈 쩔렝이

70.성냥 당황 진가지

71.불집게 심부름꾼 날집게

72.종이 소지 소지지

73.인가 막 평모둠

자. 초목(草木)

74. 땔나무 부치미 자래 달낭구 딸자래

75. 큰 나무
      쓰러진 것

진때 진더리낭구 진더리낭구

76. 나무
들미
고목

자대 자대

77. 낙엽
초산이
낙진잎

허집 초산이

78. 덤불 쐐기 덤팽이

79. 횃불 달

80. 관솔 광솔 진가지

81. 풀 초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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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잡명사(雜名詞)

82. 꿈 몽사 몽

83. 한번 감 한탕 한삼

84. 두드림 마대곰 곰 곰

85. 휴식 안치미 안침 안침 안침

86. 소리침 외장

87. 대변 진대

카. 동사(動詞)

9. 배고프다 출출일세 핫배가 조그라든다

10. 비가 온다. 하늘이 센다. 줄멩이 드리네.

11. 돌아가자 하산 합시다
평모둠으로 내리잽시

다.

12. 쉽 시다. 안침일세 안침하세 안침하세 안침하세.

13. 땔나무 우동나무 쓴다. 자래를하다.

14. 까마귀 운다. 흑조 짖는다. 흑저구가 고한다 흑저구가 고한다 흑저구가 고한다

15. 내려가자 갈때일세
흑저구가 고한다.

모둠으로 내리잽시
다.

16. 말하지마라. ‘막개로 딱딱때림’ 고무말아라.

17. 전나무로 지붕
하다.

누와뜬다 누와뜬다.

18. 산삼캐는기간 한 탕 일세 한 삼보러 간다. 한 삼보러 간다.

타. 문장(文章)

88. 담배피다 그실는다
실른다
슬른다

싣는다
올린다

실은다

89. 자다 찌그리다 찌그린다 찌그린다 찌그린다

90. 쉬다 안치미하다 안침하다 안침하다 안침하다

91. 간다 잰다 잰다 잰다 잰다

92. 캐다 돋군다 잰다 돋군다 돋군다

93. 밥먹다 올림대로 먹세 다부린다 다부린다 다부다

94. 앉다 안침하다 주침 주침하다

95. 죽다 구실르다

96. 다른 산에 가다 목네미하다 전산 전산

97. 산삼 캔후 소나 
돼지잡음

깬다 우거우 쿨쿨이 정성

98. 행방불명 되다
구싯는다
구실렀다

99. 비가 온다 하늘이 센다
곤는다
고친다

100. 은어 쓰다 변쓴다 변말쓴다 변쓴다 변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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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지금까지 설악산 지역에서 산삼을 채취하는 심메마니의 습속과 은어를 

정리하여 보았다. 본고는 현장을 답사하여 조사한 내용의 보고서를 겸한 

논고이므로 산간기층문화의 면모를 이해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것으로 본

다. 날로 쇠퇴하고 있는 산악민 풍속의 하나로서 심메마니연구는 새롭게 

접근해야 할 과제이며 강원도 전역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해야 보다 선명한 

지역간 대조가 이루어 질 것이다.

나름대로 지금까지 논의한 설악산 심메마니 습속과 은어의 특징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악산은 심메마니의 주 활동무대이며 산삼의 보고(寶庫)였으나 

지금은 그 자취를 찾기 힘들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이 지역 채삼인 습

속연구의 마지막 작업일 수 있으며 강원도 전역 심메마니 본격고찰의 시발

적 의의를 지닌다.

둘째, 설악산 심메마니 습속은 산악신앙, 산신신앙에 의존하여 토착성이 

강하며 오대산 지역과도 부분적 차이가 나고 있다.

셋째, 금기와 예조, 몽사 등에 의존한 채삼풍속이 전통적인 관습으로 내

려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기수관념(奇數觀念)과 신언주의(愼言主義)가 강하여 입산부터 하

산까지 우두머리의 일관된 지휘체계에 따른다.

다섯째, 은어사용(隱語使用)에 있어 독자성이 엿보이고 불교적(佛敎的) 

색채(色彩)가 설화와 은어에 내포되어 있다. 끝으로 언어학적 고찰은 적당

한 연구자에게 미룰 수밖에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향후 심메마니 용

어집(用語集)과 같은 전반적인 조사 자료집 출간이 학계공통과제로 제기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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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창흡의 「설악일기(雪岳日記)」 

2. 정범조의 「설악기(雪岳記)」

3. 이복원의 「설악왕환일기(雪岳往還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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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창흡의 「설악일기(雪岳日記)」  1) 

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삼연집습유(三淵集拾遺)』, (한古朝 46-가528), 「설악일기(雪岳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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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범조의 「설악기(雪岳記)」1) 

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해좌선생문집(海左先生文集)』, (M古1-1998-225),  「설악기(雪岳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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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복원의 「설악왕환일기(雪岳往還日記)」 1) 

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쌍계유고(雙溪遺稿)』, (古3648-62-57-1-5), 「설악왕환일기(雪岳往還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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